
한국의 GMO 재앙을

보고 통곡하다
34가지 질병을 급증시키고, 국민을 죽이고,

대한민국을 쇠멸시키는 유전자조작 식품 (GMO)

오로지 지음

이 책은 한국사람 모두가 읽어야 한다. 
나아가서 부모들이 아이들의 건강과 후세의 생존을 위해서는 한국
의 급박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 박영철 중국 천진의과대학 의사  

명지사



“이 책은 한국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34가지 질병의 원인을 우리나라가 수입
하고 있는 유전자조작 식품의 2가지 “독”이라고 필자는 주장한다. 
하나는 유전자조작으로 변질된 단백질로 인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고, 다른 하
나는 유전자조작 식품에 함유된 제초제이다.... 
필자의 유전자조작 식품이 한국민족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혀 과장이 아
니라고 생각한다.” 
                                               -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이 책은 한국사회가 얼마나 유전자조작 식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지 국내 발병 상황의 변화를 바탕으로 구체적 
자료로 제시해 주는 보기 드문 책이다..... 
이 책은 유전자조작 식품의 위해성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 외에도, 국가권력이나 
거대집단에 의한 과학 왜곡 사태에 대한 소비자 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면역학 교수
“....진정 안전한 먹거리를 원한다면, 다국적 자본의 실험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이러한 의문을 제기해야 하며, 이 문제에 대한 저자의 호소에 마땅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저자의 남다른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이 땅의 모든 어머님과 아버지들에게 일독
을 권하는 바이다.” 
                                                      - 장영덕, 한의사
“이 책에서 보여주듯이 GM 농업이 일으킨 크고도 광범위한 문제와 피해들이다.... 
한국・미국・아르헨티나 등 GM 작물 섭취량이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질병이 급
증하는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이것은 우
리 일본의 문제이기도 하다.” 
                                   - 후지 요시나리 교수, 일본 류코쿠대학
“나도 모르게 독을 먹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아무쪼록 이 책의 내용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잘 알아서 자기 몸을 건강하게 지켜
야 한다.” 
                                                       - 최정호, 한의사
“아무도 모르는 사이, 우리 식탁 위에 드리우고 있는 GMO의 암울한 그림자. 
이제, 우리 모두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하여 우리 소비자들이 이를 걷어내어야 한
다.” 
                                           - 박성용 교수, 한양여자 대학 



한국이 GMO를 수입하기 시작한 90년도 중반부터 여러 가지 질병들이 폭
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폐증 발병률 세계 1위, 대장암 발병률 세계 1
위, 자살률 10년 넘게 세계 1위, 당뇨병 사망률 OECD 국가중 1위, 유방
암 증가율 세계 1위, 치매 증가율 세계 1위,  선천 기형아 6.92%, 성조숙
증 여아 7년간 27배 증가, 만 1살 영아 빈혈 12년 사이 7배 증가, 말기 
신부전환자 20년간 15배 증가, 비타민 D 결핍증 5년 사이 9배 증가, 아토
피 피부염 환자 600만명, 4명중 1명 정서·행동 장애 아동 등. 
한국이 식품 GMO 수입이 세계 1위인 점과 질병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 책은 과학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GMO가 질병을 일으키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나아가서 피해야할 음
식들과 GMO 대응책을 제안한다. 

 저자 오로지

저자는 한국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다니다 미국으로 이주했다. 
심리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 들어갔으나 유물론과 하찮은 주제에 집중하는 고육
과정에 실망을 하고 정신연구를 독자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약 20년간의 탐구 결과
로 4권의 책이 완성되었다. 
자폐증이 세계1위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한국에 큰 변화가 왔다고 느끼고 질병들
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다.   
도메인 www.koreanhealth.co.kr
이메일 pqbdpqbd@hotmail.com
전화번호 010-6670-1279
책 내용에 대한 문의는 반드시 문자로 해주세요
*이 책은 저작권으로서의 통제가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복사가 허용됩니
다. 단지 내용을 바꿀 수 없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복사는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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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민소비자들은 매일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자칫 ‘병들기 위해’ 먹는 사회로 바뀌어질까 두렵다.
-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우리는 [GMO로 인하여] 지금 
땅을 독살하고, 동물을 독살하고, 우리 자신들을 독살하고 있다.
- 제인 구달(Jane Goodall) 영국의 동물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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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사 1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이 책은 한국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34가지 질병의 원인
을 우리나라가 수입하고 있는 유전자조작 식품의 2가지 “독”이
라고 필자는 주장한다. 하나는 유전자조작으로 변질된 단백질로 
인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전자조작 식품에 
함유된 제초제이다. 

그런데 지난 3월 20일 바로 이 제초제(글리포세이트)가 발암
물질이라고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암연구소(IARC)가 발
표했다. 식용 GMO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섭취하는 한국이 급증
하고 있는 암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글리포세이트는 다른 극심한 피해를 준다는 과학적 증거들을 
제시한다: 태아에 기형발생, 호르몬을 교란, 몸의 기관과 세포를 
파괴, 항생작용, 독성물질 재거 장애 등. 

이 점 역시 한국에서 수많은 질병들의 급증으로 뒷받침 할 수 
있다. 필자의 유전자조작 식품이 한국민족을 소멸시킬 수 있다
는 주장은 전혀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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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사 2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면역학 교수 

  이 책은 한국사회가 얼마나 유전자조작 식품의 사각지대에 놓
여 있으며,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지 국내 
발병 상황의 변화를 바탕으로 구체적 자료로 제시해 주는 보기 
드문 책이다.
  유전자조작 식품의 위험성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있
지만, 유전자조작 작물의 주창자인 다국적 식량회사의 로비활동
과 더불어 무분별한 유전자원의 남용 방지를 위한 국제간의 생
물다양성협약(CBD)의 회원국 가입마저 하지 않고 있는 미국의 
힘의 논리에 따라 많은 부분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채, 우리에
게 전해지고 있으며, 그 위험성의 심각도나 파급상황의 진실은 
철저히 가려지고 있음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특히 한국이 유전자조작 식품에 있어서 매우 관대한 국가임은 
다국적 식량회사인 몬산토의 내부 보고서가 유출되어 확인된 바 
있듯이 유전자조작 식품의 국내 유통은 미국이나 다국적 식량회
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거의 규제 받지 않은 채 소비되고 있는 상
황이다.   
  이 책은 그러한 국내 상황으로 인해 얼마나 국민들이 광범위
하게 피해입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지를 
고발한다. 더욱이 이러한 현실을 해당 분야의 전문 학술 발표 내
용을 참고로 하여 구체적인 수치로 독자에게 제시하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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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독자로서는 읽기 힘든 면도 있겠지만 평소 이 주제에 관심
가지고 있는 이에게는 매우 탄탄한 논거를 제시하며 동시에 관
련 상황에 대한 전체적 조망이 가능하도록 쓰여 있다.
  유전자조작 식품의 위해성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으나 특히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글리포세이트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
는 점과 더불어 이들 다국적 회사들이 자신들 이익에 반하는 건
전한 과학 연구를 자신들의 입장에 맞게 왜곡시키기 위해 얼마
나 노력하는 지도 밝히고 있어서 독자들에게 도움을 준다. 
  저자가 예로 들은 담배회사 혹은 제약회사들이 자사 제품의 
부작용을 감추기 위해 늘 하는 전략을 보여줌으로써 결국 이들
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사기극임을 잘 보여준다. 
  그 점에서 이 책 후반부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은 과학적 내용
으로 사회적 논란이 많은 국내의 여러 상황에 그대로 적용됨을 
알 수 있기에 이 책은 유전자조작 식품의 위해성을 이해하고 대
응하는 것 외에도, 국가권력이나 거대집단에 의한 과학 왜곡 사
태에 대한 소비자 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된다. 
  물론 사회의 질병 발생 변화나 기타 사회적 병리현상을 단 하
나의 원인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그러
나 사회적 위험성에 대비한 방역이나 검역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 철저히 무너진 
유전자조작 식품의 국내 현황에 대하여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하
게 지적한 책이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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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사 3
후지 요시나리 

일본 류코쿠대학 교수

  이 책에서 보여주듯이 GM 농업이 일으킨 크고도 광범위한 문
제와 피해들이다. 몬산토사를 비롯한 다국적 기업에 의한 농업
의 세계적 지배가 진척됨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자연환경, 생태
계, 사람들의 건강, 생활, 문화까지 크게 손상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한다.  
  또한 특히 한국・미국・아르헨티나 등 GM 작물 섭취량이 많
은 나라에서, 다양한 질병이 급증하는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서 바로 행동에 옮겨야 할 시점이 되어 있
다. 이것은 우리 일본의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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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사 4
                                           장영덕 

한의사

서양의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이 약이고 약이 음식이라고 했듯
이, 동양에서도 약식동원(藥食同源)이란 말이 있다. 약물과 음
식은 그 근원이 같다는 뜻으로, 좋은 음식이 건강을 지키고 질병
을 막는 데 약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해되기도 한다. 

약식의 근원과 궁극적 역할은 같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구별해
서 사용되어야 한다. 쌀밥과 인삼은 그 쓰임이 다르다. 평소에 
늘 먹는 음식과 달리 약은 치료를 위해 대개는 한시적으로 쓰이
며,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면 그 복용을 중단하게 된다. 그 이유
는 음식과 달리 의약은 그 자체의 편성(偏性)이 있어서 특수한 
상황에서만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편성이란 쉽게 말하면 
일종의 독성이다. 독을 잘 조절하여 치료목적에 맞도록 이용하
는 것이다.    이 조절을 잘못하면 1960년대의 탈리도마이드 사
태처럼 인체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신약을 개발하는 
데 수 년에서 수 십년 동안 몇 차례의 까다로운 임상시험을 거치
게 한다. 

음식물의 경우는 대개 편성이 없거나 약하다. 아무리 오래 동
안 섭취해도 문제되지 않다는 의미이며, 그저 골고루 섭취하면 
된다.  그런데 인간이 작물의 수확을 늘리거나, 병충해를 막는다
는 등의 이유로 음식물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결국 
전에 없던 편성을 만들어낸다면, 이는 이미 음식이 아니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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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독약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늘 먹는 음식의 성격이 독약 같은 것으로 바뀌어버린

다면, 그것은 그 파장의 넓이와 깊이에서 탈리도마이드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다. 

이런 걱정이 근거 없는 기우에 지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는
가? 그러나 아무런 방비 없이 우리 식탁에 오르는 빵, 과자, 콩기
름, 닭고기에 유전자조작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면, 이는 전혀 다
른 사태를 의미하며, 바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입을 통해 몸속
으로 들어가게 되면, 참으로 끔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
에, 무엇보다도 먹거리는 안전한 것을 복용해야 한다는 뜻이리
라. 

그런데 언제부턴가 식량문제의 해결이라는 미명하에 먹거리
를 가지고 ‘장난질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급속도로 발전
한 유전공학의 힘을 빌어, 종의 경계를 넘어 유전자를 추출하고, 
이식하는 GMO라는 별종을 창조해낸 것이다.  

1960년대에 서구사회를 공포에 빠뜨린 탈리도마이드 약화사
고는 신약을 개발할 때 얼마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
해  큰 경각심을 안겨주었다. 이 약을 복용한 임산부들이 기형아
를 출산함으로써 그 파괴적인 부작용이 오래지 않아 밝혀진 것
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먹거리에 문제가 있을 경
우, 그 해악은 서서히 나타날 수도 있고, 따라서 그 원인을 알기 
어려울 때가 종종 발생한다. 

예컨대 광우병 사태를 들 수 있다. 보다 많은 우유를 생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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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동물성 사료를 젖소에게 먹임으로써 야기된 이 미증유의 
질병은 10여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그 원인이 밝혀지고 인수공동 
전염병으로 인정되었다. 광우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점차 줄어들
었지만, 아직도 영국 국민 2천 명당 한명 꼴로 변형프리온 단백
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 그 공포는 여전히 상존하는 셈이다

광우병은 그 증상이 다른 질환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어
서 그나마 신속한 대처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우리가 
먹는 음식이 흔히 주변에서 접하는 그런 질병을 일으킨다면 그 
원인을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료 또한 막연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GMO 문제가 갖는 어려움이 아닐까?

그러나 몇 몇 인류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몇몇 선구자
들 덕분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소박한 희
망을 품게 된다. 진정으로 한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 책의 저
자도 그중 한사람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는 사람은 저 뿐만 아닐 것이다. 
의료인으로서, 또한 후손들에게 건강한 사회를 물려주어야 하는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가 이 정도로 심각한지 모르고 
있었다는 자책감이 든다. 

그리 길지 않은 임상경험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질병이 그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환경이나 사회 시스템에서 
그 근본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적지 않게 접할 수 있
다. 산업재해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각종 질환은 치료가 쉽지 않
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규명하기도 어렵고, 환자분들이 겪는 
고통도 결코 가볍지 않다. 각종 의료설비와 의료 인력들을 동원
하여 치료에 전력을 다한다 해도 그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경우
가 비일비재하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나날이 폭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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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공은 치미병(上工 治未病)”이라 했다. 동양의학의 고전인 

황제내경에 나온 말이다. 여기서 상공은 뛰어난 의사를 말하고 
치미병이란 아직 병이 들지 않은 사람을 고친다는 뜻이다. 예방
의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속담도 있다. 미리 
알고 대처하면 간단한 일을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비로
소 깨닫는 악순환을 우리는 최근의 세월호 침몰, 메르스 사태, 
남북대결상황 등에서 드물지 않게 목격한다. 

GMO 문제도 그렇다. 우리가 그 심각성을 깨닫기도 전에 이미 
우리 식탁에는 GMO 식품이 오른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났다.  이 
책의 저자가 고군분투하여 밝혀 놓았듯이, 그 폐해가 우리의 건
강을 나날이 좀먹어 가고 있다. 병든 사람들 개개인을 열심히 치
료해서 될 단계를 이미 훌쩍 넘어선지 오래다.

GMO가 초래할 수 있는 엄청난 재앙은 몇몇 전문가가 다루기
에는 너무도 포괄적이고 전면적이며 파괴적일 수 있다. 저자는 
민족 소멸의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을 한다. 
동의하든 안하든 이러한 문제제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공동체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GMO 옥수수가루 등이 버젓이 인터넷 쇼핑
몰에서 팔리고 있다. 물론 법령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이라는 표
시가 붙어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처럼 동물사료에 한정되어 있
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의 일상적 먹거리를 만드는데 아무런 
제한 없이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아이들이 먹는 엄청난 양
의 과자류나 음료수가 무엇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알고 나면 
충격을 받을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야말로 ‘헬조선’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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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 수 없다. 
참혹한 기근에 허덕이는 아프리카도 공짜 GMO 식량을 원조

해주겠다는 미국의 제의를 뿌리쳤다. 먹거리 문제는 생존의 문
제이면서 국격(國格)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나라의 수준도 
좀 올리고, 무엇보다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못난 조상이 되어서
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 책은 일개 다국적기업이 GMO 옥수수와 라운드업 제초제
라는 ‘세련된 생화학무기’로 한민족을 절멸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다. 

최근 10­20년 사이에 급속도로 늘어난 자살, 불임가구, 소아암 
환자, ADHD, 대사질환, 암 발병 등은 심각한 파국의 전조인가? 
아니면, 그저 진단술의 발전이나 진료기회의 확대 때문인가? 혹
은 평균수명 연장과 경제성장에 따르는 불가피한 댓가로 그냥 
체념해야 할 것인가? 혹시 정체불명의 먹거리로 심각하게 오염
된 식탁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가?  

왜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사료용으로도 쓰기를 꺼려하는 GMO 
옥수수를 각종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가? 고엽제, 살충제
를 만들던 다국적 화학기업 몬산토가 왜 전세계적으로 GMO 작
물 재배에 나섰으며, 우리나라 1,2위 종자업체까지 모두 인수하
였는가? 

백주부의 쿡방에 환호하는 것도 좋지만, 진정 안전한 먹거리를 
원한다면, 다국적 자본의 실험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이러한 의문을 제기해야 하며, 이 문제에 대한 저자의 호소에 마
땅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저자의 남다른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이 땅의 모든 어머님과 아버지들에게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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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한의사

  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하는데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새로
운 질병, 특히 난치병은 날로 늘어가는 무슨 이유일까?
과학의 발달로 의식주의 변화가 오면서 우리 인체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물질과 접촉하면서 면역계는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자연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인간은 점점 
건강과 멀어졌다.
  동양의학에서 의식동원(醫食同源)이라 하여 음식과 의약은 
뿌리가 같다하였다. 음식이 잘못 되면 우리 몸이 병들게 마련이
다. 
  물신(物神) 숭배자들이 만든 음식은 소비자들의 건강은 안중
에 없고 온갖 첨가물을 넣어 구매력을 높여 자기들의 잇속 챙기
기에 바쁘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인체에 이로운지 해로운지 잘 
알고 먹어야 한다.
이 책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나도 모르게 독을 먹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우물 안 개구리마냥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정작 나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를 알지 못한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
이다.
  우주보다 귀한 몸을 물신 숭배자들이 만든 독이 든 농산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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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겨 나도 모르게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아무쪼록 이 책의 내용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잘 알아서 자기 
몸을 건강하게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누
릴 수 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저자의 인내와 용기에 뜨거운 박수를 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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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 문 Ⅱ
  

  2015년 3월 20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암연구소(IAR­ 
C)의 11개국의 17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팀은 “글리포세이트
(glyphosate)”가 2A 등급의 발암물질이라고 발표했다.서문­1) 
2015년 9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 환경보호청(EPA)은 글리

포세이트가 발암물질이라고 지정하려는 계획을 또한 발표

했다.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글리포세이트를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이다. 글리포세이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초제인데 
한국사람이 그 2A 발암물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
다면 놀랄 것이다. 

소수의 한국 언론에서 이 발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루었는데 
그 진술에 대해 가장 자세히 다룬 언론은 “농민신문”이다. 김인
경 기자가 쓴 기사는 글리포세이트가 논둑, 밭둑 같은 비농경지, 
과수원 등에서 잡초방제로 사용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 농약
안전성 심사위원회는 농약업계, 소비자단체, 식약처관계자들과 
심의회를 개최하여 국내에 들어올 글리포세이트 반입 물량을 제
한하기로 의결했다고 보도했다.서문‐2) 

박연기 농진청 농자재 산업과장은 농약을 희석, 운반, 살포하
는 과정에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방제복, 방제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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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보호도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런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글리포세이트에 노출되

는 위험성을 알리는 것 보다 훨씬 더 중요한 면이 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대중에 널리 보급된 언론은, 2A 발암물질을 대부분
의 한국사람이 매일 먹고 있다는 점을 별로 취급하지 않았다. 이
러한 중대한 점을 다룬 비교적 큰 언론은 서울대 기초교육원 김
훈기 교수가 쓴 경향신문의 기사와서문­3) 한겨례 신문의 조일준 
기자의서문­4) 보도이다.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큰 언론계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중대한 정보를 열성적으로 알리는 언론은 비교적 작은 
신문사들 이다: 김은진 원광대학 교수가 쓴 한국농정신문에 게
제된 기사,서문­5) 푸드 투데이의 황인선 기자의 기사,서문­6) 아젠다
의 환경운동연합의 기사,서문­7) Science Times의 김형근 기자의 
기사,서문­8) 뉴스서천의 허정균 기자의 기사,서문­9) 프레시안의 환
경운동연합의 최준호 국장의 기사,서문­10) 환경 TV뉴스의 신준섭 
기자의 기사서문­11) 등 작은 언론계가 보도하는 중대한 정보가 재
력과 인력이 훨씬 더 큰 회사들은 왜 아무 언급을 안 하는가?

어떻게 들어보지도 못한 2A 발암물질을 한국국민이 매일 섭
취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유전자조작 생명체(GMO)를 알아
야한다. 후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우선 간략하게 설명하자
면 한국에서 수입하는 콩과 옥수수는 유전자를 조작하여 글리포
세이트를 뿌려도 죽지 않게 만든 농작물이다.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글리포세이트는, 잡초에만 조심스럽
게 뿌려지는 것과 완전히 다른 방법의 농경이다. 비행기나 트랙
터로 마구 뿌려도 작물은 죽지 않고 잡초만 죽는다. 그렇기 때문
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글리포세이트가 콩이나 옥수수에 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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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부분의 다른 농약과는 달리 글리포세이트는 겉에 묻어있
는 것이 아니라 작물 안으로 흡수되어 있어서 씻어도 제거되지 
않고, 끓여도, 볶아도 변하지 않는다.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맛이 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글리포세이트가 잔뜩 함유된 음
식을 아무것도 모르고 매일 먹고 있다. 유전자조작 식품은 두 가
지의 위험성이 있다. 

하나는 글리포세이트가 작물에 흡수되어 신체에 여러 가지 심
각한 피해를 준다. 다른 하나는 유전자조작으로 인하여 변질된 
단백질이 신체에 질병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다.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질병들은 두가지 독이 들어
있는 유전자조작 식품의 섭취로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변질된 단백질의 문제는 얘기하지만 글리
포세이트에 대한 문제는 별로 언급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이처
럼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그 자체가 놀라운 
것이다. 언론계, 의료계, 과학계, 정부 모두가 수입되는 유전자조
작 식품의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논의를 하는 적이 거의 없다. 

아마도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림 서문‐
1)에서 보듯, 한국의 식용 GM 작물 수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우리나라에 수입된 유전자조작 생물체는 총 약1,082
만 톤(사료용 79%, 식용 21%), 31.2억 달러 규모 이다. 식용으
로 수입된 유전자조작 생물체는 총 228만 톤이고 일인당으로 치
자면 43.4kg이나 된다.

한국보다 GMO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일본뿐이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보다 인구가 훨씬 많을 뿐 아니라 GMO의 대부분을 
동물사료용으로 활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식용 GMO를 따지자
면 한국이 단연히 세계 1위다.서문‐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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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서문‐1) 식용 GMO 연도별 수입추이 
                                               (단위 : 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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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유전자조작 생물체 국가 통합정보망 관련 통계)

GMO의 수입량이 계속 늘고 있지만 관련 정보들은 여전히 공
개되지 않고 있다. GMO 사용 표시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서문­13) 또한 식
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별 GMO 수입현황을 3년 연속 공개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업체의 영업비밀이라는 것이다. 

WHO의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발암물질 발표에 힘입은 경실련
의 소비자정의센터는 3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정
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28
일 경실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은 업체가 아닌 소비자
의 입장에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선택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소
비자의 권리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서문­6)   

한국에서 수입하는 유전자조작 콩이 나온 지 거의 20년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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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안전성 여부에 대해 해답이 
나올 시간이 충분히 되었다. 

만약 유전자조작 작물이 건강에 위험하다면 1인당 GMO 섭취
량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한국의 질병 증가율은 세계에서 제일 
높을 것이라고 당연히 예측할 수 있다. 후에 보면 알겠지만 실지
로 한국의 질병 증가율은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여러 가지 암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방암, 전
립선암, 췌장암, 간암, 피부암, 대장암, 갑상선암, 소아암 등의 급
증은 흔히 뉴스에서 볼 수 있다. IARC의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2A등급 발암물질이라는 판결을, 식용 GMO를 가장 많이 섭취하
고 있는 한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암들이 뒷받침하고 있다. 

후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글리포세이트는 암을 유발하는 외에
도 신체에 여러 가지 극심한 피해를 준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충
분히 나와 있다: 1) 태아에 기형발생이 일어나게 한다; 2) 내분
비계 장애 물질이라 몸의 호르몬을 교란한다; 3) 유전자를 파괴 
시킨다; 4) 몸 안의 기관을 파괴 한다; 5) 몸의 세포를 파괴 한
다; 6) 항생작용으로 우리 몸에 필수적인 미생물총을 죽인다; 7) 
독성물질 재거에 장애를 일으킨다. 

이점 역시 한국에서 다른 수많은 질병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
고 있는 점으로 뒷받침 할 수 있다: 선천 기형아, 불임증, 자폐증, 
지적 · 행동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병, 당뇨병, 대사증후군, 아토
피, 자살, 불임증, 저체중 출생아, 조산아, 비만증, 성조숙증, 말
기신부전, 뇌졸증, 치매, 파킨슨병, 불면증, 화병, 빈혈, 만성피로
증후군, 비타민 D 결핍증, 골다공증, 다발골수종, 염증성 장질환 
등. 한국의 34가지 질병들은 대체적으로 비율 면에서 세계에서 



20 한국의 GMO 재앙을 보고 통곡하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OECD 국가들중 2013년 기준 국민 1인당 의사방문 횟

수가 14.6회로 가장 높았고 OECD 평균인 6.7회에 비해 2배 이
상인 점 또한 한국의 심각한 문제를 보여준다. 또한 한국인 평생 
10.5년 동안 질병을 앓고 사는 것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집
계했다.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일어나는 질병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어린이는 나라의 기둥인데 이것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다. GMO가 아이들에게 더 크게 문제가 된다는 점은 김은진 원
광대학교수가 2009년 출판된 책에서 염려했던 점이다.서문­14)

이러한 질병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에 유전자조
작 작물에 대해 “재앙”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었다. 예를 들
어 2007년 KBS에서 유전자조작 식품(GMO)에 대한 다큐멘터
리를 한 적이 있었다. 그 프로그램은 “이것이 재앙의 시작인가?”
라는 질문으로 끝을 맺었다.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은 유전자조작 식품의 위협이 “대재앙”
이라고 했다. Mediculture의 이상훈 기자 역시 유전자조작 식품
이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경룡 목사는 “국민 죽이는 
GMO 곡물 사용 엄단하라!”는 수필을 썼다. 정덕영 교수도 유전
자조작 생물체에 의한 “위기”에 대해서 논문을 ‘한국위기관리논
집’에 실었다.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그러한 강한 표현은 물론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크 아담스(Mark Adams)는 GMO가 
“catastrophe(재앙)”이라고 표현했다. 플로리다 대학의 메리 재
인 엔젤로(Mary Jane Angelo)는 GMO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 
법률적 대응을 기다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문 21

그 외에 “유전자조작으로 만들어진 지옥”, “GMO 시간폭탄” 등 
같은 제목으로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져서 세상에 알리려는 노력
이 계속되고 있다. 헬리나 폴은 GMO 작물이 “genocide(대학
살)”을 하고 있다고 한다.서문‐15) 

2013년 815명의 과학자들이 서명한 “Ban GMO Now(GMO를 
당장 금지시켜라)”라는 제목으로 쓴 편지를 모든 나라 정부에게 
보냈다.서문‐16) 세계 과학자들의 그러한 노력은 1999년과 2003년
에도 시도되었었다. 

과연 GMO에 대한 재앙이라는 표현이 과잉반응일까? 우선 
GMO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지 않
고 상용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실험용 쥐가 
된 것이다. 실지로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질병들의 급증이 
GMO의 증가와 연관성이 있다는 과학적 자료들이 무척 많이 나
왔다. 그 질병들이 GMO와 관련이 있다는 과학적 증거는 다국적
회사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이고 치밀한 방해공작에 불구하고 많
은 연구결과가 발표 되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여러 나라 과학자들이 얻어낸 실험결과들
을 종합해보면 GMO의 위험에 대해서는 논쟁의 필요성이 없을 
정도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후에 자세히 논의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이 수입하는 거의다의 GMO는 “몬산토”라는 다국적 회사의 
제품인데 그들이 어느 정도로 악랄한 회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아이러니하고 비극적인 점은 일인당 GMO 섭취율과 질병 증
가율이 가장 높은 한국은 그러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한국은 질병공화국이 되어버렸다. 자폐증이나 아토피 같
은 질병은 내가 자랄 때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다. 

무엇인가 큰 변화가 한국에 들이닥쳤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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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부, 언론계, 학계, 의료계 모두 왜 못 느낄까? GMO 재앙이 
가능성이 아니고 최소한 한국에서는 벌써 일어났다는 것을 왜 
모를까? 

GMO로 피해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기위해 절대적으로 필
요한 점은 GMO에 대한 지식이 무지에 가까워야 한다. 한국은 
완전히 GMO 봉이다. 

글리포세이트가 듬뿍 들어있는 유전자조작 식품을 매일 먹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다는 점은 한국의 GMO에 대한 지식이 후
진국들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34가지 질병들로 일어나는 피해는 한국의 재정을 파탄으로 몰
고 갈 수 있다. 청년의사의 양금덕 기자의 보도에 의하면 각종 
질병으로 인한 진료비, 간병비 등이 한해 120조 원이 넘고 매년 
(연평균 5.6%) 증가하고 있다.서문­17) 그 액수는 국내총생산
(GDP)의 8.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무엇보다도 극심한 인구감소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치명
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내 생각으로는 현재 유전자조작 식품과 
글리포세이트 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한국사람한테는 없다고 본
다. 한술 더 떠서 얘기 하자면 한국의 모든 문제를 다 합쳐도 유
전자조작 식품과 글리포세이트로 인해 한국에 끼치는 피해를 따
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나는 주장하고 싶다. 또한 지금의 한
국의 형세는 임진왜란이나 조선말과 버금가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국의 형세는 재앙에서 소멸로 가는 중이라고 나는 본
다. 재앙은 후에 회복할 수 있는 것이지만 소멸은 회복이 불가능
한 상태를 얘기한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한국민족의 생존자
체가 위험해질 것이라는 것을 왜 보지 못할까? 지금 한국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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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게 되면 통곡 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을 
해야 하나? 

이것을 책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무
척이나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불편한 현실을 도피할 수 
없고 도피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직면하고 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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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것 보다 사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믿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이다. 
- 마크 트웨인(Mark Twain)

모든 학자들은 맹점이 있다고 한다.
- 헨리 홀로렌사(Henry Holorenshaw)

거짓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을 때는 
진실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혁명적인 것이다. 
- 조지 오웰(George Orwe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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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천 기형아 급증
검증되지 않은 의료정보는 독이다.

- 신재원 · 이진한 박사

2013년 5월에 국민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5‐
2011년 사이 선천 기형 진료 인원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13,786명에서 2011년 32,601명으로 7년간 
무려 136.5% 증가했다. 남아의 선천 기형은 연평균 16.0% 증가
했고 여아는 연평균 14.7%나 증가했다.1­1)

그렇다면 2005년 전에는 어떠한 조사결과가 있었을까? 사실 
1960년 이후 선천성 이상 유병율에 대한 연구논문은 30여 개나 
된다. 1963년부터 2004년까지 유병율은 0.4%‐6.81%의 큰 폭의 
차가 있다. 문제는 연구대상 선천성 이상 질환의 정의가 명확하
게 기술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5년부터는 선천성 이상 
질환에 대한 정의와 조사기준이 명확히 설정 되었다. 

어쨌거나 1963년부터 2004년까지의 30개의 논문에 나온 것
들을 종합한다면 선천성기형아는 688,385명 중 11,766명으로
서 평균 1.71%이다.1­2) 2011년의 6.92%는 무려 4배 이상이 증
가한 비율이다.

중요한 것은 급증하는 선천성 기형의 원인이다. 거의 일치된 
설명은 산모출산 연령이 높아져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한 원
인 설명은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의 제시로 시작되었다. 하나는 
국민보험 정책연구원의 현경래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보도 논문
1­1)이고 다른 하나는 일산병원 산부인과 김의혁 교수이다. 그 전
문가들의 발표에서 나오는 정보를 언론계는 그대로 반복하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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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기형아의 급증 원인을 산모 고령화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KBS 뉴스는 7년 사이에 선천성기형아가 2.4배 증

가한 이유를 40대 산모가 그 기간에 거의 2배 증가한 점으로 주
된 원인이라고 한다. 또한 메디컬투데이에 게재된 제목이 “고령 
산모 늘면서 ‘선천 기형’ 급증”이라는 것을 보면 마치 다른 가능
성은 전혀 없는 것 같이 얘기를 한다. 

그림1­1)2009년 선천 기형아 
                                          (단위: 1만명 당)

거기에 반해 선천 기형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논문들은 좀 더 
조심스러운 평가를 내린다: “선천성 기형의 발생 원인으로는 단
일유전자 이상, 염색체이상, 환경적요인,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의 상호작용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아직 60‐70%에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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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실정이다.”1‐3)

그러면 선천적 기형에 대한 통계를 자세히 살펴보자. 그림 1‐
1)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9년 제시한 선천성 이상아 조사에 
나타난 것이다. 

1만 명당 선천 기형아는 25세 미만에서 39세까지는 별로 큰 
차이가 없다.1‐1) 그 뜻은 40세가 넘어서야만 선천 기형아를 출산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40세전 여성이 1만 명당 평균
은 254.92명에 비하여 40세 넘은 여성은 만 명당 323.18명으로 
약 27%가 높다. 

그렇다면 40세 넘은 임신부가 전체의 얼마 정도를 차지할까? 
40세 넘은 임신부는 2005년 5410명에서 2011년 11049명으로 
2배 약간 넘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011년 기준 40세 
넘은 임신부 (11409명)는 전체 임신부(421,199명)의 고작 
2.7% 정도이다. 

그 뜻은 대부분의 선천 기형아 증가는 고령 임신부 증가와 관
련이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2013년 건강보험정책 연구원이 
제시한 보도 자료의 선천 기형 주요 증가원인이 “분만여성의 연
령증가”라는 설명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분만여성의 연령증가가 아니라면 다른 큰 요인이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과 언론의 착오로 인하여 시청자들과 다른 학자들의 진
정한 원인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고려대학의 신상원 교수는 2014년 11월 5일 코리아 타임스에 
보낸 이매일에서 한국의 폭발적인 갑상선암 증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 만약에 암이 매년 1%나 2%의 증가를 하면 의료계가 
엄청난 집중을 할 것이다. 매년 25%의 증가가 10년간 지속되었
다면 세계 신기록일 뿐 아니라 이성으로 불가해한 일이다. 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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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원자력 사고가 있더라도 그러한 암 증가율은 없을 것이다.1‐
4)

한국에서 7년간 무려 136.6% 증가는 선천 기형아는 그야말로 
세계 신기록이 될 수 있으며 이성으로 불가해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반도에 원자력 사고가 있더라도 그러한 선천 기형
아 증가율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도 과학자도 언론계도 전혀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전문가들의 고령 산모 증가 같은 잘못된 원
인 설명으로 진정한 심각성 파악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오류는 중학생 정도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놀라운 점은 이러한 비슷한 오류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 보겠지만 선천 기형아의 급증은 30가지 넘는 질병
들의 폭발적인 증가의 하나일 뿐이다. 원자력 사고보다 훨씬 더 
큰 어떠한 엄청난 변화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 불임증 급증
2015년 3월 3일 동아일보의 김지현 기자가 불임증에 대한 고

통을 다루는 기사를 실었다. 그 기사는 “난자의 눈물, 정자의 통
곡 난임 20만 명 시대 … 정부 저출산 지원예산의 1%가 전부”라
는 구절로 시작한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주부 이 씨는 5달 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과의 대화도 거의 없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끊고 연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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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친정부모뿐이다. 그의 대인 기피증은, 보이고 들리는 모
든 것이 그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이다. 이 씨의 문제는 29세에 
결혼했지만 6년째 아기가 없다. 처음 2년 자연임신의  실패이후 
31세 때 산부인과를 찾았다. 인공수정 3번, 체외수정(시험관 아
기) 4번 만에 기적처럼 찾아온 태아는 4주 만에 심장이 멈췄다. 
이 씨에게 남은 건 망가진 몸과 마음, 2500만 원의 빚. 이 씨는 
지금 임신을 포기한 상태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7만8000여명이던 난임 
환자는 2014년 20만8000여명으로 17% 증가 했다. 여성 환자는 
14만9000여명에서 15만6000여명으로 약 4.7% 늘었고 남성 환
자는 2만8000여명에서 4만4000여명으로 57%가량 증가했다.

2014년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관련 예산은 8조7866억 원이었
지만 이 중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에 5조935억 원(58%), 양육수
당 지원 확대에 1조8870억 원(21%)이 들어갔지만 난임부부 지
원 확대에는 전체 저출산 관련 예산의 1% 수준인 857억 원이다. 
그런데 전문가 사이에선 정부가 난임 문제만 적극적으로 해결해
도 저출산 문제의 절반은 해결된다는 분석도 나온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불임급증의 원인은 늦은 결혼, 스트레스 
등이다. 남성불임과 관련 있는 연구는 20대 남성 정자 운동성이 
1999년에 69.5%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48.5%로 줄었다는 국
립독성과학원의 보고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정자 
운동성이 50%를 넘어야 정상이다. 20대 남성 정자 운동성이 8
년 동안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늦은 결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
다. 스트레스가 심하게 악화되어서 8년 동안 정자운동성이 
48.5%로 떨어지도록 했다고 보기도 힘들다. 

여성의 불임원인이 될 수 있는 생리불순도 늘어가고 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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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무월경, 소량 및 희발월경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이 2008년에는 358,000명에서 2013년
에는 364,000명으로 연평균 0.4% 증가했다. 남성의 정자운동성 
급감과 여성의 생리불순 증가는 어떠한 중대한 요인이 있는 가
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3. 저체중아 급증 / 4. 조산아 급증
2014년 12월 14일 연합뉴스 기사의 제목이 “산전관리 좋아졌

지만 저 체중아·조산아 발생은 증가”이다. 저체중아는 출산 시 
체중이 2.5kg이 미만의 신생아이다. 2003년에는 4.0%였었는데 
2013년에는 5.5%로 증가 했다. 임신 37주 전에 태어난 조산아
는 2003년의 4.5%에서 2013년에는 6.5% 증가했다(그림 1‐2). 

저체중아 · 조산아는 나중에 성인이 되면 성인병, 당뇨병 같은 
성인병에 걸리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가족과 사회의 의료
비 부담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한국의 
저 출산 문제는 저체중아 · 조산아 증가로 더 악화 될 수 있다는 
염려이다. 대체로 저체중아 · 조산아 증가 원인은 고령임신이 주
원인으로 제시된다. 

이 점에 대해 반박되는 이론을 이상림 인구정책 연구본부위원
이 제시했다.1‐5) 35세 이상 고령산모가 전체 출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6.7%에서 2012년 18.7%로 2.8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체 이상 출산아 중 고령산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을 이상림 위원은 지적한다. 2012년의 전체 저
체중아와 조산아 출산 중 35세 이상 산모의 출산은 각각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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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연령별 이상아 출산 분석 결
과 모든 연령대 여성들의 전반적 출산 건강이 악화 되고 있고, 
그것이 저 체중아와 조산아 출산의 증가 원인이라고 시사한다. 

그림 1‐2) 조산아 저체중아 발생률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그 기간 동안 의료 서비스 및 의학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 전체 인구 차원에서 여성들의 전반적인 출산건강이 지
속적으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스트레스, 과로, 약물 등 위험물질 노출, 영양상태, 흡연, 음주, 
운동습관 등 다양한 요인들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이
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들은 대체로 이미 존재했던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무엇인가 크게 변화된 요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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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살률 세계 1위
청년들의 고통은 전세대로 전염된다.

- 장진 영화감독 

김치중 한국일보 의학전문기자가 쓴 기사의 제목은 “자살률 
10년 넘게 세계 1위, 관련 공무원 달랑 2명”이다.1‐6) 그가 전하고
자 하는 뜻은 자살의 심각성과 정부의 등한시함이다. 

2013년 한국의 하루 평균 자살 수는 43명, 거의 33분마다 한 
명씩 일어나고 있다. 항상 이랬던 것은 아니다. 그림 1‐3)에서 보
다시피 1995년 까지는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적었는데 지금
은 그것의 2배이다. 

그림 1‐3) 헝가리, 필랜드, 일본, 한국의 10만 명당 자살 수 

                                           (자료 : OECD, 2011)



제1장 한국의 급증하는 34가지 질병들을 알아야 한다 45

또한 대부분의 나라들의 자살률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전체적
인 추세인데, 유독 한국만이 급증하고 있다. 그림 1‐4)에서 보다
시피 2011년 이후의 자살률을 보아도 OECD 평균(짙은 색)보다 
한국의 자살률(맨 오른쪽)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더 높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슴 아픈 것은 자살이 10대, 20대, 30대의 
사망원인 1위로 등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단위 자살예방 전담인력은 시 · 
군 · 구 당 1명뿐만 아니라 전담인력들은 다른 업무까지 떠맡고 
있어 실제 자살관리 업무는 전체 업무량의 20­30%에 불과하다
고 김치중 기자는 얘기한다.1‐6) 가장 중요한 일은 90년도 중반부
터 급증하기 시작한 원인을 찾아서 자살자의 수를 줄이는 것이
다. 

그림 1‐4)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자료 : OECD Factbook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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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의 자폐증 발병률 세계 1위
2014년 3월 13일 광주에서는 30대 부부와 자폐증 5살짜리 아

들이 동반자살을 했다. 방안에는 연탄 3장이 피워져 있었다. 그
들이 남긴 유서에는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치료하는 과
정이 너무 힘들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웃의 말로는 자폐판
정을 받은 후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많이 괴로워했다고 한다. 

2015년 2월 27일 새벽에 대구 동구 아파트에 사는 36살의 엄
마가 아들을 안고 15층에서 뛰어내렸다. 4살 난 아들의 자폐진
단에 괴로운 나머지 자살을 시도한 것이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아들은 살았으나 머리와 가슴부분에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기사들을 보면 자폐아에 대해 엄마와 아빠가 
겪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자폐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예일대 의대 김
영신 교수 팀이 경기도 고양시의 초등학생 55,2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폐증 유병률은 2.6%로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2
배 이상이다.1‐7) 자폐증은 내가 어렸을 때는 들어보지도 못한 병
명이다. 지금은 38명에 한 명이 겪고 있다. 무엇인가 크나큰 변
화가 한국에 온 것은 틀림없다고 본다. 

하지만 많이 사용되는 설명은 발병숫자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자폐아들을 못 알아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양한 표현형의 
스펙트럼 관찰로 인한 혼란, 진단기준의 변화, 진단방법의 과학
적 발달, 국가차원의 지원과 함께 높아진 사회적 인식 등으로 인
하여 자폐아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서라는 것이다.1‐8) 

이는, 예컨대 1970년도 초등학교의 한 학급이 약 60명이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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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평균 거의 2명의 자폐아가 있었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학급동
료도, 선생도, 부모도, 자폐아들을 모르고 지났다는 얘기이다. 

7. 4명중 1명은 정서 · 행동장애 아동 
2008년 경기도 고양시에서 실시한 정신건강 진단은 초등학생

들의 ‘정서 · 행동장애’가 놀라울 정도로 많이 있다는 결과가 나
왔다. 전체 26개 초등학교 1학년생 4107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이 24.2%(993명)로 집계
됐다. 그것은 초등 1년생 네 명중 한 명 꼴이다. 

그림 1‐5) 초등학생 정서 · 행동장애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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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DHD(주의력 결핍 또는 과잉행동 장애)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학생이 15.3%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정서 불안(위
축 증세)과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자폐 증세, 공격적인 성격
이 그 뒤를 이었다(그림 1‐5). 

미국 예일대 소아정신과의 김영신 교수는 급증하는 정서불안  
아동의 원인을 외동아이가 많은 데다 가족 간 대화가 부족해 아
이들 정서가 메마르고 있다고 설명한다. 내가 어릴 때 동네의 외
동아이들이 정서 · 행동장애가 있었던 것을 못 보았는데 현재 한
국에서는 4명중 1명의 비율이다.  

8. 아동비만 급증
서울지역 초 · 중 · 고등학생의 체력검사 자료에 의하면 1979

년부터 2002년 사이 비만 유병율의 변화는 현저하다. 1979년에
는 남자 1.7%, 여자 2.4% 였는데 2002년에는 남자 17.9%, 여
자 10.9% 로 급증했다.1‐9) 남자는 9배, 여자는 4배 증가한 것이
다. 물론 비만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무엇인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OECD 
통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OECD 국가 중 2006­2008년 15세 
이상 한국인의 비만율은 3.5%로 가장 낮았었다. 그런데 2010년
의 아동(5‐17세) 비만율은 남자아이는 25%이고 여자아이는 
20%로 OECD 평균보다 높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그야말로 
세계 신기록이 아닌가 생각된다. 

소아 · 청소년 비만은 80% 가량이 성인비만으로 연결되며 당
뇨병,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과 같은 성인 질병 발생과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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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심리 사회적 발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1‐9) 

한국은 2011년 성인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비용이 3조 
4,000원에 이른다.1‐10) 약 20년 후 성인 비만으로 인한 사회비용
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흔
히들 사용되는 비만증가 원인을 서구식 식생활, 운동부족, 스트
레스, 불규칙적 식사습관 이라고 설명한다. 그러한 요인은 항상 
존재했었다. 증가했더라도 9배씩이나 증가할 만큼은 아니라고 
본다. 

 
9. 청소년 성인병 급증 
서울시 초, 중, 고의 청소년 1,423,300명중 고혈압환자가 

2004년 193명에서 2006년 1579명으로 자그마치 8배 급증하였
다. 청소년 당뇨병환자도 422명으로 2년 전보다 배 가까이 늘었
다.  혈액에 기름기가 많아서 나타나는 고지혈증과 지방간도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저학년으로 갈수록 증가 폭이 컸다. 

10. 성조숙증 아동 급증
서울대 어린이병원 웹사이트에 의하면 정상적인 사춘기현상 

(즉 여아는 유방 발달, 남아는 고환이 커짐)은 여아에서는 10‐11
세, 남아에서는 13‐14세에 일어난다. 성조숙증은 여아가 8세 미
만, 남아가 9세 미만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사춘기현상이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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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면 성장판이 일찍 닫히게 되어 어른 키가 작아진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심사 평가원의 성조숙환자 자

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21,712명에서 2011년 66,395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의 소아
청소년과 박미정 교수팀이 2004년부터 2010년 동안 성조숙증
으로 치료를 받은 아동들이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그림 1‐6)에서 
보다시피 특히 여아의 경우 무려 27배나 증가했다.1‐11) 

불과 7년 사이에 27배가 증가했다는 점은 상상을 초래하는 세
계신기록은 물론이고 미래에 갱신될 수 없는 질병 증가율이라고
도 말할 수 있다. 무엇인가 엄청난 변화의 요인이 있을 것은 당
연하다.

그림 1‐6) 성조숙증 연간 발생률 추이

                                           (자료 : 박미정)

2010년에 보고된 미국의 성조숙증은 10%의 백인 여자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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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7살에 사춘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그것은 1997년의 
5%에 비해 두 배가 증가한 것이다.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와 한
국에서의 연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 어렵다. 미국에
서의 연구대상은 보통 학생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성조숙증 치료
를 받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어린이 중에도 
성조숙증 아동들이 상당수 더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지로 성
조숙증 환자는 치료인원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조숙증환자의 급증 원인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11. 대사증후군 10년 동안 2배 증가
대사 증후군(metabolic syndrome)은 인슐린이 제대로 만들어

지지 않거나 기능을 못하면 고혈압, 당뇨병, 뇌졸증, 심근경색, 
고지혈증 등 같은 성인병이 동시에 3가지 이상 발병하는 심각한 
질병을 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사증후군의 작년 총 진료인원은 991만 1000명, 
총 진료비는 4조7574억 원으로 2010년에 비해 각각 141만 명
(16.5%), 1조203억 원(27.3%)이 증가했다. 대사증후군 환자 
80%가 50세 이상의 고연령층이었다. 

한국에 무엇인가 큰 변화가 왔다는 것이 청소년의 증가율에서 
특히 나타난다. 서울대의 임수 교수와 미국 테네시대학의 리구
오리(Liguori)의 공동 연구결과에 의하면 두 나라의 청소년들의 
대사 증후군 변화는 서로 반대이다.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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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소년들이 1998년에는 4.0%였으나 2007년에는 7.8%
로 거의 2배 증가한 반면, 미국 청소년들은 1998‐1994에는 
7.3%였는데 2003‐2006년에는 6.5%로 11% 감소했다(그림 1‐
7). 

  그림 1‐7) 미국과 한국의 청소년들의 대사 증후군 변화 

  

                                         (자료 : 임수 & 리구오리)

12. 소아암 급증
2015년에 건강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소아암환자는 2010년에 

12,206에서 2014년에는 13,775명으로 12.9% 증가했다. 소아
암중 백혈병이 2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뇌 및 중추신
경계가 11%였고 비호지킨 림프종이 10%였다. 어른한테 많이 
일어나는 암들과는 종류가 완전히 다르다. 

소아암이 급증하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환
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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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되고 있다. 

13. 중증 장애 아동의 증가
한국의 장애 아동은 2011년 총 7만8천명이다. 그런데 한국이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중증의 장애아동
이 경증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이다. 장애성인은 전체의 60%가 
4‐6급인 경증이지만, 그림 1‐8)에서 보여주듯, 아동의 경우 
87.8%가 3급 이상의 중증이다.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이고 나라
의 재정에도 무척 부담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림1-8) 장애 아동 등급별 구성 
                                                         (단위:명)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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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90%이상의 장애 아동이 후천성이라는 것이다. 태어날 
때는 아무 문제가 보이지 않았는데 자라면서 어떤 요인에서인지 
장애 아동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인을 찾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14. 당뇨병으로 인한 재앙
고려대학의 어느 교수 팀은 우리나라 당뇨병의 “폭발적인 증

가세”에 대한 염려를 저널에 발표했다. 지난 30년 동안 1.5%에
서 10%로 거의 7배 증가한 것은 미국에 비해 2배 될 정도다. 한
국의 당뇨병 현황에 대해서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한다: “우리나라 
당뇨병은 한국사회의 재앙이 될 것인가?”1‐13) 

당뇨병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여 삶과 질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의료비, 간접비용 등 사회적 손실이 커져서 단순한 개
인의 건강을 넘어 상당한 폭발력을 지닌 사회경제적, 국가적 사
안이 될 수 있다고 그들은 강조한다. 당뇨로 인한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제일 높고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중 4위이다.1‐13)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의 경우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정체
되거나 감소된 반면 우리나라는 경우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무
엇인가 한국의 특유한 이유를 찾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당뇨병으로 인한 비용지출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총 진료비
의 20%씩이나 되며 이병에 걸린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일반인의 3배에 달한다.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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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말기 신부전환자 급증
말기 신부전은 신장기능이 떨어져서 몸 안의 노폐물이나 과다

한 수분을 배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혈액투석이나 신장이
식 수술을 해야 한다. 말기 신부전 환자의 5년 생존율은 39.9%
로 암(45.9%) 당뇨(65.1%)보다도 낮다. 

그렇게 위험한 말기 신부전 환자가 20년 사이 무려 15배나 증
가 했고 신부전 발생비율이 세계4위가 되었다. 주시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유병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
하고 있다는 점이다.1‐15) 

16. 원인 미상의 간암 급증
한림대의대 박상훈 교수팀이 지난 93년부터 2002년까지 산하 

5개 병원에서 치료받은 간암 환자 천백 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원인을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7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평소 과음하지 않았는데도 간
암에 걸리는 경우를 보고 원인 미상 간암이라고 한다.

17. 유방암 증가율 세계 1위
2014년 SBS 뉴스는 유방암에 대한 보도를 이렇게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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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유방암 환자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고 있
습니다. 고기 위주의 식습관을 좀 바꾸는 게 좋고…” 

아시아는 원래 유방암 발병률이 대체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훨씬 적지만 근래에 와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
도 한국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유방암 발병이 1996에 비해 2011년에는 무려 거의 
4.5배로 증가했다(그림 1­9).  

그림1-9) 한국의 유방암 발병 추이

  

                                (자료 : 한국유방암 학회 2014)

동아시아에서는 오랫동안 1위를 지켰던 일본을 제치고 2012
년 처음으로 한국이 앞섰다. 또한 15‐44세의 젊은 여성들의 발병
률은 미국을 추월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유방암 발병률이 감
소하는 추세인데 왜 한국은 급증하는 것일까?



제1장 한국의 급증하는 34가지 질병들을 알아야 한다 57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증명된 인자들은 여러 가지이다: 이른 
초경, 늦은 폐경, 임신 경험이 없는 경우, 늦은 연령의 첫 임신, 
폐경 후 나타난 여성의 비만, 음주, 등이다.1‐16)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유방암 전문가 중 한 사람인 유근영 
서울대 교수는 왜 유방암의 증가율이 세계 1위인가 하는 헬스 
조선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 “지난 20년간 발표된 한국 여성
의 유방암 발병 관련 논문 58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초경
이 이르고 폐경이 늦은 여성, 임신 경험이 없거나 첫아이를 늦게 
가진 여성, 고기를 즐겨 먹는 여성에게서 유방암 발병률이 높았
다. 서구식 생활 형태를 가진 여성이 유방암 발병률이 높다는 것
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유방암 증가율이 세계 1위인 이유가 
서구식 생활 형태의 급증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설명은 활동일 주기 교란이 유방암을 유발시키는 
요소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요소들이 한국의 급증하는 유
방암 발병률을 모두 설명하기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18. 전립선암 급증
전립선은 남자에게만 있는 기관으로 정자가 죽지 않도록 영양

소를 공급하고 정액이 굳지 않도록  한다. 전립선암은 아시아 사
람한테는 훨씬 적게 발생하는 암이다. 그런데 유방암과 마찬가
지로 한국의 전립선암 환자는 최근에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
고 있다. 

1984년 181명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3,730명으로 20배 넘
게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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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전립선암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9873명이고 2010년에 비해 
다른 암보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9. 다발 골수종 급증
다발골수종(Multiple Myleloma)은 희귀 병이라서 일반인 뿐 

아니라 대부분의 의사들한테도 낯선 질병이라서 진단이 쉽지 않
다. 

다발 골수종은 골수에서 항체를 생산하는 백혈구의 한 종류인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혈액질환으로 면역장애, 조
혈장애, 신장장애를 일으키는 위험한 병이다. 주로 65세 넘는 노
인에 많이 나타나는 병이다. 

아시아 사람한테는 비교적 드문 질병이었는데 지난 20년간 한
국의 환자수가 10배나 증가했다. 다발골수종으로 사망한 환자수
는 지난 25년간 33배나 증가했다. 

20. 아토피 환자 급증
“아토피 비관자살 포럼”이 2014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다. 

그 포럼에서 이렇게 얘기 한다: “아토피 그게 무슨 대수라고 자
살을 하냐고 할 수도 있지만 아토피는 피가 날 때까지 긁을 정도
로 심각한 질환입니다. 아토피 환자들이 불면증, 우울증과 같
은……일반적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도 없는 고통을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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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죠.” 
그런데 최근 아토피 피부염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연평균 

100만 명을 넘어섰고 실제 환자수는 600만 명으로 추산한다고 
한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은 초등학교 1학년생이 가장 빠른 증가
세를 보이고 있다. 

1995년 8.8%에서 2010년에는 17.9%로 2배 정도로 급증했
다.1‐17) 2014년 3월25일 YTN의 보고에 의하면 최근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전체 환자수는 소폭 감소 추세에 있지만 상태가 심
해 입원을 하는 중증 환자는 11.1%씩이나 증가하고 있다. 

앞서 얘기 했지만 아토피는 내가 자랄 때 듣도 보도 못한 병이
다. 아토피 피부염은 아토피 질환 중에 하나이다. 두 가지 다른 
아토피 질환은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알레르기 비염으로 치료 받은 
환자의 수는 2004년 3,509,000명에서 2010년 5,469,000명으
로 증가했고 천식은 2,073,000명에서 2,197,000명으로 증가했
다.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회 보고 자료에 의하면 1000
명중 228명이 아토피 질환으로 고생한다는 통계가 있다. 

21. 뇌졸증 급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의하면 뇌졸증 수진자 추이가 

2001년 307,000명에서 2009년에는 525,000명으로 무려 71%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인구 10만 명당 뇌혈관질환
의 사망률이 53.2명으로 암에 이어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였다.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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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암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단일 질병으로는 뇌졸
증 사망률이 단연히 1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뇌졸증으로 사망
하지 않아도 일단 발생하면 심각한 신경학적 · 신체적 기능 장애
를 갖기 쉽기 때문에 치료비용이 많이 든다. 

2001년 국민건강보험통계에서 뇌졸증으로 인한 의료비는 
2,884억 원이었는데 2010년에는 1조6,669억 원으로 거의 6배 
증가 하였고 이는 전체 국민건강보험 진료비의 3.98%에 해당한
다.

22. 염증성 장질환 급증
최근에 가수 윤종신씨가 크론병을 앓고 소장을 60cm 잘라냈

다는 뉴스가 있었다. 크론병(Crohn’s Disease)은 염증성 장질환
의 (Inflammatory Bowel Disease) 일종이다. 또 다른 종류의 염
증성 장질환은 궤양성 대장염(Ulcerative Colitis)인데 대장에만 
생기고 점막의 얇은 부분에 분포한다. 

거기에 반해 크론병은 소장 대장 모두 생길 수 있고 염증이 깊
은 부분까지 침투하여 장이 뚫릴 수 있다. 

서구에서는 비교적 흔한 병이지만 한국에서는 무척 드문 병이
다. 하지만 최근에 급증하는 추세인데 특히 20대에 많이 일어난
다.1‐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염증성 장질환 
환자 수는 2009년 4만144명에서 2013년 4만7164명으로 4년 
사이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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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췌장암 사망 급증 
췌장은 소화액과 호르몬을 만드는데 위, 소장, 대장, 간 등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초기에 암 발견이 어렵다. 췌장암은 애플
사의 스티브 잡스가 걸려서 사망한 암으로 유명하다. 북한의 김
정일도 췌장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번 발병하면 5년 이상 생존율이 8.8%로 암중에 가장 낮다. 
이러한 위험한 암이 최근에 급증 하고 있다. 국민보험공단 자료
에 의하면 취장암 환자수는 2001년 4,260명에서 2008년 8,290
명으로 거의 2배가량 증가 했다. 

24. 치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율
2013년 경북 청송의 저수지에서 승용차 한대가 물속에서 발

견되었다. 차 안에는 80대 노부부가 있었고, 집안에서는 유서가 
발견되었다. 

3형제인 자식들에게 남긴 유서에는 “미안하다. 이제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하니 섭섭하다. 너무 힘들다. 내가 죽고 나면 (아내
가) 요양원에 가야 하니까 내가 운전할 때 같이 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다. 4년간 치매에 걸린 아내를 간병하던 이씨
가 자녀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다. 

이러한 뉴스를 보면 치매가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 것인지 가
히 짐작할만하다. 조선일보의 설문조사기관인 미디어서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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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피하
고 싶은 병은 치매였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운 치매가 폭발적인 
증가를 하고 있다. 한국의 치매 환자수는 50만 명에 이르고, 15
분마다 1명씩 새로운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치매로 인한 
비용은 무려 10조 원이 넘는다. 

김상윤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서울의대 신경과학교실 교수)은 
우리나라는 치매 증가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제시했
다.1‐20) 2002년 치매진료 인원이 47,747명이었던 것이 2009년
에는 215,459명으로 무려 4.5배 증가 하였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40대의 치매환자수가 2002년에는 928명 이었던 것이 
2009년에는 1,674명으로 1.8배 증가 하였다. 50대는 같은 기간 
2.93배 증가 하였다. 

이러한 통계가 의미하는 것은, 치매가 단지 노인수가 고령화로 
인하여 증가해서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젊은 나이에도 증가
적으로 많이 걸린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에서 나온 노인인구 
점유율 변화를 보면 그 점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2002년 노인인구(65세 이상)는 7.2%였는데 2009년에는 
9.9%였다. 그것은 37.5%의 증가이다. 그렇다면 2002년에서 
2009년 사이 치매환자 증가수(164,712명)중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치매환자수는 61,767명에 불과하다. 102,945명은 다른 이
유에서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5. 파킨슨병 급증
또 하나의 급증하는 노인성 뇌질환은 파킨슨병이다.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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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심사평가원에 의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30,798명이던 
것이 2012년에는 74,627명으로 2.4배나 증가했다. 이것 역시 
노인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파킨슨병은 1817년 영국의사 제임스 파킨슨(James Parkins­ 
on)이 처음으로 자세히 기록하고 나서 그 후 학자들이 그의 이
름을 따서 지은 질병이다. 권투선수 무하마드 알리가 걸린 질환
이며 증상은 근육의 떨림, 느린 움직임, 부정확한 조준 등이다. 
파킨슨병은 신체적 장애인 반면 치매는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
력 등이 떨어지는 지적 장애이다. 

26. 빈혈 환자 급증
빈혈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빈혈질환 진료인원이 2000년에는 

375,728명이었는데 2011년에는 488,134명으로 30%나 증가했
다. 무엇보다도 영아 빈혈의 폭발적인 증가는 주목해야 한다. 국
민건강 보험공단에 따르면 2002년의 9세 이하 빈혈 치료 환자는 
15,230명에서 2008년에는 46,338명으로 204%나 늘었다. 특히 
만 1살 영아 빈혈은 7배 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세계신
기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 영등포보건소가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 집 26곳의 어린이 
390여 명을 조사한 결과 10% 이상이 빈혈증세가 있었다. 빈혈
환자의 급증에 대하여 주로 사용되는 원인규명은 불규칙한 식사, 
다이어트, 패스트 푸드 선호, 건강 검진법의 발달로 인한 진단 
증가 등이다. 하지만 그러한 제시는 특히 만 1살 영아 빈혈이 7
배 넘게 증가한 데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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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피부암 급증
백인에게 주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피부암은 최근에 

한국에서도 급증하고 있다. 그림 1‐10)은 통계청 자료인데 1999
년에 비해 2007년의 피부암 발생자수는 2배 넘게 증가하였다.

그림 1‐10) 피부암 발생자 추이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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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통계청)

28. 화병 급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화병으로 치료 받는 사람

들이 2004년 2,800명에서 2007년 4,800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어떤 요인이 이러한 증가를 가져오는지 사회적 의료적으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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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제이다. 
화병은 우리나라 사람만 겪는 정신적 증후군이라고 얘기한다. 

심지어는 1995년 미국정신의학회에서 화병을 “hwa‐byung”이라
는 한국병명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한국인 특유의 문화관련 증후
군이라고 인정했다. 

그런데 2003년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 마이클 린든(Michael 
Linden)이 PTED(post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라는 
병명을 제시했는데 그 증세가 무척이나 화병과 비슷하다.1‐21) 

“Embitterment”를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원통함” 이나 “억울
함”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독일이 통일되고 난지 약 10년 후부
터 많은 전 동독 사람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나
타났다. 특히 동독에서 좋은 직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통일이 
되고 나서 택시 운전사나 세일즈맨 같은 직업으로 전환하면서 
그들이 경험하는 불만감, 굴욕, 부당함, 무력함 등으로 오는 정신
적 고통을 린든은 볼 수 있었다. 

PTED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외상후 격분 증후군”이라고 
한다. “화병”이라는 쉬운 한국말이 있는데 새로 번역한 어려운 
단어를 쓸 필요가 있을까 한다. 

화병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일어나는 병임에 
아마도 틀림없을 것이다. 특히 한국여성들한테는 시어머니나 남
편한테 부당함을 겪으면서 참아야 하는 울분, 남자는 직장 상관
한테 겪는 고통, 선배한테 겪는 어려움 등은 한국문화가 갖고 있
는 특이한 점으로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높은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어쨌거나 왜 근래에 급증하는지는 알아야 할 숙제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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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불면증 환자 급증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불면증 진료 인원은 

2007년 207,000명에서 2011년 383,000명으로 84.6% 증가 하
였다. 총진료비는 2007년 107억 원에서 2011년 229억 원으로 
5년간 약 122억 원이 증가(112.9%)하였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 신수정 교수는 수면장애 원인
이 비만인구의 증가, 급격한 환경의 변화, 스트레스 증가, 현대인
의 과도한 업무에 따른 수면습관의 변화, 나쁜 수면위생(숙면을 
위해 가져야 할 습관) 등이라고 한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교수는 한국이 밤 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밤에도 일하는 직업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면 장
애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러한 요인은 항상 존재
했기 때문에 급증에 대한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30. 만성피로증후군 급증
만성피로증후군(chronic fatigue syndrome)은 피로 증상이 6

개월 이상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휴식이나 수면을 
취해도 피로 증상이 없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만성피로증후군 환자의 
내원일수가 2004년 117,142명에서 2008년 131,698명으로 
12.4% 증가하였다. 여성의 요양기관 내원일수가 남성보다 1.5
배가량 높았고 여성과 남성 모두 40­49세 연령구간이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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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1. 골다공증 환자 급증
골다공증은 뼈의 양이 감소하여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의 

위험이 커지는 질환을 말한다. 신체의 모든 부분에서 골절이 일
어날 수 있지만 특히 손목과 척추, 고관절에서 자주 발생한다. 
모든 연령층에서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
며 70대 이상은 늑골·흉골·흉추 골절, 10대는 손목 및 손 부위 
골절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이 많은 여성의 발병
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골다공증 진료인원은 
2007년 53만5,000명에서 2011년 77만3,000명으로 44.3% 증
가했다.
  

32. 비타민 D 결핍증
골다공증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비타민 D 결핍이다. 그

런데 비타민 D 결핍으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인원이 최근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비타민 D 결핍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의 수가 2009년 2,027명에서 2013년 18,736명으로 
무려 9배나 증가했다. 이 점 역시 세계신기록이 아닌가 생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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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타민 D 결핍은 근육, 뼈, 저항력 등을 약화시키고 암을 유발

할 수도 있다. 비타민 D 결핍은 주로 노인들한테 일어나는 현상
인데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2012년 연구자료에 의하면 10세에서 40세 사이 4,276명중 
96%가 비타민 D가 결핍하다고 나왔다.1‐22) 

또 하나의 2012년 연구는 188명의 12‐13세 아동 중 98.9%의 
남자아이와 100%의 여자아이가 비타민 D가 결핍되었다는 결과
가 보도되었다.1‐23) 

무엇 때문에 비타민 D 결핍증이 극심해졌는지 알아내는 것이 
중대한 과제이다. 

33.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
2015년 4월 30일 보도된 연합뉴스의 기사는 한국의 대장암 

발병률은 세계 1위라고 보도 했다. 이러한 결론은 IARC가 국가
별로 다른 인구 구성·통계의 정확도 등을 바탕으로 각국의 통계

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것이다. 
그림 1­11)에서 보듯이 2012년을 기준으로 한 한국의 대장암 

발병률은 세계 1위일 뿐만 아니라 세계 평균에 비해 2.6배나 높
고 아시아 평균에 비해 3.28배 높다. 

대장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종성 용종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선종성 용종 환자는 
2008년 6만7742명에서 2013년에는 12만9995명으로 1.9배 증
가했다. 선종성 용종의 약 10%는 서서히 대장암으로 진행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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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종이 암으로 발전돼 증상을 보일 때까지는 5­10년이 걸린다. 
대장암이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고

성준 · 김주성 교수는 붉은 고기와 가공육, 비만, 음주 등이 대장
암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제시한다.1‐24) 그들의 설명
이 북미지역 국가나 유럽 국가들보다 높은 대장암 유병율을 충
분한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림 1­11) 세계 대장암 발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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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갑상선암 발생률 세계 1위
갑상선암 발생률 세계 1위라는 기록은 

확실히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뒤틀어진 의료 현실을 일부 반영하고 있어 

우리 모두 이에 대한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 
- 정재훈 성균관대 의과대학교수

한국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과 자폐증에 대해서는 세계
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에 한국의 또 하나의 질병이 세계의 
집중을 받게 된다. 그것은 지난 20년간 갑상선암이 무려 30배나 
증가한 것에 대한 원인 규명이다. 대부분의 질병들과 마찬가지
로 갑상선암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한국은 급속도로 증가
하고 있다. 한국의 갑상선암은 영국에 비해 15배가 높고 미국 보
다 5‐6배가 높다.1‐25) 

카톨릭 대학교의 이재호 교수팀은 원자력 사고 같은 큰 재앙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폭발적인 증가는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잉진단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한다.1‐25) 그러한 
이론을 뒷받침 할만한 증거는 갑상선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20년 
동안 별로 변화가 없는 것이다(그림 1‐12). 

또한 시체해부 결과 3분의1의 어른은 갑상선 미세유두암(1cm 
이하)을 갖고 있었다.1‐26)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려대학 의대의 안형식 교수팀은 과
잉진단은 과잉치료로 연결되고 그로 인해서 문제거리를 일으킨 
한국에 대해 다른나라들은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제시한다.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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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위의 선은 갑상선암 진단, 밑의 선은 갑상선암으로 인한 사망 

                              (자료 : Hyeong Sik Ahn, et al.)

한국의 갑상선암의 과잉진단과 과잉진료 가능성에 대해 뉴욕 
타임스의 2014년 11월 4일 기사로 나왔다. 안형식 교수와 공저
자인 다트머스 대학(Darthmouth University)의 길버트 웰치
(Gil­ bert Welch) 교수는 한국의 갑상선암 증가는 환경요인에
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잉진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뉴욕 타임
스에 얘기한다. 안형식 교수는 갑상선암 검진을 금지시켜야 한
다고 까지 말한다. 

그 반면 시카고 대학의 레이먼 그로건(Raymon Grogan)교수
는 안형식 교수의 논문이 짜증나게 하는 소홀함과 별난 생각이
라고 Medscape Medical News와 인터뷰에서 말한다.1‐28) 안형
식 교수의 논문은 한국이 특유한 것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갑상
선암 증가는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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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지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빠르게 증가할 뿐이라는 것
이다. 

삼성병원의 정재훈 교수는 초음파기기가 갑상선암 진단으로 
인하여 과거에 만져지지 않았던 작은 갑상선 유두암이 조기 진
단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초음파 도입에 따른 조기진단만으로는 
최근의 증가 양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두
가지의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1‐29) 

첫째, 1cm 이하의 미세 유두암의 증가도 있었지만 1cm 이상
의 큰 갑상선암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1‐30, 1‐31) 

둘째, 지난 10년간 한국의 19세 미만의 갑상선암은 약 2.3배 
증가하였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연령층이기 때문에 조기진단 
외에 다른 이유에 의하여 갑상선암이 증가하였다고 정재훈 교수
는 주장한다. 

미국 월터 리드 병원(Walter Reed Hospital)의 연구팀은 갑상
선암 증가는 과잉진단만으로 완전하게 설명이 될 수 없다고 제
시하고 환경적 화학성분과의 연관성을 찾아한다고 주장했다.1‐32)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놓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 

한국에서 20년 전부터 급증하고 있는 갑상선암은 1986년 일
어났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벨라루스의 갑상선암 
증가와 비교할 수 있다(그림 1‐13). 벨라루스의 갑상선암 증가
와 마찬가지로 어떤 큰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재호 교수팀은 원자력 사고 같은 큰 재앙이 없다고 얘기하
지만 내가보기에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이 한국에 일어나서 34가지의 질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고 본다. 이 보이지 않는 재앙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



제1장 한국의 급증하는 34가지 질병들을 알아야 한다 73

다. 

그림 1‐13) 벨라루스의 갑상선암 증가 : 여자(∇), 남자(□) 

                                    (자료 : Mahoney, et al.)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질병들의 원인 
질병의 원인을 하나씩 특정 전문가들에 의해 의과대학에서 배

운 지식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전체적으로 급증하는 
모든 질병들을 포괄적으로 심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떤 큰 변화가 지난 20년부터 일어났는가를 검토해봐야 
한다.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독성물질이 존재
하고 있다. 어떤 독성물질 사용이 지난 20년 동안 줄어들거나 변
화가 없었으면 현재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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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질병들과 비슷한 증가를 보이는 독성물질이 있다면 당연
히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의 신시아 네비슨(Cynthia Nevison) 교수
는 자폐증 증가의 원인을 찾기 위해 각종 환경독성물질을 검증
했다.1­33) 그 결과 납, PCB, 다이옥신, 매연, 공해 등은 줄어들었
고 변화가 없었던 독성물질은 프탈레인과 수은이다. 증가세를 
보인 독성물질은 3가지다: 글리포세이트, 백신에 함유된 알루미
늄, 방화재료(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후에 보겠지만 
자폐증이 글리포세이트와 예방접종에 함유된 알루미늄의 시너
지로 일어난다고 제시한다.1­34)

실지로 지난 20년 동안 한국사람을 포함한 세계인구의 식생활
이 크게 변한 점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GMO 작물 섭취인데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GMO 종류는 글리포세이트를 사용하
는 작물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질병들과 GMO와 글리포세
이트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는 여러 팀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1‐34, 1‐35, 1‐36, 1‐37, 1­38) 

그 연관성을 가장 먼저 제시한 과학자는 미국 퍼듀 대학(Pur­ 
due University)의 명예교수 돈 휴버(Don Huber)다. 휴버 교수
는 50년 동안 식물병리학 분야에 연구를 했고, 그의 명성은 세계
적으로 알려져 있다. 

약 10년 전부터 GMO 옥수수와 콩을 먹고 자란 가축들이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한 건강의 
심각한 악화는 사람들한테서도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었고 
GMO가 어떠한 경로로 건강에 위협을 주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세계에 알리기 시작했다. 나이가 80이 넘었
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년 여러 나라들에 초청되어 강연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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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림 1‐14). 

그림 1‐14) 휴버 교수의 GMO와 
           질병의 연관성에 대한 강연

미국의사 협회의 GMO에 대한 경고 
2009년 미국환경의학협회(the American Academy of 

Environ mental Medicine, AAEM)는 소속의사들한테 GMO에 
대한 건강의 위험과 GMO 식품을 피해야 한다는 통지를 보냈다. 

여러 연구 결과가 나타내는 것은 GM 작물이 불임과 노화현상
을 악화시키고 면역체, 인슐린 조정, 내장기관 등에 심한 기능장
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GMO 음식과 건강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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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를 이미 초월했고 GMO 음식이 건강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제시했다. 

그 협회의 멤버인 미시건주의 내과의사 에이미 딘(Dr. Amy 
Dean)은 환자들이 GMO 음식을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
했으며 오하이오주의 알레르기 전문 의사인 존 보일(Dr. John 
Boyle) 역시 GM 콩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사람들한테 절대 먹지 
말라고 얘기 한다고 한다. 

저명한 생물학자인 푸시파 바가바(Pushpa M. Bhargava) 교
수는 인도의 대법원으로부터 GMO의 안전성을 검증해달라는 요
청을 받는다. 10개월 동안의 600개가 넘는 과학저널 보고를 검
토한 후 어떤 GMO 작물도 충분한 검증이 안 되었다고 제시했다. 
그는 인도수상과 보건부에 GMO를 금지해야 한다는 서신을 보
냈다. 미국인들에게 심해져 가는 건강 문제의 원인이 GM 작물
이라고 주장한다.1­39) 어린아이들이 GM 작물로 인하여 가장 피
해를 본다고 데이비드 슈베르트(Dr. David Schubert) 생물학 교
수는 걱정한다. 슈베르트 박사는 아이들이 실험실 동물의 신세
가 되어버렸다고 한탄한다. GM 작물이 도입 된지 9년 후에 3가
지 이상의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거의 2배가 증가했다.1­40) 

가로등 효과
찾는 것만 보이고 알고 있는 것만 찾는다.

- 괴테

최근, 메르스로 인해 한국에 비상사태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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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정부, 언론계, 의료계 모두가 많은 시간, 노력, 재력, 인력
을 동원하여 전염병 퇴치를 위하여 노력한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한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어떤 특정
한 한가지 전염병이 일어나, 재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34가
지 질병들로 인한 재앙들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다. 그 질병들
로 인하여 들어가는 막대한 의료비에 인하여 국가재정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도 염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언론계에서는 인구 고령화, 고령출산, 스
트레스, 유전 등의 원인 설명으로 마치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해석을 한다. 34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왔는데 전문가들은 아무
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지속되도
록 하는 것이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 획득이라고 얘기한다.1­41) 후에 보겠지만 한국의 
GMO에 대한 정보는 후진국보다 못하다. GMO로 인하여 가장 
피해를 많이 보기 위해 필수적인 요건은 GMO에 대한 정보를 가
장 모르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
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한국의 전문가들이 하
고 있는 실수를 “가로등 효과(streetlight effect)”라고 한다. 

어떤 술에 취한 사람이 가로등 밑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한다. 경찰이 무엇을 찾고 있냐고 묻자 집 열쇠
를 잃어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잃어버린 열쇠를 같이 
찾기 시작했다. 둘이 한참 동안 못 찾아서 경찰은 가로등 밑에서 
잃어버린 것이 확실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확실하지 않지
만 가로등 밑이 환하기 때문에 가로등 밑에서 찾는 것이라고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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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이빗 프리먼(David Freeman)은 가로등 효과가, 많은 전문
가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편견이라고 제시한다.1‐42)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모든 현상을 설명하
는 것은 부적응적일 뿐 아니라 엄청나게 큰 악영향을 사회에 줄 
수 있다. 34가지 질병들이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의 잘못된 편견은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배운 지식 밖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 용기와 현
명함이 어느 때보다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 

얼마 전에 이러한 보도가 나왔다: “출산율에 변화가 없을 경우 
한국인은 2750년까지 사라질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
속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
뢰한 합계 출산율 1.19명 가정 하에서 우리나라의 인구는 2100
년에 약 2000만 명으로 감소하고 2134년쯤에는 1000만 명으로 
감소한다. 이어 2172년 500만 명, 2198년 300만 명, 2256년 
100만 명, 2379년 10만 명, 2503년 인구 1만 명으로 줄어들 것
으로 예측했다. 최종적으로는 2750년에는 아예 한국인을 찾아 
볼 수 없게 된다.

한국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질병은 인구감소와 같이 맞물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 1.19명 가정 하에 예측된 우리민족
의 소멸위험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혀 비상사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화불단행이 현재 한국에
서 일어나고 있다. 즉 재앙은 혼자 오지 않고 다른 재앙들을 끌
고 오는 것이다. 34가지 넘는 질병들로 인하여 34개의 재앙이 
몰려와서 임진왜란과 같은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식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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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의 카나리아
1890년도에 영국의 생물학자 존 핼대인(John Haldane)은 탄

광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질식사하는 광부들을 돕기 위해, 
간단한 방법을 제시한다. 광부들이 카나리아를 새장 안에 넣어 
탄광 안에 데려가라는 것이었다.  

작은 카나리아는 인간보다 신진대사가 빨라서 독성물질에 더 
예민하다. 더군다나 카나리아는 다른 새들과 마찬가지로 공기를 
계속해서 들여 마신다. 카나리아의 이러한 숨쉬기는, 인간들이 
들여 마시고 내쉬는 방법보다 두 배나 빨리 공기를 흡입한다. 
  

그림 1‐15) 탄광의 광부가 카나리아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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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탄광 안에 새어 나올 때 카나리
아가 광부보다 훨씬 더 먼저 죽게 되는 것이다. 카나리아가 의식
을 잃으면 광부들은 탄광에서 재빨리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
다. 

영국에서는 탄광에서 일을 할 때는 2마리의 카나리아를 동반
해야 한다는 규율이 있었다. 광부들은 가스 탐지기로 교체되기 
전까지 카나리아를 탄광에 데리고 들어갔다(그림 1‐15).
  한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질병들은 대체적으로 신체가 
덜 성장된 어린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상황은 탄광의 
카나리아와 비슷하다. 또한 노쇠현상으로 신체의 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이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는 것 역시 탄광의 카나리아 
신세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카나리아들이 34가지 질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
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앙이 닥쳐온 것을 못 느끼고 있다. 이
재앙의 가장 핵심적인 점은 탄광의 카나리아는 죽으면 대체할 
수 있지만 한국의 어린 카나리아는 나라의 기둥이며 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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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는 깡통 안에 있는 식품이 
기관총보다 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 조지 오웰(George Orwell)

GM 콩은 인류와 환경에 사형선고이다. 
[유전자조작 콩으로 인한] 오염, 죽음, 암, 선천성 기형을 
어떠한 보상도 해결할 수 없다. 
- 다리오 지안펠리치(Darío Gianfelici) 박사, 
  아르젠티나의 질병을 보고한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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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의 두 종류의 “독”
 
  제1장에서는 한국에서 급증하는 여러 가지의 질병들을 서술하
였다. 주로 사용되는 급증하는 질병들에 대한 설명들은 식생활
의 서구화, 인구 고령화, 고령출산, 스트레스, 환경오염, 유전 등
이다. 내가 보기에는 그 요인들은 예전부터 존재했다. 설사 그 
요소들의 증가했다 해도 그것은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폭발적으
로 증가는 한국의 질병들을 설명할 수는 없다. 

또 한가지 자주 쓰여 지는 설명은 진료향상이다. 예를 들어 자
폐증이나 갑상선암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원래 존재하
고 있던 환자를 예전보다 더 잘 알아보는 것이지 실지로 환자수
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선천 기형아, 당뇨병, 유방
암, 아토피, 치매, 대장암 등을 못 알아 봤다는 주장은 어처구니
없는 설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질병들의 급증에 대한 원인을 얘기할 
때 한국에서는 거의 아무도 유전자조작 식품과의 연관성에 대해
서는 논의 하지 않는다.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의 프레시안에 실
린 논문을2­1) 제외하고는 유전자조작 식품의 위험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지난 약 20년간 일어나는 질병의 급증과 연관을 
별로 짓지 않는다. 질병들의 급증을 치료하면서 직접 체험하는 
의사들도, 질병 연구를 하는 전문가들도, 급증하는 질병들을 보
도하는 언론인들도, 질병을 겪는 환자와 가족들도 거의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유전자조작 식품은 두 종류의 독이 있다. 첫째는 변질된 DNA
로 인하여 비정상적 단백질 자체가 신체에 부작용을 일으킨다. 
둘째는 제초제에 내성을 갖도록 유전자가 조작된 작물은 엄청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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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제초제가 흡수되어서 섭취하는 사람의 신체에 심한 악영향
을 준다. 유전자조작 식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고 있는 한국
국민은 이두가지의 독으로 세계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
다.  

변질된 DNA의 독성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씨에 넣어 놓고 생명체라고 부를 수 없다. 

생명체를 만든 것이 아니라 생명체를 오염시킨 것이다. 
- 반다나 시바(Vandana Shiva, 인도의 물리학자)

유전자조작 생명체는 기존 생물체 속에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
를 삽입하여 새로운 성질을 갖게 된 생물체를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DNA를 한 생명체에서 꺼내서 다른 생명체의 유전자에 
정밀하게 끼어 넣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러한 유전 공학 
과정은 DNA 조각을 총에 넣어서 기존생명체의 유전자에 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그림 2‐1). 또 하나의 유전공학 방법은 아그
노 박테리아를 사용하여 유전자를 이식하는 수단이다. 

문제는 과정이 부정확하고 무작위적인 것이다.2‐2, 2‐3) 또한 유
전자가 뒤집어 지거나 불완전할 수 있고 뒤죽박죽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유전자 발현이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독성이나 영양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
한 것이다. 변형된 단백질이므로 몸에 들어가면 면역 시스템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모르는 것이다. 

사실 영국이 GMO 콩을 수입하기 시작하자 알레르기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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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했다. 또한 한국 차의과대학교 연구팀이 GMO 콩의 성분이 
살갗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현상을 발견하였다.2‐4) 후에 GMO 
작물의 변질된 단백질이 어떠한 작용을 신체에 일으키는지를 더 
상세히 논의할 것이다. 

그림 2‐1) 유전자 총

라운드업 레디 작물과 글리포세이트
DDT를 기억하세요? 

모든 생명체에 엄청나게 파괴적이어서 
1970년도에 세계적으로 금지되었지요. 

DDT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파괴적인 것이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그것은 글리포세이트입니다. 
- 나타샤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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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GMO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정확히 GMO의 
어떤 면이 건강에 위협을 주는지 모르거나, 감안을 하지 않고 있
다는 점이다. 유전자조작 DNA 또는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식
품은 GMO 표시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 한국의 GMO 정책이다.  
  그에 따라 간장, 식용유, 당류 등과 같은 식품은 표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사실 한국이 수입하는 GMO 콩ㆍ옥수수ㆍ카놀
라의 대부분이 식용유ㆍ간장ㆍ전분당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
이기 때문에 사실상 GMO 표시제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식용 유전자조작 작물 수입이 세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GMO 
표시가 된 제품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것이 왜 문제인가를 
알아야 한다. 

GMO에 함유되어 있는 두 가지의 독을 이해하려면 우선 한국
이 수입하고 있는 유전자조작 생명체가 어떠한 과정으로 만들어
지는지를 잘 알아야한다. GMO 작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생산되는 종류는 라운드업 레디(Roundup‐
Ready) 작물이다. 라운드업 레디라는 것은 라운드업(그림 2‐2)
이라는 제초제를 뿌려도 죽지 않는 작물을 말한다. 한국이 수입
하고 있는 거의다의 GMO 작물은 라운드업 레디이다. 

라운드업 제초제의 주성분이 “글리포세이트”(glyphosate)인
데 세계의 모든 사람이 특히 한국 사람들은 몰라서는 안 되는 물
질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사람한테는 재앙을 벌써 주었고 이 상
태가 지속되면 우리 민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소멸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최악의 “독”이다. 

“글리포세이트”는 처음에 제초제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금속 
컬레이터(chelator)로 특허를 1964년에 받았다. 컬레이트
(chelate)는 그리스어로 꽉 잡는다는 뜻이며 글리포세이트의 처



제2장 GMO의 “독”과 아르헨티나의 비극을 알아야 한다 93

음 사용은 파이프 안에 축적된 칼슘, 철분, 망간 등을 제거하는
데 쓰여 졌다. 

  그림 2‐2) 글리포세이트가 주성분인 
라운드업 제초제

글리포세이트의 강한 컬레이터 작용으로 인하여 망간을 꽉 잡
음으로써 식물이나 박테리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시키메이트 경
로(shikimate pathway)를 차단한다. 그로 인하여 방향족 아미노
산을 만드는데 필요한 효소 생산을 할 수 없게 되고 식물은 죽게 
된다. 글리포세이트는 직접 식물이나 박테리아를 죽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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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고 효소생산을 차단하여 생명체의 방어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이점은 에이즈(AIDS)와도 비슷하다. 그래서 글리포세
이트가 식물에 주는 에이즈라고도 한다. 

그것이 알려지게 되자 몬산토 회사에서 글리포세이트를 제초
제로 특허를 받고 사용이 시작된다. 글리포세이트는 1987년에
만 해도 17번째로 많이 팔리는 제초제였는데 GMO 작물로 인하
여 2001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제초제로 되었다. 그림 
2‐3)은 글리포세이트 사용증가를 나타낸다.

그림 2‐3) 위에 있는 선(□)은 모든 제초제 사용 양이고 
            가운데선(∇)은 글리포세이트 사용 증가를 나타낸다

                                           (자료 : Swanson, 2014)

그러면 왜 GMO 작물은 글리포세이트를 많이 쓰는가? 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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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국 루이지에나주의 몬산토 공장에서 글리포세이트가 축척 
된 연못에서 살 수 있는 박테리아를 발견한다. 그 박테리아의 글
리포세이트에 견뎌내는 DNA의 부분을 옥수수나 콩에 이식을 하
는데 성공을 한다. 박테리아 유전자가 삽입된 옥수수나 콩은 라
운드업을 뿌려도 죽지 않는 것이었다. 그것을 Roundup‐Ready
(라운드업 레디) 작물이라고 한다. 

물론 농사짓기에는 편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비행기로 제초제
를 뿌리면 잡초를 제거하기가 아주 손쉬워진 것이다(그림 2‐4). 

                        그림 2‐4) 비행기로 뿌려지는 라운드업

문제는 무차별로 작물에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작물에 엄청난 
양의 제초제가 흡수되는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잡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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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라운드업에 저항성을 갖게 되어서 쉽게 죽지 않기 시작했다. 
거기에 대한 해결방법은 라운드업을 더 많이 뿌리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라운드업 사용량은 매년 늘어나게 된 것이다. 

또 하나의 글리포세이트 사용증가 원인은 수확 직전에 글리포
세이트를 뿌림으로 해서 콩이나 옥수수가 바싹 마르게 되어 거
두어들이는데 훨씬 더 쉽게 되는 것을 알게 된다(그림 2‐5). 

수확하는데 훨씬 더 쉽게되는 것을 알게된다. 수확하는 데는 
쉬워지지만 그만큼 GMO 작물은 글리포세이트가 더 많이 흡수
되는 것이다.

그림 2‐5) 수확 직전에 라운드업을 뿌리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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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작물의 유해성 실험
약품이 새로 개발되면 안전성 검증을 과학적으로 할 때  표준

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제일 처음은 동물을 대상으로 (주

로 쥐) 약품의 안전성이 검증된다. 이 과정이 통과되면 1단계로 

20­ 100명의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검증된다. 2단계는 

100­3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약의 치료 효과를 검증한다. 3단

계는 1000 ­2000명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하게 된다. 이 모든 
단계가 성공적이라야만 약의 허가가 주어진다. 허가 후에도 약
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계속적인 측정을 한다. 

GMO에 대한 연구는 동물에 대한 검증만이 있고 사람을 대상
으로 하는 연구는 전혀 없다. 또한 GMO를 개발한 회사가 쥐를 
대상으로 검증된 실험도 여러 면으로 불충분하고 부적절하다. 
독립적인 연구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아마도 가장 처음으로 유전자조작의 예측할 수 없는 독성문제
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는 토마토였다. 1993년 미국식품의약청 
직원이 유전자조작 토마토를 섭취한 20마리의 쥐들 중 7마리의 
위가 손상되었다는 것을 보고했다.2­5)

가장 세밀한 독립적인 연구는  프랑스의 칸 대학(University 
of Caen)의 세라리니(Seralini) 교수팀의 GMO 연구 결과인데 
2013년 Journal of Food and Chemical Toxicology라는 과학저
널에 실렸다.2­6) 세라리니팀의 연구 발표는 몇 가지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첫째는 GMO에 대한 종전의 연구들은 90일 동안이었는데 세
라리니 교수의 주장은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너무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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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었다. 그래서 세라리니팀은 2년 동안 실험실 쥐한테 먹인 
것은 앞에서 말한 Roundup‐Ready(라운드업 레디) 옥수수였다. 

둘째는 종전의 연구들은 독성에 예민한 어린 쥐들이 아니라 
성숙한 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셋째는 내장기관의 문제를 자세히 측정하지 않았다. 

실험결과는 GMO를 먹고 자란 쥐들은 GMO를 먹지않은 대조
군보다 2‐3배 더 빨리 죽고, 그림 2­6)에서 보듯이 종양이 더 많
이 생기고 간, 신장, 뇌하수체 등에 심각한 문제도 생겼다. 

팀이 발견한 것은 GMO를 먹고 자란 쥐들은 내분비 교란이 일
어나서 생기는 질환들이었다. 바로 이 라운드업 레디 옥수수를 
한국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다.

그림 2­6) GMO를 먹고 자란 쥐들의 종양 

  

                                                 (자료 : Séral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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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세라리니 교수팀의 중요한 공헌은 라운드업 레디 
옥수수가 제초제가 뿌려진 옥수수와 뿌려지지 않은 옥수수와 분
별을 해서 실험을 했다. 제초제가 흡수되지 않은 GMO 옥수수가 
종양을 일으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 뜻은 GMO 옥수수 자체의 
변형된 유전자만으로 질병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세라리니 교수
팀은 유전자조작 식품의 두 가지 독(변질된 단백질과 라운드업)
이 신체에 일으키는 현상을 분리해서 조사한 중대한 연구 보고
를 한 것이다.  

살충제를 만드는 유전자조작 생명체
유전자조작 생명체는 주로 두 가지 종류이다. 하나는 제초제를 

흡수해도 죽지 않게 유전자가 조작된 작물이다. 다른 하나는 살
충제를 작물자체가 만들도록 유전자가 조작된 작물이다. 

영국 작물시험장 로웻(Rowett)의 푸스타이(Pusztai) 박사 연
구팀은 살충제를 직접 만들도록 유전자조작이 된 감자의 안전성
을 검증하는 연구를 했다. 그 연구는 쥐들을 3가지로 분리했다: 
1) 보통 감자를 먹은 그룹, 2) 살충제를 직접 만드는 유전자조작 
감자, 3) 살충제가 뿌려진 보통 감자. 

실험결과는 유전자조작 감자를 먹고 자란 쥐들만 10일에서 
110일 사이에 백혈구 세포활동 둔화화로 각종질병 감염상승, 흉
선 가슴샘과 비장파괴로 면역력 저하, 두뇌발달 저하, 간과 고환
이 작아짐, 췌장과 내장의 위축과 퇴화, 암발생 증가, 등의 신체
에 심각한 증세가 나타난 것을 보고했다.2­7, 2­8, 2­9) 여기서 주시
해야 할 점은 살충제보다 살충제를 만들도록 유전자가 조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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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가 쥐들의 신체에 큰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살충제를 만드는 유전자조작 생명체는 토

양미생물인 고초균(Bacillus thuringienis)의 곤충을 죽이는 Bt 
독소를 작물이 직접 만들도록 유전자가 조작된 생명체이다. Bt 
독소는 곤충의 위에서만 활성화되어 사람과 가축에는 전혀 해가 
없다고 몬산토는 주장한다. 

하지만 Bt 독소를 섭취한 쥐들은 심한 면역체의 반응을 일으
켜서 이전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물질에 과잉반응을 일으킨다. 
이 뜻은 Bt 독소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2­10, 2­11, 
2­12) 

Bt 독소가 주성분인 살충제가 뿌려졌던 캐나다의 밴쿠버(Van­ 
couver)와 미국 워싱턴주에서 500명이 넘게 알레르기나 감기증
세가 나타났고 6명은 응급 치료실에 가야만 할 정도로 심각했
다.2­13, 2­14)  
  Bt 독소 자체가 해를 끼치지만 Bt 독소를 직접 생산하도록 유
전자를 조작한 작물은 훨씬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우선 모든 
세포마다 Bt 독소가 있다는 점이다. 그 뜻은 뿌려지는 Bt 독소는 
씻을 수 있지만 Bt 유전자조작 작물의 Bt 독소는 세포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씻어질 수 없다. 
  캐나다와 미국에서 Bt 독소 살충제에 노출된 사람들과 마찬가
지로 Bt 목화를 재배하는 인도의 농부들은 알레르기와 감기 증
세가 일어났다.2­15) 추수 후에 남은 Bt 목화를 먹은 염소들중 4
분의 1은 죽었다. 2007년 KBS에서 유전자조작 식품(GMO)에 
대한 다큐멘터리에서도 이점에 대해서 보도했다. 죽은 염소들의 
시체 해부 결과 Bt 독소로 죽었다고 제시되었다.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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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7월 필리핀에서는 Bt 옥수수를 재배하는 지역 사람들
이 몸에 열이 나고 현기증, 구토증을 느끼고 기관지, 살갗, 장에 
문제가 생겼다. 그들은 모두 옥수수 밭에서 100미터 안에 살고 
옥수수가 꽃이 필 때 질병이 일어났다.2­17) 한 농부가 꽃가루가 
문제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10명의 증인이 보는 앞에서 Bt 옥수
수밭에 들어갔다. 5분만에 숨을 쉴 수가 없었고 얼굴이 부어 올
랐다. 그 농부는 아직도 병에 시달리고 있다. 모두 96명이 아프
게 되었고 5명은 사망했다. 그리고 Bt 옥수수를 먹은 9마리의 
말, 4마리의 소, 37마리의 닭이 사망했다. 
  2008년 이탈리아의 연구팀이 Bt 유전자조작 작물이 면역체에 

이상 반응을 일으킨다는 결과를 보고했다.2­18) 2013년 브라질 대
학(University of Brasilia)의 연구팀은 Bt 유전자조작 작물의 

꽃가루가 쥐의 혈액에 유해성을 일으킨다는 실험결과를 보고했

다.2­19)

유전자조작을 해서 식물이 살충제를 만들어서 해충을 죽일 수 
있는 독을 직접 생산한다면 인간의 몸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염려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몬산토는 Bt 단백질 
독소가 소화 효소에 의하여 분해되기 때문에 사람과 가축에 해
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나타난 증거는 Bt 독소가 신체에 축적되는 것이다. 
2011년 캐나다의 셔부룩 대학병원(Sherbrooke University 
Hos­ pital)에서 실시한 피검사에 의하면 67%의 임신하지 않은 
여자와 93%의 임신부와 80%의 태아의 피에서 Bt 독소가 검출
되었다.2­20) 그들은 모두가 도시에 살기 때문에 Bt 독소 살충제
에 직접 노출이 된 것이 아니다. 그 대신 Bt 옥수수로 만들어지
는 과당이 많은 가공 식품과 Bt 옥수수가 주성분인 사료를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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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란 가축들이 Bt 독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제시한
다.2-20) 

 싸여진(stacked) GMO의 3가지 독
 한국이 수입하는 유전자조작 식품은 제초제를 뿌려도 죽지 않

는 종류(HT)인가 살충제를 직접 만드는 작물(Bt)인가? 유감스럽

게도 대답은 특히 대부분의 옥수수 경우 두 가지 독 (HT, Bt)이 

들어있다. 두가지 이상의 유전자 조작된 생명체를 싸여진 

(stacked) GMO라고 한다. 

  

그림 2-7) 싸여진(stacked Bt and HT) GM 옥수수 증가 추세



제2장 GMO의 “독”과 아르헨티나의 비극을 알아야 한다 103

  그림 2-7)에서 보여 주듯이 미국에서 생산되는 GM 옥수수는 

2015년 77%가 두 가지가 싸여진 유전자조작작물이다. 77%의 

목화 역시도 두 가지가 싸여진 GM 작물이다. 

  그렇다면 GM 옥수수는 3가지의 독이 있다: 1) 글리포세이트, 

2) 라운드업 레디 단백질, 3) Bt 독소 단백질. 

  한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34가지 질병들의 주원인

은 이 3가지 독들의 시너지로 일어나고 있다고 추측 할 수 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아르헨티나의 선천  기형아 
유전자조작 식품과 제초제의 위험성을 실험실에서 쥐를 사용

해서 조사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GMO를 섭취하거나 제
초제에 노출된 사람들의 질병 조사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질병공화국이 되어버린 나라가 지구 반대쪽
에 위치한 아르헨티나이다. 아르헨티나는 GM 콩을 미국과 브라
질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다. 그런데 
GM 콩을 재배하는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이 갑자기 각종 질병들
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한 현상을 걱정스럽게 주시하던 의사들과 의료 관계자들
이 2010년에 연락망을 설립한다. 그들이 수집한 자료는 유산, 불
임증, 사산, 암, 다운 증후군, 지적 장애, 면역체계 결핍증, 내분
비 질환, 등 여러 가지 질병들의 급증이었다.2‐21)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참혹한 현상은 선천 기형아이다. 글리포
세이트가 뿌려지는 지역에서는 GM 콩이 재배되기 전에 비해 선
천성 기형아가 2­5배가 증가한 것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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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2살 된 카밀리아 베론은 여러 내장기관에 
          문제가 있고 극심한 장애를 갖고 있다

그림 2‐9) 라울(Raul)은 6살인데 태어날 때부터 전신마비 증상을
          가졌다. 그를 안고 있는 엄마 마리아 알메이다(Maria  
          Almeida)는 인터뷰동안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자료 : Sue Branford,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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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선천 기형아가 6.92%임에도 불구하고 선천 기형아에 
대한 사진들이 한국에서는 거의 없다. 선천 기형아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혹한 그 사진들을 보아야 한다. 그림 2‐8), 
그림 2‐9), 그림 2‐10)

     그림 2‐10) 생후 7개월이 된 줄리에타는 2010년 
여러 가지 기형 증세를 겪다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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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증상들은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
다. 그림 2‐11)에서 보시다시피 90년도 중반부터 GM 콩의 재배
가 시작되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그림 2‐11) GM 콩을 재배하는 농지면적 
                                             (단위 : hectare)  

 
GM 콩을 재배하는 농지가 증가하는 동안 그림 2‐12)가 보여

주듯이 만 명당 선천 기형아 숫자의 증가이다. 2008년의 숫자는 
1만 명당 80여명 정도.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선천 기형아가 
2011년 6.92%인 것에 비해 훨씬 적은 것이다. 그 이유는 아르헨
티나에서는 라운드업에 오염되기는 하지만 GMO 작물을 먹지는 
않는다. 

“팜파스의 독”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가 있다. 거기에 출
현하는 조지 룰리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GM 콩을 제
공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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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남자아이들이 유방이 자라나서 GM 콩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는 인간한테는 맞지 않는 음식이라고 얘기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GM 콩이 동물의 사료로 쓰여지는데 한
국만이 유독이 인간에 맞지 않는 독을 대량으로 섭취하고 있다.

그림 2‐12) 만 명당 선천 기형아 숫자

선천성 기형과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실험
GM 콩을 재배하는 부근 지역에서 선천 기형아가 폭발적으로 

급증하자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학의 카라스코(Carrasco) 교수
팀은 15개월의 기간을 거쳐 상세한 조사를 했다. 개구리와 병아
리의 태아가 라운드업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농업에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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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사용되는 것보다 아주 적은 농도(1,500분의 1정도)에라
도 노출되면 뇌, 장, 심장 등이 심한 기형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결
과가 나왔다.2‐22) 

그림 2‐13)에서 보다시피 왼쪽사진은 정상적인 태아의 발육이
고, 가운데와 오른쪽 사진은 글리포세이트를 아주 약한 농도로 
주입시킨 발육상태이다. 이러한 증상은 지역사람들이 경험하는 
무뇌증, 소두증, 입술 갈림증, 귀융합증 같은 선천성 기형아와 비
슷한 현상이었다. 

그림 2‐13) 왼쪽은 정상적인 태아의 발육이고 가운데와 오른쪽은 
           글리포세이트로 인한 개구리 심한 태아발육 장애 

                                                (자료 : Paganelli)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제공된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11년 
한국에서 일어난 선천 기형은 소화계통(30.8%), 순환계통
(23.5%), 근골격계통(16.6%), 눈, 귀, 얼굴 및 목(9.7%), 비뇨
계통(5.0%), 생식기관(3.9%), 신경계통(2.4%), 호흡계통 (2.2 
%), 입술갈림증 및 입천장갈림증(2.1%), 기타(3.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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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카라스코 교수 팀의 연구 결과는 과학 저널에 실려졌
고 카라스코 교수가 바랬던 것은 정부가 아르헨티나 전체에 글
리포세이트 사용금지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환경 법률가들이 카
라스코 교수의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아르헨티나 대법원에 글리
포세이트 금지를 청원했다. 카르스코 교수가 바랐던 것 까지는 
안됐지만 산타패(Santa Fe) 지방법원에서 글리포세이트를 주민
들이 사는 지역 가까이 뿌리는 것을 금지 시켰다. 아마도 다른 
지역 법원들에서 비슷한 결정을 내리기가 쉬울 것이다.2‐23) 아르
헨티나 지방법원이 처음으로 글리포세이트 금지를 내린 것은 아
니다. 

2001년 7월 콜롬비아에서도 불법으로 재배하는 코카밭에 라
운드업을 뿌리는 것을 금지시켰다.2‐24) 

이스라엘에서도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라운드업을 뿌리
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스라엘 과학자들이 뿌린 지역에 사는 가
축과 주민들의 질병들이 급증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2‐25) 후에 
보겠지만 다른 여러나라에서도 최근에 글리포세이트가 금지되
기 시작했다. 

아르헨티나에서 2010년 4월에 GMO 콩 농사로 인해 제초제가 
많이 뿌려진 지역의 질병 통계를 조사하기 위해 위원회가 시작
된다. 위원회는 2000년에서 2009년 사이에 선천 기형아가 4배
나 급증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2011년 8명의 과학자들이 공동 
연구한 52페이지의 보고서는 자세하게 선천 기형과 라운드업의 
연관성을 다룬다.2‐26) 

파라과이에서도 제초제가 뿌려지는 지역에서 1km 안에 살면 
선천 기형아 가능성이 다른 지역보다 2배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
다.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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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라이포세이트와 선천 기형에 연관성이 가축을 키우는 농부
들한테서도 나왔다. 덴마크의 돼지 농장을 하는 이브 패데르슨
(Ib Pedersen)은 GMO 사료를 섭취한 돼지들이 기형으로 많이 
태어나고 유산을 자주하게 되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2‐28) 그림 2‐
14)는 패르데슨의 기형돼지 새끼이다.

GM 콩 농업지역에서 80km 떨어진 지역에 사는 사람도 DNA
가 손상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2‐29) DNA가 손상되면 암 발생
이 쉽게 일어나고 유산이나 선천 기형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이다.2‐30) 캐나다에서도 글리포세이트에 노출이 된 여자한테는 
조산과 유산이 잦은 것이 발견되었다.2‐31) 
  
그림 2‐14) 덴마크의 GMO 사료를 섭취한 
           어미돼지에서 태어난 기형 돼지새끼 

                                             (자료 : Peder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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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업이 쥐의 태아 골격에 기형을 유발하는 결과를 연구팀
이 발견했다.2‐32) 글리포세이트는 인간의 배아세포를 손상시키는 
증거를 발견했다.2‐33) 덴마크에서 태어난 기형 돼지 새끼들의 몸
에서는 높은 양의 글리포세이트가 발견되었다.2‐34) 특히 폐, 심장
에서 가장 높은 글리포세이트 함유량이 나왔고 그 다음 높은 양
이 나온 내부기관은 간, 신장, 뇌였다. 이 연구는 글리포세이트가 
몸에 축척되고, 그 결과 태아의 성장에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2‐15) 미국 워싱턴주의 무뇌증 태아 

                                                (자료 : Pet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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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극심한 선천 기형아는 그림 2‐15)에서 보다시피 뇌가 없
는 태아이다. 그러한 무뇌증 태아(anencephaly)가 미국 워싱턴
주의 야키마군, 벤톤군, 프랭클린군에서 현저하게 많이 태어나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 3군의 공통점은 글리포세이트를 강 주변 지
역에 잡초 제거에 사용한 것이다. 또한 글리포세이트를 뿌리는 
시간과 무뇌증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었다. 

파라과이에서도 산모가 글리포세이트에 노출되면 무뇌증, 소
두증의 기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에서
는 주로 초기 임신부터 초음파 사용이 많아 무뇌아가 발견된다.2‐
35)

그림 2‐16) 미국 워싱턴 주에서 태어난 소두증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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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두증(microcephaly)이란 머리와 뇌가 비정상적으로 작은 
기형이다. 아르헨티나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소두증 아이
들이 태어나고 있다. 2013년 11월 7일 헤럴드경제에 의하면 
300명의 소두증 아이들이 신 의학기술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
되었다. 

그림 2‐16)은 미국 워싱턴 주에 태어난 소두증 아기다. 선천 
기형아의 빈도는 유산 및 사산의 경우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측
된다.2‐35)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이 선천 기형아는 통계에 나타난 
숫자보다 훨씬 더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카라스코 교수 팀의 연구결과는 다른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 
반복되었다. 자야와데나(Jayawardena) 연구팀은 환경에서 흔히 
나타나는 글리포세이트의 농도(1 ppm, 백만분의 1)에 노출된 
올챙이의 60%가 기형이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했다.2‐36) 

라지마노비치(Lajmanovich) 팀은 글리포세이트가 55%의 올
챙이의 머리, 입, 눈, 꼬리에 기형을 일으키고 10%는 사망했다
고 보고했다.2‐37) 델래그레이브(Dallegrave) 팀은 글리포세이트
에 노출된 어미 쥐들에서 태어난 새끼들의 여러 뼈가 기형적으
로 발육된 것을 보고했다.2‐38)

아프리카의 말라위(Malawi)는 최근에 GM 옥수수가 주식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말라위 엄마들이 괴상한 모습의 아기를 낳
는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 두개골이 없어서 뇌가 보이는 아
이가 태어났다.2‐39) 또 하나의 아기는 임신된지 13개월만에 태어
났는데 눈이 쑥 튀어 나왔고 뇌가 없었다.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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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국민들의 반 글리포세이트 운동 
아르헨티나는 1995년부터 GM 콩을 농작하기 시작했고 수년

이 지난 후에 보이기 시작한 급증하는 질병에 대해 콩밭 주변 사
람들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질병들로 고통을 받는 
엄마들이 앞장을 서서 반 글리포세이트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림 2‐17). 

그림 2‐17) 글리포세이트 살포를 반대하는 시위 

                                                    (자료 : Barr)

“이투자잉고의 엄마들”이라고 불리는 그룹은 급증하는 질병을 
직접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그들은 5,000명이 사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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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에 무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암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그림 2‐18). 그 300명 중에는 60명의 어린아이들이 포함되
어있다. 그 외 천식, 알레르기, 자가 면역 질환, 호르몬 불균형, 
기관지 문제, 피부병 등이 라운드업을 뿌리는 기간에 많이 발생
한다는 것이다. 

아픈 아이를 갖고 있는 코리나 바보사(Corina Barbosa)라는 
한 엄마는 이렇게 얘기한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한다. 엄마들과 아이들이 암에 걸려있다고 한다…그들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고 한다.”2‐41) 바보사는 독통 안에서 살고 있고 대학
살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글리포세이트가 자기들을 죽이는 독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국은 그것조차 모르고 매일 먹고 있다. 

그림 2‐18) 이투자잉고의 엄마들이 보여주는 
암과 여러 질병들의 분포도 

(자료 : Ba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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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포세이트 금지령
카라스코가 바랬던 아르헨티나 전체의 글리포세이트 사용금

지는 작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지만,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그
것이 실현되었다. 

엘살바도르의 농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말기 신부전 환자가 
급증이다. 엘살바도르에서는 말기 신부전 사망이 젊은이들의 사
망원인 2위로 등극했다. 

니카라과의 어떤 지역에서는 말기 신부전으로 인한 젊은이들
의 사망이 하도 많아서 “과부들의 섬”이라고 불릴 정도이다. 

스리랑카에서는 말기 신부전으로 20,000명이 넘는 농부들이 
죽었다. 스리랑카의 과학자들은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작업을 착
수했다. 수년 동안 철저한 조사를 한 자야수마나나 교수팀은 글
리포세이트와 독성이 있는 비소라는 금속 물질과 시너지로 인하
여 신장으로 축척 되어 말기 신부전이 일어난다는 결론을 내렸
다.2‐42) 그로 인하여 스랑카에서는 말기 신부전 환자가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글리포세이트 사용이 금지되었다. 한동안 글리포세
이트 금지령이 해제 되었다가 2015년 새로 당선된 스리랑카 대
통령은 글리포세이트 금지를 나라전체에 실시했다.2‐43)

엘살바도르에서도 2013년에 나라 전체에서 사용이 금지되었
다. 네덜란드 국회는 글리포세이트 사용이 금지 결정을 했고 프
랑스와 브라질도 그 뒤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버뮤다
(Bermuda)도 글리포세이트를 우선 임시 금지시켜놓고 영구적
인 금지에 대하여 결정하려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3만명의 의사들과 의료인들의 협회(FESP­ 
ROSA)는 IARC의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이라는 결론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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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뿐 아니라 유산, 선천 기형아, 피부병, 기관지와 뇌신경에 질
병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2‐44) 

유럽의 27개의 국가들의 의사들로 구성된 국제 환경 의사 협
회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Doctors for the Environment)
는 EU에 글리포세이트를 즉시 금지시켜달라는 요구를 하는 서
한을 보냈다.2‐45)

글리포세이트가 “독” 이라는 것이 점점 알려지게 되자 여러 나
라에서는 정치인, 과학자들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글리포세이트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섭취
하는 한국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비극
GMO 작물로 인하여 사람들의 피해가 전 세계 일어나고 있지

만 유독 아르헨티나와 한국이 가장 심한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
과 아르헨티나는 그러한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과정과 반응은 
완전히 다르다. 

GM 콩 재배로 인한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증하는 
질병들과 환경파괴로 인하여 주민들의 강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
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비극이 세상에 알려지자 여러 작가들이 
“아르헨티나를 보고 울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수필을 쓴다. 

거기에 반해 한국의 급증하는 질병들은 GM 작물을 재배로 인
하여 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먹어서 일어나는 비극이다. 아
르헨티나는 GM 콩이 독이라는 것을 알지만 한국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매일 먹고 있다. 이것이 진짜 한국을 보고 통곡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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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이다. 
나로 하여금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은, 지금 독이 듬뿍 들어있는 

음식을 매일 먹고 자라나는 한국 아이들이 어떠한 건강의 문제
가 미래에 생길까 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한국의 GMO 문
제는 아르헨티나 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한국사람이라는 민족
이 GMO로 인하여 회복될 수 없는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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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GMO로 인하여] 거의 한세대를 희생시켰다. 
가면 갈수록 더욱더 훼손될 것이다. 
- 돈 휴버(Don Huber) 교수

글리포세이트를 연구를 하면 할수록 얼마나 많은 피해를 인간에 
주는지를 계속해서 깨닫게 된다. 
- 스테파니 세네프(Stephanie Seneff)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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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포세이트의 7가지 작용
글리포세이트는 여러 가지의 경로로 인간에게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질병을 일으킨다.1‐34, 1‐35) 앞서 얘기했드시 글리포세이트
는 우리 몸에 크게 7가지 작용을 한다. 

첫째 태아에 기형 발생을 일으킨다. 
둘째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라, 몸의 호르몬을 교란한다. 
셋째 유전자를 파괴시킨다. 
넷째 몸 안의 기관을 파괴한다. 
다섯째 몸의 세포를 파괴한다. 
여섯째 항생작용으로 우리 몸에 필수적인 미생물총을 죽인다. 
일곱째 독성물질 제거에 장애를 일으킨다. 

이 일곱 가지의 글리포세이트의 작용으로 일어나고 있는 세계
의 모든 질병은 지금까지 다른 모든 화학물질로 인하여 일어났
던 질병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내가 생각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글리포세이트로 인하여 한국사람은 소
멸의 길로 가고 있을 정도로 피해보고 있다. 

글리포세이트의 특징은 섭취하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않고 서
서히 몸에 해로운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사람들은 몸
에 심한 부작용과 질병이 일어나더라도 글라이세이프가 원인이
라는 것을 쉽게 파악을 못한다. 그래서 글리포세이트가 최악의 
독인 것이다.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서서히 작용하는 독이기 때
문에 최악의 독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살인 무기가 될 수 있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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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총으로 우리한테 쏜다면 당연히 피하려고 할 것이고 그 
저격수를 진압할 것이다. 거기에 반해 최악의 독이 듬뿍 있는 
GM 작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구입해서 매일 먹고 
있다. 만약에 어떤 악마 같은 과학자들이 사람과 민족을 소멸시
키기 위한 서서히 죽이는 독을 발명하는데 오랫동안 노력을 해
도 글리포세이트 보다 더 효능적이고 지독한 독을 만들어내기는 
힘들 것이다. 

이 장에서는 글리포세이트로 인하여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를 하나하나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하고자 한다. 

미생물총의 중요성과 글리포세이트의 항생작용
음식이 약이고 약이 음식이다.

모든 질병의 시작은 장에서 시작된다.
- 히포크라테스

글리포세이트는 강한 컬레이터 작용으로 인하여 망간을 꽉 잡
음으로서 식물이나 박테리아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시키메이트 
경로(shikimate pathway)를 차단한다. 그로 인하여 방향족 아미
노산(aromatic amino acids)을 만드는데 필요한 효소 생산을 할 
수 없게 되고 식물은 죽게 된다. 

인간에게는 시키메이트 경로가 없기 때문에 인간한테는 안전
하다고 몬산토는 주장한다. 그것은 물론 맞다. 하지만 인간과 공
생하고 있는 박테리아에게는 있고 그들의 시키메이트 경로로 우
리 몸이 직접 만들 수 없는 방향족 아미노산의 필수 영양분(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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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판, 티로신, 페닐알라닌)을 공급해준다. 
글리포세이트가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미생물총을 죽

임으로 해서 우리 몸에 엄청나게 파괴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장
에 거주하는 미생물총은 세균, 고세균, 진핵생물, 바이러스를 포
함한 미생물 군집을 말한다. 그런데 미생물총이 우리 몸에 얼마
나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최근에 많은 자료가 나왔다. 

내장 속에 공생하고 있는 미생물총은 소화에 도움을 줄뿐 아
니라 병원균의 증가를 억제하고 우리가 필요한 영양분을 음식물
을 분해하여 제공하고, 몸의 독을 제거해주고, 면역 시스템이 적
절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들의 균형이 깨질 때는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폐증, 우울증, 장질환, 당뇨병, 비만증, 알레르기 같은 질병이 
미생물총의 문제가 있을 때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최근의, 특히 
지난 10년간의 혁신적인 발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총을 
“모르고 있는 기관(forgotten organ)”,3‐1) 신진대사기관,3‐2) 재분
비기관3‐2) 등으로 불릴 정도이다. 미생물총에 대한 연구가 새로
운 개척지(a new frontier)라고 한다.3‐3)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의 수는 인간의 총세포수 보다 10배
나 많고, 장에 있는 모든 미생물총의 무게를 합하면 약 2kg정도
의 크기다.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총은 1,000가지가 넘는 종이 
있고 장의 건강(gut health)은 미생물총의 건강이며 인간의 몸과 
정신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3‐4)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미생물을 잘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현
대인들은 오히려 그들의 존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기 어렵
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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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지나친 청결함이다. 세균 혹은 박테리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을 감염시키는 해로운 생명체로 연상할 것이다. 
병원에서나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사람들은 질병을 일으키는 세
균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한다. 하루에도 여러 번 
깨끗이 손을 씻고 살균을 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쓴다. 하지만 
병을 일으키는 세균종류는 극히 적다. 

엄마의 자궁 속의 태아는 미생물이 없다. 하지만 태어나면서부
터 빠른 속도로 미생물이 장속으로 군락 한다. 현대인의 청결한 
환경은 미생물의 그러한 자연 감염 과정을 방해하여 면역 체계 
발전을 억제하여 알레르기 현상을 일으키기 쉽다는 것이다. 

그 증거는 우선 형제가 있고 탁아소에 가는 아이들은 천식에 
걸릴 가능성이 더 적다.3‐5) 또한 어렸을 때 개나 고양이와 같이 
자라는 아이들 역시 알레르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3‐6) 실제
로 형제, 개, 고양이가 있는 환경에서 자라는 아기들은 장 속의 
박테리아가 혼자 자라나는 아기보다 더 다양한 것으로 나왔다.3‐
7) 또한 산도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아기는 산도로 나오
면서 엄마의 미생물을 삼키게 된다.3‐8) 그러한 과정이 없는 재왕
절개 분만으로 태어난 아기는 미생물총이 충분하지 않다.3‐9) 태
어난 후에 모유와 엄마의 살갗으로부터 계속해서 아기는 미생물
총을 얻게 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항생제의 복용으로, 특히 어린아이들의 미생
물총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3‐10) 항생제를 복용한 엄마한테 태
어난 아기는 질병이 걸릴 확률이 높다. 좋은 박테리아가 불충분
하면 병을 일으키는 나쁜 박테리아가 번식을 쉽게 할 수 있다. 
아기들의 첫 2년은 미생물총이 장에 자리를 잡는데 굉장히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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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들의 서식을 위협하는 것은 아기의 건강
을 위협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GMO 작물의 지속적인 섭취로 글리포세이트가 
장에 들어가서 미생물총의 생존을 위협함으로써 갖은 질병이 급
증하게 되는 것이다. 글리포세이트가 박테리아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증거는 항생제로 2010년에 특허를 받은 것을 보면 의심
의 여지가 없다.3‐11) 

항생제는 가끔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에만 복용하는 것이지만 
글리포세이트는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이 매일 섭취하고 있다. 그
렇기 때문에 미생물총의 존재가 위협을 받아, 건강에 문제가 생
기는 원인의 대부분이 글리포세이트의 지속적인 섭취 때문이라
고 보면 될 것이다. 

이 점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보아, 질병공화국이 되어버
린 한국은 안타깝게도 그것을 가장 모르고 있다. 국민은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데 정부도 모르고 언론계도 관심이 없고 과학자들
은 그것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고 의료계는 의과대학 교과서에
서 나오는 지식으로만 급증하는 질병들을 설명하고 있다. 

2014년 독일 라이프치하 대학의 쉐하타 교수팀이 발표한 논
문은 GMO 작물을 먹는 사람과 가축(소, 토끼)들은 유기농 작물
을 먹는 사람이나 가축들 보다 소변에서 글리포세이트 함유량이 
높은 것이 발견되었다. 또한 만성적으로 몸이 아픈 사람들의 소
변에서 건강한 사람보다 높은 양의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었
다.3‐12) 

쉐하타 연구팀은 글리포세이트가 사람의 몸에 해로운 작용이 
서서히 나타난다고 서술하고 세계적 규제에 대해서 평가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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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질병에 대해

서 글리포세이트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내분비계 장애 물질
내분비계는 호르몬을 통해서 몸을 조정한다. 호르몬은 솔방울

샘, 시상하부, 뇌하수체, 갑상선, 췌장, 가슴샘, 알집, 고환 등에
서 혈관으로 투입된다. 내분비계 기관에서 투입된 호르몬은 몸
의 발육, 생식, 감정 등을 조절한다. 내분비계 장애 물질은 호르
몬을 의태 하던가 억제한다. 

호르몬은 아주 작은 양으로 몸에서 쓰여지기 때문에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 소량만으로도 몸의 작용을 방해하고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1‐36) 내분비계 장애 물질은 특히 태아, 아기, 어린이, 청
소년, 노인 같은 나이에 신체의 호르몬의 변화가 있을 때 큰 피
해를 줄 수 있다.3‐13)

글리포세이트는 내분비계 교란 작용을 하는 것을 여러 연구팀
이 발견했다. 호르몬의 생리작용을 교란시켜서 여러 가지 생물
학적 장애가 일어나고 암을 포함한 여러 질병을 초래한다. 

글리포세이트는 우리 몸 안에 있는 291가지의 효소에 악영향
을 준다.3‐14) 글리포세이트가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고3‐15) 성호
르몬을 교란한다.3‐16) 또한 글리포세이트가 어렸을 때 노출되면 
내분비계 교란 작용으로 쥐의 생식기능에 문제가 생긴다.3‐17) 

최근 한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성조숙증은 글리포세이트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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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비계 교란으로 일어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GM 작물의 영양실조
글리포세이트를 뿌리게 되면 GM 작물이 문제가 생기지만 그 

작물이 자라는 흙에도 큰 악영향을 주게 된다. 미주리 대학 로버
트 크리머(Robert Kremer) 교수는 1997년부터 그것에 대해 연
구를 했다.3‐18) 크리머 교수는 글리포세이트가 토양의 생명작용 
자체를 바꾼다는 것을 발견했다. 

뿌리혹박테리아를 죽이기 때문에 질소를 식물이 고정하는 것
을 억제한다. 거기에다 망간, 아연, 철분, 붕소 등을 꽉 잡아서 식
물이 흡수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글리포세이트는 뿌리
가 칼슘과 마그네시움을 흡수하는 것을 억제한다.3‐19, 3‐20) 

그 뜻은 GM 작물에는 우리 몸에 필수적인 미량영양소들이 부
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쉽게 나타나지 않아서 “숨겨진 
기근(hidden hunger)”이라고 불리운다.3‐21) 하지만 시간이 가면
서 영양 결핍증으로 인하여 건강에 여러 가지 경로에 문제가 생
겨 각종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림 3‐1)에서 보듯, 글리포세이트를 받고 자란 작물(오른쪽)
은 보통작물(왼쪽)보다 현저한 미량 영양소 차이가 있다. 특히 
망간은 다른 영양소보다 훨씬 더 억제되어 있다. 

또 그림 3‐2)는 글리포세이트가 오랫동안 사용된 토지에서 자
란 밀은 미량영양소 부족으로 인하여 성장에 심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GM 작물로 키워진 덴마크의 소들이 망간과 코발트가 심하게 
결핍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소들의 오줌에서 글리포세이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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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되었다.3‐22)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사생한 소 새끼들의 몸에
서 망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3‐23) 또한 63%의 선천 기형 
소들은 망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글라이포세이트를 받고 자란 작물(노란)과 
                        보통작물(파란)의 미량 영양소 차이

                                             (자료 : Huber)

망간이 결핍된 음식을 먹고 자란 쥐들은 췌장의 인슐린이 보
통 쥐의 63% 밖에 없었다. 또한 망간이 부족하면 글루코스 흡수
가 줄어든다.3‐24) 당뇨병의 원인 중에 하나는 췌장이 충분한 인슐
린을 만들어 내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세계
적으로 급증하는 당뇨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GM 작물의 결핍된 
망간이라고 볼 수 있다. 

GM 작물에 대한 영양분 조사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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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왜 이러한 연구들이 없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그림 3‐2) 글리포세이트 사용없는 땅에서 자란 밀(왼쪽)과 
           글리포세이트를 오래 사용한 땅에서 자란 밀(오른쪽)

                                                   (자료 : Huber)

라운드업의 보조 화학성분
라운드업의 주성분은 글리포세이트다. 글리포세이트 자체는 

처음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았지만 제초제 
역할을 잘하게 하도록 보조화학성분은 계속 변하고 있다. 잡초
를 잘 죽일 수 있도록 보조화학성분은 계속해서 향상되고 그만
큼 사람 몸에도 독성이 강해지는 것이다. 

한국의 순천향대학 연구팀이 2013년에 보조화학성분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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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라운드업이 글리포세이트보다 세포독성이 훨씬 더 강하다
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3‐25) 그 다음해 라운드업이 글리포세이
트보다 독성이 125배나 강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3‐26) 또한 
라운드업이 여러 제초제 중 가장 독성이 강하다고 제시했다.3‐26) 
1995년 특허의 실록세인(siloxane)이라는 화학성분은 글리포세
이트의 세포침투를 촉진시킴으로써 뿌린 뒤 30분만 지나면 비가
와도 제초효과에 지장이 없다.3‐27) 

2006년 특허의 또 하나의 보조화학성분 옥사릭산(oxalic 
acid)은 원래 인쇄업체가 개발한 성분인데 세포 침투력을 더욱
더 강화 시켰다.3‐28) 이러한 침투력 강화는 인간의 몸안에서도 일
어나고 그만큼 글리포세이트의 독성 작용은 심해지는 것이다. 
그 좋은 예는 미국 일리노이주 교도소의 많은 죄수들이 내장질
환을 겪는 것이다. 그 원인은 GM 콩의 보조화학성분 옥사릭산
(oxalic acid)이 장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제시됐다.3‐29) 

또한 이러한 개발은 GMO 작물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한국사
람한테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질병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실지로 자폐증 아동의 몸에서 보조화학성분(oxalic acid)이 보통
아이들에 비해 3배나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3‐30) 또한 보조성분
이 인간의 탯줄을 글리포세이트가 쉽게 침투할 수 있도록 한다
는 연구결과가 나왔다.3‐31)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화학 성분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전혀 
하지 않고 상용화 되는 것이다. 안토니 샘슬(Anthony Samsel) 
화학박사는 보조성분으로 보강된  라운드업은 “sophisticated 
bio­ weapon(세련된 생화학무기)”이며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주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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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작물의 글리포세이트 함유량
노르웨이 연구팀이 최근에 어느 정도의 글리포세이트가 GM 

콩에 함유되었는지를 발표하였다.3‐32) 그들이 미국 아이오아주에
서 생산되는 3가지의 콩(라운드업 래디 GM 콩, 일반 콩, 유기농 
콩)을 글리포세이트의 함유량을 검사했다. GM 콩은 1kg당 평균 
3.26mg의 글리포세이트와 5.7mg의 AMPA가 함유되었다(그림 
3‐3). 

그림 3‐3) GM 콩에 함유된 글리포세이트와 AMPA 

                                              (자료 : Bøhn et al.)

AMPA(Aminomethylphosphonic acid)는 글리포세이트가 변
형된 물질로서 독성이 최소한 글리포세이트 만큼 강하다.3‐44) 그 
반면 다른 콩들은 글리포세이트가 전혀 함유되지 않았다. 세계
에서 식용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한국은 글리포세이트 함
유량에 대한 조사는, 본 필자가 아는 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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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포세이트의 독소해독 장애
우리의 몸의 독소해독 기능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인데 

시토크롬 P450(cytochrome P450)라는 효소가 첫 번째의 독소 
방어 체제이다. 시토크롬 P450은 고세균, 박테리아, 곰팡이, 식
물, 동물, 인간 및 거의 모든 생명체에 존재하며 해독작용을 수
행하는 중요한 물질이다. 시토크롬 P450는 몸 전체에 퍼져있고 
특히 간에 가장 많이 있다. 그리고 시토크롬 P450은 간에서 여
러 가지 환경독소를 해독한다.3‐33)

그런데 글리포세이트가 시토크롬 P 450의 효소작용을 억제한
다는 여러 증거가 나왔다: 식물3‐34), 쥐의 간3‐35), 인간의 간3‐36). 
그렇다면 글리포세이트는 간에서의 시토크롬 P 450의 억제로 
인하여 인체에 들어온 환경독소들의  해독작용을 저하시키게 된
다. 환경독소가 제거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기관, 특히 뇌에 
기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선천 기형아
앞서 얘기했듯이 글리포세이트의 가장 처참한 문제는 선천 기

형이다. 선천 기형의 돼지새끼에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었다. 
GM콩을 많이 재배하는 파라과이 농사지역에서 선천 기형아가 
폭발적인 증가를 하고 있다. 파라과이 의사가 52건의 선천 기형
아를 보고했다.2‐27) 

아르헨티나와 한국의 최근에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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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기형아는 똑같은 원인이다. 아르헨티나의 문제는 GM 콩 농
작으로 인하여 농약분무로 많은 농사지역 부근 사람들이 글리포
세이트에 노출되어서 여러 가지 심각한 건강위협을 받는 것이며 
선천 기형아 급증은 가장 참혹한 결과이다. 

반복하자면 아르헨티나에서는 GM 콩을 독이라고 하여 무상으
로 주어도 먹지를 않는다. 그러한 맹독이 듬뿍 담겨있는 GM 콩
을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사람은 매일 먹고 있다. 그러므로 선천 
기형아가 급증하는 것은 당연하다. 

유산과 조산아 
라운드업이 뿌려지는 아르헨티나 지역에서는 지난 5년 동안 

23%의 여성들이 유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3‐37) 
캐나다에서도 농부가 제초제(글리포세이트를 포함)를 사용하

면 유산과 조산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38) 캐나다 온테리오
주의 여자들이 글리포세이트에 노출되면 유산이 쉽게 된다는 판
단이 나왔다.3‐39) 

불임증
프랑스의 세라리니 교수팀은 아주 적은 농도의 글리포세이트

가 쥐의 고환세포를 파괴하고 죽게 만드는 것을 보여주었다.3‐40) 
또한 글리포세이트는 고환의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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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가 줄게 만들었다. 또 하나의 연구결과도 글리포세이트가 
고환세포 죽음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41) 

최근에 발표된 글리포세이트의 불임에 대한 증거는 정자의 형
태가 기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3‐42) 글리포세이트가 망간을 
억제시켜서 정자의 운동성을 저하시킨다는 증거도 제시되었다.3‐
43) 

한국을 포함한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남성불임과 관련 있
는 남성 정자운동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망간의 부족으로 
설명될 수 있다.3‐44) 앞서 말했듯이 망간의 부족은 글리포세이트
의 컬레이터 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또한 글리포세이트는 
태반장벽을 건널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3‐45) 

GM 콩을 먹은 쥐의 고환의 색깔이 분홍색에서 어두운 파란색
으로 바뀌었다.3‐46) GM 콩을 먹고 자란 쥐의 새끼들은 3주 만에 
거의 다 죽었고 쥐들이 작고 자란 뒤에 불임문제가 많았다. GM 
작물을 먹고 자란 쥐들은 새끼 숫자가 적었고 보통 쥐보다 작았
다.3‐47)

글리포세이트의 각종 암 유발
여러 증거들이 글리포세이트는 발암물질이라는 것을 입증해

준다. 세포의 분열과정에서 일련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데 암세포의 특징은 세포분열 과정에서 세포주기 기능이 비정상
적으로 계속 분열하게 된다. 

프랑스의 줄리 마크 교수팀은 글리포세이트가 세포주기 기능
의 조절장애를 가져온다고 보고했다.3‐48) 그러자 몬산토 회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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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팀은 제조과정 중 라운드업 제품의 농도가 잘못되어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3‐49) 그래서 마크 교수팀은 라
운드업을 여러 장소에서 모집하여 다시 검증을 하였다. 결과는 
그들의 전 연구결과를 확증했다.3‐50)

잘 알려진 또 하나의 암유발 원인은 유전독성이다. 유전독성이
라는 것은 화학물질이 유전자의 파괴를 말하는데 그로 인하여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글리포세이트의 유전독성에 대한 
증거는 여러 연구팀들이 제공했다. 케이먼(악어의 한 종류) 배
아에 500 마이크로그램의 글리포세이트가 투입이 되면 DNA의 
파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밝혀졌다.3‐51) 그 외에 쥐,3‐52) 물고기3
‐53) 등에 유전독성을 나타냈다. 

콜롬비아에서는 글리포세이트가 뿌려지는 곳에서 멀리 떨어
진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DNA가 손상되어있다는 결과가 나왔는
데,3‐54) 80km나 떨어진 거리에서 사는 사람까지도 DNA가 손상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3‐55) 글리포세이트가 함유된 물을 마
신 쥐는 피와 간의 세포들의 DNA가 손상된 것이 발견되었다.3‐
56)

글리포세이트와 암의 관련성은 1999년 스웨덴 암 연구팀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그들은 글리포세이트에 노출되면 비호지킨 
림프종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발견했다.3‐57) 2008년의 
연구도 1999년 연구결과를 뒷바침 해줬다.3‐58) WHO의 IARC가 
발표한 글리포세이트의 2A 발암 물질이라는 판명은 동물에게는 
충분한 증거가 있지만 인간에게는 한정된 증거 (비호지킨 림프
종)가 있다고 제시했다.3‐59)

앞서 얘기했지만 비호지킨 림프종은 한국어린이한테 급증하
는 암이다. 그 원인이 글리포세이트가 함유된 GMO 작물을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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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당연히 볼 수 있다. 
2013년 태국 과학자들이 발표한 과학 논문에는 아주 극소한 

농도의 글리포세이트가 유방암세포를 증식시킨다는 결과가 나
왔다.3‐60) 프랑스 칸대학의 세라리니 교수팀이 글리포세이트에 
노출된 쥐가 젖샘암으로 죽게 되는 것이 나타났다.3‐61) 

한국여성들의 유방암이 폭발적인 증가의 원인은 GMO 작물의 
글리포세이트로 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림 3­4)에서 보듯, 미국의 유방암 증가와 글리포세이트 사
용증가는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상관관계는 통계학에서 두 
변수간에 관계의 강도를 뜻한다. 그림 3­4)에 나타나는 두 가지 
숫자가 있다. 

그림 3‐4) 미국의 유방암 증가와 글리포세이트 사용증가의 상관관계 

(자료 : Swa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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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R=0.9375”이고 다른 하나는 “p<0.0001132”이다. 일
반적으로 R값이 0.30이 넘으면 약한 관계이고 0.50이면 중간 관
계이고 0.70이 넘으면 강한 관계를 나타내고 1.0이면 두 변수가 
똑같이 겹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0.9375”는 엄청나게 강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p값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통계학에서
는 p값이 0.05가 유의수준인데 0.0001132는 굉장히 강한 상관
관계를 나타나는 것이다.

최근 인도의 연구팀이 아주 작은 농도의 글리포세이트가 쥐의 
피부 세포와3‐62) 인간 피부 세포에3‐63) 암을 유발시키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백인들한테 주로 일어나는 피부암이, 근래에 와서 
한국사람들에게 급증하는 이유가 글리포세이트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GM 콩을 농작하는 지역에는 소아암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3‐64) 특히 백혈병, 뇌암, 비호지킨 림프종이 많
이 나타나는 것은 한국의 소아암과 거의 같다. 반복하자면 아르
헨티나 아이들은 뿌려지는 글라아포세이트에 감염되어서 질병
이 일어나는 것이고 한국 아이들은 뿌려진 작물을 먹어서 암이 
유발하는 것이다.  두 나라의 완전히 다른 점은 아르헨티나는 글
리포세이트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어서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한국은 아무것도 모르고 독이든 음식을 계속 먹고 있다는 사실
이다. 

그림 3‐5)는 미국의 백혈병으로 인한 사망증가와 글리포세이
트 사용증가에 대한 상관관계이다. 

그림 3‐5)에서 나타나는 “p<=6.625e‐06”의 뜻은 6.625를 소
수점에서 6번째 (0.000006625)에서 시작한다는 뜻이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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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도의 “p”는 과학연구에서 쉽게 나타나지 않는 강한 상관관
계이다. 

그림 3‐5) 백혈병 사망증가와 글리포세이트 사용증가의 상관관계 

                                                (자료 : Swanson)

반복하자면 세계 암 연구소(IARC)가 글리포세이트가 2A 등
급의 발암물질이라고 제시한 정보가 우리가 매일 섭취한 GM작
물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한국사람들
은 모르고 있다. 

글리포세이트와 장질환 
지난 10~15년사이에 영문도 모르게 독일의 소들의 보틀리누

스 중독이 급증하였다. 라이프치히 대학의 크루거(Kruger)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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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은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연구를 했다. 그 결과 소들이 섭취하
는 GM 작물의 글리포세이트가 좋은 박테리아를 억제함으로써 
병을 일으키는 해로운 박테리아(clostridium botulinum)를 촉진
시켰다는 결론을 내렸다.3‐65) 그러한 현상은 닭에서도 발견되었
다.3‐66)

어떻게 글리포세이트가 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를 향상시키
는가를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아마존 정글과 비교를 한다. 정글
에는 나무들이 빽빽이 차서 씨가 싹이 터도 크게 자라기가 힘들
다. 하지만 인간이 들어가서 나무들을 자르거나 불을 내고 난 뒤
에는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싹은 쉽게 자랄 수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동물의 창자 속에는 좋은 미생물총이 장악을 
하기 때문에 병을 걸리게 하는 박테리아가 자랄 틈이 없다. 그런
데 글리포세이트가 장에 들어가서 좋은 박테리아(Enterococcus, 
Bacillus, Lactobacillus)를 죽게 만든다. 참 흥미 있는 점은 동물
이나 사람한테 병을 주는 해로운 박테리아(Clostridia)는 항생제
나 글리포세이트에 잘 죽지 않는다.

근래에 급증하는 여러 종류의 장 질환은 GM 콩이나 옥수수로 
만든 음식을 섭취함에 따라 글리포세이트의 항생 작용으로 좋은 
미생물총을 죽임으로써 병을 일으키는 나쁜 박테리아가 장안에 
번식하게 되어 일어나는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장 질환의 원인은 씨디피실리균
(Clostridium difficile)이라는 박테리아다. 씨디피실리균은 장 
안에 독을 생산하여 장의 세포를 손상하게 하고, 혈변을 보게 하
고, 하루에 설사를 10번 이상 하게 되며,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
를 수 있다. 씨디피실리균 감염은 GMO 작물이 나오기 전에는 
거의 없었던 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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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씨디피실리균 감염이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대부분의 
설명들은 항생제 사용증가라고 한다. 하지만 크루거 교수팀이 
발견한, 독일에 있는 소들의 보틀리누스 중독이 급증한 것과 마
찬가지로 글리포세이트가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3‐6)에서, 미국의 장질환 증가와 글리포세이트 사용 증가
는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림 3‐7)은 장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와 글리포세이
트 사용은 거의 같은 평행성을 보인다.

그림 3‐6) 글리포세이트 사용 양(∇) 증가와 
                         크론병(◇) 증가에 대한 상관관계 

                                               (자료 : Swa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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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미국의 장 질환으로 사망 증가와 
                           글리포세이트 사용증가 상관관계

                                       (자료 : Swanson)

새는 장 증후군
장의 상피조직을 보호하는 첫번째 벽은 점액이다. 그 점액 위

에는 박테리아가 덮고 있어 탄탄한 장벽 역할을 한다. 그런데 항
생제나 글리포세이트가 박테리아를 죽이게 됨으로써 그 보호막
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글리포세이트에 죽지 않는 씨디
피실리균 같은 해로운 박테리아가 번식하여 독을 생산하여 장의 
세포를 손상하게 한다. 

그러한 장질환이 더 악화되면 상피조직 안의 혈관으로 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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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물질들이 침투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증상을 “새는장 증후
군” 이라고 하는데 알레르기, 자가 면역병, 천식, 우울증 같은 여
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3‐67)

미생물총을 보호해야 한다
장의 총 표면면적은 테니스장 크기 정도이고 우리 몸에 있는 

면역체의 70%를 차지한다.3‐68) 그렇게 엄청난 크기의 장에 미생
물총이 있다. 미생물총이 너무나 필수적이어서 모르고 있는 기
관 (forgotten organ)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위해 미
생물총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어떻게 미생물총을 
보호하나? 

첫째는 항생제 복용을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
다도 GMO 작물의 글리포세이트가 섭취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
다. 

둘째는 다양한 미생물총이 몸에 들어오는 것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근대문명의 습관을 바꾸어야 한다. 지나친 청결함이 미생
물총의 자연적 감염을 막는 것이다. 

셋째는 다양한 미생물총이 잘 살 수 있는데 필요한 음식을 섭
취해야 한다. 식이섬유가 적은 서구식 식생활은 미생물총의 다
양성을 줄인다. 전통적인 음식을 먹고 자라는 아프리카의 어린
이들은 서구식 음식을 먹는 유럽의 어린이들보다 미생물총의 다
양성이 훨씬 더 크다.3‐69) 그 반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좋은 미생물총에 도움이 되고 해로운 박테리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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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을 억제한다.3‐70) 
최근의 놀라운 발견은 박테리아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욕구를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음식의 선택이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박테리아가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는 것이다. 특정한 박테리아가 장악하게 되면 그들의 번
식에 도움이 되는 음식만으로 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
문에 미생물총의 다양성은 미생물총이 우리가 먹는 음식을 조정
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3‐71) 노인의 경우 미생물총의 
다양성은 젊은 사람과 다르고3‐72) 어떤 종류가 있느냐에 따라 건
강을 좌우한다.3‐73)

아토피 질환 
한국의 아토피 질환의 급증에 대한 원인은 최근에 나온 과학

연구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항생제를 1살 전에 복용한 뉴질랜
드 어린이는 복용하지 않은 어린이보다 4배나 많이 천식에 걸린
다는 결과가 나왔다.3‐74) 또한 영국의 어린이가 2살 전에 항생제
를 복용했으면 건초열과 습진이 걸릴 가능성이 2배가 높았다.3‐
75) 동물과 같이 자란 아이들은 아토피 질환으로부터 걸릴 확률
이 적다. 

이러한 발견은 미생물총이 아토피 질환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어린 나이에 미생물총의 균형이 위협될 
때 건강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어른의 미생물총 생물
군계는 쉽게 회복되지만3‐76) 어린아이의 미생물총은 한번 파괴
되면 회복되기 힘들다.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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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발견은 1989년에 스트라찬(Strachan) 교수가 제시한 
위생가설(the hygiene hypothesis)과 일치하기도 한다. 그의 위
생설은 아토피가 서구사회에 증가하는 이유는 작아진 가족크기
로 인하여 미생물총의 감염이 줄어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
한 아이디어를 제일 처음 제시한 사람은 피부과 의사로서 1930
년의 일이다.3‐78) 거의 80년간 묻혀있다가 최근에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위생가설의 의미심장한 뜻은 어렸을 때 미생물총의 감염으로 
인간의 면역체제가 정상적으로 발달되는 것이다. 그 자연과정이 
억제되었을 때 면역체제가 비정상적으로 발육되어 각종 면역질
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GM 작물의 섭취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병들
로 인하여 미생물총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GMO 
작물 섭취로 인하여 글리포세이트가 지속적으로 미생물총을 죽
이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는 글리포세이트에 노출된 농부
들이 천식과 비염에 많이 걸리는 보고이다.3‐79) 

GM 작물의 또 하나의 문제는 변형된 단백질이 몸에 들어가면 
면역 시스템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토피 질
환의 원인은 글리포세이트와 GM 작물의 변질된 단백질의 시너
지로 일어난다고 추측할 수 있다. 

글리포세이트가 우울증과 자살급증의 원인 
정신 이상의 주원인은 위와 장이다. 

- 필립 피넬(Phillipe Pi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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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총이 뇌와 행동을 발달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는 
신경과학의 다음 십 년간의 가장 중요한 개척지이다. 

- 토머스 인셀(Thomas Insel)
최근에 발견된 미생물총의 역할 중 가장 놀라운 점은 인간의 

감정과 행동에 큰 작용을 하는 것이다. 아일랜드와 캐나다 대학
의 공동연구팀이 얻은 결과는 유산균(lactobacillus rhamnosus 
JB‐1)을 섭취한 쥐는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증과 같은 증세가 
국물만 먹은쥐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3‐80) 

그러한 현상은 인간에게도 나타났다. 유산균이 많이 있는 요구
르트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여자들의 MRI는 감정과 감각을 담
당하는 뇌의 부분이 달라지는 것이 발견되었다.3‐81) 그런데 이 종
류의 유산균은 망간이 다른 박테리아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 글
리포세이트의 컬레이트 작용으로 망간이 결핍되기 때문에 이 유
산균이 잘 서식을 하지 못하므로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3‐82) 

또한 좋은 미생물총한테 이로운 강장제를 섭취하면 사람의 불
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발견되었다.3‐83) 그러한 비
슷한 현상은 쥐한테서 먼저 발견되었다.3‐84) 과일, 채소, 생선, 현
미, 통밀 등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적다.3‐
85)    

그 반대로 설탕과 지방이 많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아동들
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결과를 준다.3‐86) 임신 중일 때와 아이
가 5살 때까지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많이 섭취한 엄마의 아이
들은 행동과 감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3‐87) 또한 청
소년 식사의 질과 우울증에도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3‐88)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음식물의 섭취는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
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3‐89,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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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의 스테파니 세네프(Stephanie Seneff) 교수와 셈슬(Sam 
sel) 박사는 글리포세이트가 어떠한 과정으로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나를 자세히 설명한다.1‐34) 글리포세이트가 GMO 작물의 트
립토판 생산을 억제하고 장에서는 미생물총에 대한 항생작용으
로 트립토판 합성을 막는다. 그렇게 되면 트립토판으로 생산되
는 세로토닌의 결핍이 된다. 세로토닌은 뇌의 신경 전달물질인
데, 그 역할은 감정, 식욕, 수면 등을 조절하는데 있다. 세로토닌
이 적당수준이 아니면 여러 가지 정신적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글리포세이트가 세로토닌을 억제한다는 증거가 나왔
다.3‐91) 또한 세로토닌의 결핍은 우울증을 일으킨다는 것이 발견
되었다.3‐92) 글리포세이트가 트립토판을 고갈시켜 세로토닌을 억
제하기 때문에 우울증을 유발하게 한다. 우울증이 심하면 자살
의 위험까지 있게 되는 것이다. 자살을 한 사람의 뇌에서는 세로
토닌이 적은 것이 발견되었다.3‐93) 

세네프교수와 샘슬박사의 의견은 1990년도부터 미국학교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들은 글리포세이트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
다고 제시한다. 글리포세이트가 트립토판을 고갈시켜서 세로토
닌을 억제하기 때문에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작용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림 3‐8)에서 보다시피 미국의 우울증 증가와 글리포세이트 
사용 증가는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림 
3‐9)는 미국의 자살 증가와 글리포세이트 증가도 강한 관계를 
나타낸다.

콜럼비아와 에콰도르에서 코케인 농작을 제거하려고 글리포
세이트가 뿌려졌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건강문제가 
발생했는데 우울증과 불면증도 그 중에 하나이다.3‐94, 3‐95,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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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미국의 글리포세이트 사용증가와 불안증환자 증가

  

                                               (자료 : Swanson)

그림 3‐9) 미국의 자살증가와 글리포세이트 사용증가의 상관관계 

  (자료 : Swanson)



154 한국의 GMO 재앙을 보고 통곡하다

그렇다면 한국의 자살급증도 GMO 작물의 글리포세이트 섭취
로 인하여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우울증과 화병 
급증도 같은 요인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만성피로증후군을 겪는 사람은 우울증을 자주 동반하는데 미
생물총이 불균형하다.3‐97) 미생물총의 불균형은 글리포세이트가 
주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만성피로증후군 
급증도 GMO 작물 섭취때문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자폐증 : 글리포세이트와 예방접종의 시너지
 
자폐증은 몸에서 여러 가지의 생화학적 징후가 나타난다. 트립

토판, 세로토닌, 멜라토닌, 황산염, 비타민 D가 결핍되고 암모니
아가 높고, 장질환을 겪는다. 자폐증의 이러한 현상들은 미생물
총이 불균형하므로 생기는 것이 잘 입증되어 있다.3‐98, 3‐99) 

미생물총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우선 아
이들이 먹는 음식의 습관에 있다. 자폐아가 먹는 음식의 종류가 
극히 한정되어있다. 5가지 종류만 먹는 자폐아도 있다.3‐100) 영국
의 17명의 자폐아중 10명(59%)은 20가지 미만의 음식만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3‐101) 43명의 자폐아중 53%는 안 먹어봤던 음
식을 먹어보는 것을 꺼려했다.3‐102) 100명의 자폐아 중 67명은 
까다로운 음식습관을 갖고 있다고 부모가 답변했다.3‐103) 83%의 
자폐아는 똑 같은 음식들만 먹는다고 보고했다.3‐104) 

대부분의 자폐아들은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지 않았고 94%
의 자폐아는 지방과 설탕이 많은 음식을 매일 먹었다.3‐105) 모유
대신 유아용 분유를 먹고 자란 어린이는 해로운 박테리아인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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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트리디엄이 장에 지나치게 많았고3‐106) 자폐증에 걸릴 확률
이 높았다.3‐107) 또한 해로운 박테리아(Clostridia)가 자폐아의 
변에서 많이 나온다.3‐108) 
  자폐아는 혈액에 황산염이 보통사람의 3분의 1정도 밖에 없
다.3‐109) 그 뜻은 황산염을 만드는 데 결함이 있던가 황산염의 사
용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이다. 황산염 결핍은 장에 있는 씨디피
실리균으로 인해 일어난다.3‐110) 그런데 이 모두가 글리포세이트
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다.1‐34) 그림 3‐10)에서 보다시피 자폐증 
증가와 글리포세이트 사용 증가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그림 3‐10) 글리포세이트 사용증가와 자폐증 증가 상관관계 

                                               (자료 : Swanson)

여러 가지 문제가 글리포세이트로 일어나는데 다른 한가지가 
그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킨다. 그것은 예방접종에 함유된 알루
미늄과 수은 같은 뇌신경독이 어린아이의 뇌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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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들어온 독이 황산염에 의해 많이 제거된다. 그런데 글리포
세이트가 황산염을 만드는 과정을 억제해서, 들어온 뇌신경독이 
뇌에 그대로 남게 되어 어린아이의 뇌신경의 정상적인 발육과 
신경작용을 손상시키게 된다.1‐34) 그림 3‐11)은 글리포세이트 사
용증가, 자폐증 증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그림 3‐11) 글리포세이트 사용증가(□), 자폐증 증가 (∇),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자료 : Swanson)

자폐증과 예방접종에 함유되어 있는 알루미늄과의 연관성을 
내비슨(Nevison) 교수의 연구도 뒷받침한다.1­33) 내비슨 교수는 
진단기준이나 인식이 달라진 것보다는 75%-80%는 진정한 증
가였고 그 원인이 환경적 변화였다는 것이다. 가장 많이 존재하
는 환경독소가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만 증가세를 보
였다: 글리포세이트, 백신에 함유된 알루미늄, 방화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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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brominat­ ed diphenyl ethers). 앞서 얘기했듯이 자폐증 
증가의 원인을 찾는 데 있어서 줄어들거나 변화가 없는 환경요
소는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글리포세이트와 예방접종에 함유된 알루미늄의 증가
와 자폐증 평행적 증가는 원인을 찾는 방향을 제시 해주는 것이
다. 세네프 교수와 샘슬 박사는 자폐증이 글리포세이트와 예방
접종에 함유된 알루미늄의 시너지로 일어난다고 제시한다. 

또한 예방주사를 맞고 난 후 열이 있을 때 해열제로 타이레놀
을 복용하면 자폐증 걸릴 확률을 높힌다. 예방접종의 알루미늄
과 글리포세이트의 시너지 효과로, 일어나는 문제를 더 악화시
키는 것이다.3­111)

주의력 결핍(ADHD)
미국 미네소타주의 제초제를 뿌리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부모로

부터 태어난 아이들의 43%가  ADHD(주의력 결핍 또는 과잉행
동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3‐112) 

세로토닌의 교란이 뇌에서 일어나면 충동적인 공격, 폭력, 범
죄행위 등이 늘어난다.3‐113) 또한 아연의 부족과 ADHD와 연관성
이 있는 것이 발표됐다.3‐114) 아연 역시 글리포세이트의 컬레이
터 작용으로 결핍되는 것이다. 글리포세이트와 ADHD의 연관성
의 증거가 제시되었다.3‐115) 그림 3‐12)에서 보다시피 미국의 
ADHD 증가와 글리포세이트 사용양 증가는 거의 평행을 이루고 
있다.

한국어린이의 4명 중 1명이 정서 · 행동장애를 겪는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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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작물의 섭취이기 때문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림 3‐12) ADHD 증가와 글리포세이트 사용증가의 상관관계 

                                              (자료 : Swanson)

파킨슨병 
글리포세이트는 뇌신경에 심한 장애를 주고 파킨슨병을 유발

한다고 보고되었다.3‐116) 글리포세이트의 살갗접촉으로 한달 만
에 파킨슨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3‐117) 또한 글리포세이트 
제조공장에서 일하는 44세의 인부가 일하기 시작한지 3년 만에 
파킨슨병에 걸렸다.3‐118) 

미국 환경보호국의 보고에 의하면 글리포세이트에 급성중독
이 걸린 271명 중 36%가 뇌와 신경에 장애가 일어났다.3‐119) 글
리포세이트를 삼킨 세르비아 여자는 파킨슨병에 걸렸다.3‐120) 소
량의 글리포세이트를 섭취한 쥐들은 파킨슨병에 걸린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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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는 뇌의 부분과 비슷하게 손상되었다.3‐121, 3‐122) 
글리포세이트는 신경세포에 강한 독성작용을 한다.3‐123) 글리

포세이트는 뇌신경세포가 자라는 것을 억제하고3‐124) 세라토닌
과 도파민을 고갈시킨다.3‐125) 그림 3‐13)은 파킨슨병으로 인한 
사망증가와 글리포세이트 사용증가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그림 3‐13) 파킨슨병으로 인한 사망증가와 
                        글리포세이트 사용증가의 상관관계 

                                               (자료: Swanson)
치매
세네프 교수와 셈슬 박사는 자폐증과 치매는 본질적으로 같은 

병이라고 주장한다.1‐34) 자폐증은 어린아이들한테 일어나고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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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로 노인한테 일어나지만 둘 다 망간의 결핍으로 일어난다. 
또 하나의 치매의 원인은 세로토닌의 결핍이다. 
  치매의 발병이 장에 나쁜 박테리아의 번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수도모나스(Pseudomonas spp.)라는 박테리아는 글리포
세이트에 죽지 않을 뿐 아니라 글리포세이트를 분해할 수 있는 
특수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 분해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부
산물로 산출된다.3‐126) 포름알데히드는 신경독이며 신경세포의 
단백질이 잘못 접혀지도록 한다. 이러한 현상은 치매환자한테 
나타나는 증상이다.3‐127) 
  그림 3‐14)에서 보다시피 치매로 인한 사망증가와 글리포세이
트 사용증가는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림 3‐14) 글리포세이트 사용증가와 치매로 인한 사망증가 상관관계 

                                                (자료: Swa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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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혈 증세 
글리포세이트에 노출된 16명중 6명이 빈혈과 저산소증이 나

타난 것을 한국의 순천향대학 연구팀이 발표했다.3‐128) 어떠한 
과정으로 글리포세이트가 빈혈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세네프 
교수와 공저자들이 이론을 제공했다.3‐129) 

철분과 코발트 결핍이 빈혈을 유발하는데 3‐130) 글리포세이트
가 컬레이터의 역할로 철분과 코발트를 억제하는 것이다. 글리
포세이트가 빈혈을 유발시킨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그림 3‐15)
에서 보여주는 미국의 빈혈 증가가 글리포세이트 사용 증가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그림 3‐15) 빈혈환자 증가와 글리포세이트 사용증가의 상관관계 

                                              (자료 : Swa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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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 
인간의 수면은 밤에 솔방울샘 에서 멜라토닌이 배출됨으로써 

조절된다.3‐131, 3‐132) 솔방울샘은 눈 바로 뒤에 있고 혈액 내장벽
의 밖에 있는데 신장 다음으로 피가 많이 통과한다. 그렇기 때문
에 알루미늄 같은 독성에 민감하다.3­133) 시체 해부 결과 솔방울
샘의 알루미늄 축적은 다른 뇌 부분의 최소한 2배이다.3‐134) 알루
미늄에 노출이 쉽게 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22.4%는 
불면증을 겪는다.3‐135) 

그림 3‐16) 불면증 환자증가와 글리포세이트 사용증가의 상관관계

  

                                               (자료 : Swa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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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포세이트가 몸에서 독성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황산염 
생산이 미생물총이 망가짐으로써 억제되어 알루미늄 같은 독성
물질이 솔방울샘에 축적되어 불면증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1‐34) 이 현상은 자폐아한테도 일어난다. 불면증은 그림 3‐
16)에서 보다시피 글리포세이트 사용증가와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난다.

비만증
비만증의 원인이 미생물총의 다양성이 축소되었기 때문인 것

으로 나타났다.3‐136) 또한 어릴 때 항생제를 복용해서 미생물총
이 불균형이 되면 비만증에 걸리기 쉽다.3‐137) 그렇다면 글리포
세이트의 항생작용이 비만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추측을 쉽게 
할 수 있다. 

글리포세이트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비만증을 일으킬 수 있다. 
트립토판은 동물이 직접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물
을 섭취하던가 박테리아를 통해서 얻게 된다. 글리포세이트가 
시크메이트 경로를 차단하여 식물과 박테리아의 트립토판 생산
을 억제한다.1‐34) 트립토판은 세라토닌을 만들기 때문에 트립토
판이 없으면 세로토닌이 고갈된다.3‐138) 그런데 세로토닌의 여러 
작용 중 하나는 식욕을 억제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세로토닌 
결핍은 과식과 비만증으로 이어진다.3‐139) 실지로 트립토판이 낮
으면 비만증에 걸리기 쉽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3‐140) 

그림 3‐17)은 미국의 비만증가와 글리포세이트의 사용증가에 
따른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특히 비만으로 인한 사망증가는 글
리포세이트 사용증가와 훨씬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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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그림 3‐17) 글리포세이트 사용증가와 비만증 증가의 상관관계 

                                                (자료 : Swanson)
그림 3‐18) 비만증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와 글리포세이트 사용증가 

                                         (자료 : Swa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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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화국도 GMO 작물로 인하여 글리포세이트가 아프리카
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에 따라 비만증도 대륙에서 가
장 높다.3‐141, 3­142)

당뇨병
망간이 결핍된 음식을 먹고 자란 쥐들은 췌장의 인슐린이 보

통 쥐의 63% 밖에 없었다. 또한 망간이 부족하면 글루코스 흡수
가 줄어든다.1‐34) 당뇨병은 인슐린의 이상으로 당 조절기능이 떨
어져서 생기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당뇨병의주원인이 
GM 작물의 망간이 부족한 결과가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19) 글리포세이트 사용증가와 당뇨병 환자 증가의 상관관계

                                         (자료 : Swa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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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에서 급증하는 대사증후군도 망간이 부족해서 일어
난다고 추측할 수 있다. 최근 미생물총과 당뇨병의 연관성이 보
고되었다.3­143) 그 뜻은 글리포세이트의 항생작용으로 미생물총
을 위협함으로서 당뇨병이 유발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
19)에서 보듯이 글리포세이트 사용증가와 당뇨병 환자 증가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신장
앞서 얘기했듯이 스리랑카와 엘살바도르의 농부들이 말기 신

부전 환자가 급증했다. 

그림 3‐20) 신장문제로 인한 사망증가와 글리포세이트 사용증가 

                                          (자료 : Swa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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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에서는 말기 신부전으로 20,000명 넘는 농부들이 사
망하자 스리랑카의 과학자들은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수년 동안 
철저한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글리포세이트와 독성이 있는 금
속 물질이 결합하여 신장으로 축척 되어 말기 신부전이 일어난
다는 결론을 내렸다.2­42) 또 하나의 연구가 글리포세이트가 쥐의 
신장에 염증과 손상을 일으킨다는 결과를 보고했다.3‐144) 

그림 3‐20)에서 나타나듯이 미국의 말기 신부전 환자로 사망
자 수는 글리포세이트 사용증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간암
미생물총의 변화가 여러 가지 질병을 간에 줄 수 있다는 증거

가 여러 연구팀에 의해서 나타났다.3‐145, 3‐146, 3‐147) 또한 간을 치
료하는 방법이 미생물총을 증식하는 것으로 가능해진 것이다.3‐
148) 특정한 박테리아가 비만증을 일으키고 그 비만증이 간의 질
병을 가져다 준다.3‐149, 3‐150) 세라리니팀이 라운드업에 노출된 수
놈 쥐의 피부와 간에 종양이 생기는 것을 보고했다.2­5)

이러한 증거들은 한국에서 급증하는 원인미상의 간암이 글리
포세이트로 인한 미생물총의 소멸로 일어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림 3‐21)은 간암 사망증가와 글리포세이트 사용증가의 
상관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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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간암 사망증가와 글리포세이트 사용증가

  

                                                (자료 : Swanson)

 갑상선암 
글리포세이트는 장안의 박테리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시키메

이트 경로(shikimate pathway)를 차단하여 방향족 아미노산을 
만드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효소 생산을 억제한다. 그중 하나가 
도파민이다. 도파민은 갑상선 작용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
기 때문에 도파민이 고갈되면 갑상선의 과다한 기능으로 갑상선
에 무리를 가져올 수 있다.3‐151) 

갑상선 호르몬은 티로신으로부터 생산되는데 시키메이트 경
로의 차단은 티로신 생산을 억제한다. 그로 인하여 갑상선 호르
몬이 역시 고갈되어 갑상선의 문제는 더욱더 악화된다.3­44) 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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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 증가와 글리포세이트 사용증가 역시 강한상관관계를 나타
낸다(그림 3‐22). 

그림 3‐22) 갑상선암 증가와 글리포세이트 사용증가의 상관관계

                                            (자료 : Swanson)

비타민 D 결핍증과 골다공증
비타민 D 결핍증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미국 흑인 여

성의 83%가 비타민 D가 결핍되고 그들의 아기들의 92%도 비타
민 D가 결핍한 것으로 나타났다.3‐152) 

미국 백인 여성의 66%와 아기들의 90%가 비타민 D가 결핍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90%의 백인 엄마들이 비타민을 영양
제로 복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타민 D 결핍이 일어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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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D의 결핍은 칼슘 유지력이 감소되어 뼈를 약하게 하여 
골절상이 쉽게 일어나게 한다.3‐153) 노인들의 골절상은 세계적으
로 급증하고 있다.3‐154) 세네프 교수팀은 비타민 D의 결핍은 글
리포세이트가 시토크롬 P450을 억제하여 일어나고 있다고 제시
했다.1‐34) 

그림 3‐23)에서 보다시피 비타민 D 결핍으로 치료받은 미국의 
환자수 증가는 엄청나게 빠르지만 한국은 다른 많은 질병과 마
찬가지로 더 심하다. 산모가 비타민 D가 부족할 경우 자폐아를 
낳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3‐155) 골다공증이 글리포
세이트 사용과 연관성이 있다고 제시되었다.1‐34) 

그림 3‐23) 미국의 비타민 D 결핍증 증가 

                                (자료 : Seneff & Swanson, 2015)

한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골다공증의 주원인이 비타민 D 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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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원인이 GM 작물에 함유
된 글리포세이트라고 볼 수 있다. 

고혈압과 뇌졸증
글리포세이트가 어떠한 경로로 고혈압과 뇌졸증을 일으키는

지에 대한 설명은, 본인이 아는 것으로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글리포세이트 사용증가와 고혈압으로 인한 사망증가

(그림 3‐24)와 뇌졸증 사망증가(그림 3‐25)에 대한 상관관계는 
강하게 나타났다. 

그림 3‐24) 고혈압으로 사망증가와 글리포세이트 사용증가 

                                         (자료 : Swa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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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뇌졸증 사망증가와 글리포세이트 사용증가 

  

                                         (자료 : Swa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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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치인이나 과학자가 GMO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멍청하던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 데이비드 스즈키, 캐나다의 유전학자

GMO에 대한 논쟁은 끝났다. 
GMO는 더 이상 그 어떠한 타당성도 없고, 인류의 식량을 위하
여 GM곡물을 재배한다는 것도 과학적 정당성이 없다. 
아직도 “GMO는 안전하다”라는 더 이상 조작된 거짓에 
매어달리는 자들은 오로지 몬산토와 자금적으로 
생명공학기업들에게 묶인 과학용병들 뿐이다.
- 마이크 아담스(Mike Adams)

농약을 적게 쓰고 수확을 늘인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 빌 크리스티슨(Bill Christison) 
   the US National Family Farm Coal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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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독이 가득한 GMO 작물
앞에서 보여준 과학적 증거로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질병들의 

원인이 글리포세이트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면 어
떻게 그런 위험한 제초제가 가득 차있는 GM 작물을 수입하여 
먹기 시작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한국은 단 하나의 실험도 없이 라운드업이 잔뜩 함유
된 작물을 수입하기 시작하였고 GMO에 반대하는 의견들을 거
의 묵살해 버렸고 한국은 “GMO 천국”이 되어 버렸을까? 

어떻게 한국이 질병공화국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 과학, 
언론 등 모두가 거의 무관심한 이유를 알려면 우선 우리민족을 
파멸의 길로 몰고 가는 장본인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몬산토라
는 회사이다. 그 회사가 매일 우리가 먹을 음식을 공급한다면 그 
회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사전에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과
거에 그 회사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특히 그들
이 파는 제품이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킨 과거가 있나 여부를 알
아야 할 것이다. 

그들이 건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고객을 속여가
면서 판매를 계속한 적이 있었다면 그 회사의 제품들은 믿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그러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한국에 대
재앙이 온 것이다. 본 장에서는 몬산토 회사가 과거와 현재에 어
떠한 행위를 하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많은 질병을 일으켰음에
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최악의 독이 잔뜩 있는 GMO 작물
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계속 수입을 하게끔 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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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 작물의 정당화에 대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
는 기후 온난화와 인구증가로 인하여 식량부족난을 해결하기 위
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미국농업부(USDA)의 2002년 보고서에 의하면 유전
자조작 작물은 수확을 증가하지 못했다고 제시했다.4‐1) 2014년
의 보고서에는 오히려 때때로 수확을 줄였다는 판단을 내렸다.4‐
2) 미국 환경보호국의 고문 더그 거리안‐서만(Doug Gurion‐
Sherman)도 유전자조작 작물이 수확을 늘이지 못했고 그것에 
반해 전통적인 농경은 수확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4‐3) 

뉴질랜드 칸터베리 대학의 연구는 유전자조작 작물이 수확을 
줄인 반면 농약사용을 증가시켰다고 보고했다.4‐4) 

그렇다면 유전자조작 작물로 인하여 이득을 보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
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 기득권세력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회사는 몬산토이다. 

유전자 치료의 위험성
유전공학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실시되고 있다. 하나는 

GMO이고 다른 하나는 유전자 치료(gene therapy)이다. 유전자 
치료 방법은 비정상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대체시켜 유전적 
결함을 치료하는 혁신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크게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유전자 치료 방법이 얼마
나 큰 위험성이 있는지 나타나기 시작했다. 1999년 유전 장애를 
앓고 있던 미국의 제시 겔싱거(Jesse Gelsinger)는 치료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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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과도한 면역반응으로 사망하게 된다.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다른 유전자 치료 환자들에 대한 포괄적 조사가 착수된다. 조사 
후에 나온 결과는 유전자 치료 환자들이 겪는 극심한 부작용, 합
병증, 사망을 보고하지 않는 것이 발견된다. 

2002년에는 프랑스에서 3살짜리 아이가 유전자 치료를 받는 
중 백혈병에 걸리게 된다. 결국 2003년 미국 식품의약청은 진행 
중이던 27개의 유전자 치료를 보류한다. 

유전자 치료 연구에서 명백히 나타난 것은 유전공학은 아직 
미숙한 상태이고 크나큰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전자 치료에 대한 신중성과는 달리 미국정부는 유전자조작작
물에 대한 위험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유전자조작 작물의 안전성 조사
인간의 과학기술이 인간성을 초과했다는 것이 

끔직하도록 명백하다. 
- 아인슈타인  

1935년 오스트레일리아 사탕수수 산업에 어려움을 주는 사탕
수수 해충 딱정벌레(greyback cane beetle)를 통제하기 위해 
100 마리의 사탕수수 두꺼비(cane toad)를 하와이에서 들여와 
방사하였다. 하지만 사탕수수 줄기의 맨 위에 주로 살기 때문에 
기어오르지 못하는 사탕수수 두꺼비는 쉽게 딱정벌레를 잡을 수
가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천적이 없는 사탕수수 두꺼비는 기하학
적으로 번식을 하며 오스트레일리아 동북부를 순식간에 번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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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 시작했다. 
사탕수수 두꺼비의  밀도는 1헥타르에 평균 2,000마리나 된

다. 사탕수수 두꺼비는 강한 독을 지니고 있어서 생태계의 위협
을 주고 있는 상태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사탕수수 두꺼비 같
은 경험이 어떤 동물이나 식물을 다른 데서 들여와 방치하는 것
이 예상하지 못한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이는 것이다. 

그러한 경험으로 인하여 생물학적 방제에는 철저한 조사과정
을 거친다. 조사 기간 동안에는 완전한 격리를 시킨다. 들여온 
생명체로 인하여 기대하지 못한 생태계 위협이 없도록 완전한 
증거가 있어야 방사를 허가한다. 중요한 것은 방사하기 전에 안
전하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생태계에 아직 위험한 증거가 없으니 방사를 하는 게 아
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
러한 모순된 논리를 GMO에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GMO가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으니 농사를 지어도 되고 수
입해도 되고 먹어도 된다는 것이다. 앞서 얘기했듯이 우선 유전
자조작 생물체를 만드는 과정이 정밀하게 계산된 조작이 아니라
는 것이다.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숙주 유전자가 손상이 되고 
뒤죽박죽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
올수 있다. 

우선 안전성에 관한 결정은 정치적이었지 과학적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1992년 부시 미국대통령은 GMO가 실질적 동등
성(substantial equivalence)이라는 행정명령을 내린다. 그 뜻은 
GMO 작물이 보통 작물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첫 우려는 GMO 농작물에 삽입되어진 유전자가 쉽게 동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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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종간의 식물체로 유전자가 전이되어 어떠한 생태계 파괴를 
줄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다. 무엇보다도 섭취할 경우 어떠한 
건강의 위협을 줄지 모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동등성이라는 개념 아래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안 해도 되는 것
이다. 거의 지금까지 GMO 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미국정부
에서는 판결을 내렸다. 두말 할 필요도 없이 GMO 회사들은 미
국 정부로부터 거의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는다.4‐5) 더욱더 기가 
막히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보통 작물과 다르지 않다고 하고 다
른 한편으로는 GMO 작물의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성 검증이 어떠한 상태인가 잘 알려면, 
몬산토와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어떠한 얘기를 하는지를 보
면 된다. 

미국 식품의약청의 대변인 테레사 아이즌맨(Thresa Eisen­ 
man)은 GMO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회사들의 의무라고 주장
했다.4‐6) 

그 반면 몬산토의 대변인 필 엥글(Phil Angell)은 뉴욕 타임스
에 이런 말을 했다: “몬산토는 생물공학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허용성을 검토할 수 없다. 우리의 관심은 최대한도로 많이 파는 
것이다.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는 식품의약청의 임무이다.”4‐7) 
FDA와 몬산토가 GMO에 대한 안전검증의 임무를 서로에게 떠
넘기려는 것은 아무런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유전자 치료에서 보여주었던 미국 식품의약청의 신중성은 
GMO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를 알기 위
해서는 몬산토라는 회사를 알아야 한다. 특히 한국사람은 몰라
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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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산토,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회사
몬산토는 공공의적 제1호이다. 

- 노먼 배이커 (Norman Baker, 영국 국회의원)

2013년 7월 27일 뉴욕 타임스에 의하면 93%의 미국시민이 
GMO 표시제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를 보도했다. 또한 2명중 1
명은 GMO를 먹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국 식품 의약청이 
100만 명이 넘는 미국 시민들로부터 GMO를 표시해달라는 편지
를 받았음에도 왜 GMO 표시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몬산토
의 영향과 부패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하원의원 데니스 쿠이니
치(Dennis Kuinich)의 주장이다. 미국국민이 정부를 믿어서 GM 
곡물을 받아들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다. 

실질적 동등성이라는 개념 아래 유전자조작 작물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다국적기업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
들 중에 가장 크고 잘 알려진 회사는 몬산토(Monsanto)이다.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되는 유전자조작 옥수수의 
80%와 유전자조작 콩의 93%는 몬산토의 제품이다.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액당, 과당 등 첨가
물은 몬산토의 유전자조작 옥수수로 만들어진다. 또한 콩기름 
카놀라기름은 유전자조작 작물로 만든 것이다. 한국이 수입하는 
거의 다의 GM 작물은 몬산토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몬산토가 어떠한 회사인가를 알아야 한다. 결국에 미
국정부의 통제 없이 그들이 우리가 먹는 음식의 안전성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다. 과연 우리가 그들을 믿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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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몬산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몬산토의 서약이라고 있는
데 이렇게 시작한다: “성실은 몬산토의 근원입니다. 성실은 정직, 
예의, 일관성 및 용기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혜택이라
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한다: “몬산토는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의
식을 가지고 혁신적인 과학에 근거하여 고객과 환경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는 고품질 제품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럴듯한 서약과는 달리 몬산토는 역사상 전례 없을 정도로 
심한 비난을 세계적으로 받고 있다. 몬산토하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는 “evil(악랄한)”이다. 

2011년 1월에  NaturalNews가 어떤 회사가 가장 악랄하냐는 
16,000의 독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 결과는 
놀랍게도 무려 51%가 몬산토가 가장 악랄한 회사라고 했다. 

그림 4‐1)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의 반 몬산토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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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Harris Poll이라는 여론조사에서 몬산토는 3번째로 평
판이 나쁜 회사로 선정되었다.4‐8) Politico라는 잡지는 몬산토가 
농경 세계의 “prince of darkness(악마)”라고 했다.4‐9)

2013년 5월 25일 “March Against Monsanto(몬산토에 반대
하는 행진)”이 처음 시작되었고, 두 번째는 2013년 10월 12일, 
세 번째는 2014년 5월 24일, 네번째는 2015년 5월23일에 일어
났다. 

그림 4‐2) 미국 샌디에고의 반 몬산토 행진 

한국도 전세계 52개국 400군데 이상의 도시에서 동시에 개최
된 나라 중에 하나였다. 한국에서도 광화문근처의 몬산토 코리
아 본사 앞에서 50여명이 행사에 참가했다. 사진들에서 보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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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행진 규모는 엄청난 크기였다(그림 4‐1, 4‐2, 4‐3). 
아마도 한국의 아주 작은 행진 규모는 얼마나 몬산토라는 회

사가 한국사람은 잘 모르는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세계적으로 이런 전례 없는 대대적인 일
이 일어나고 있는데 언론계에서는 보도를 안 할까? 

그림 4‐3) 프랑스 파리의 반 몬산토 모임

몬산토 회사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그들이 소위 말하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나를 쉽게 알 수 있다. PCB 라고 
불리는 화학제품은 살충제, 밀봉제, 접착제, 냉각제, 단열제로  
50년 가까이 쓰여졌다가 위험성이 알려지게 되자, 1979년에 금
지되었다. 몬산토는 PCB가 사람의 건강과 환경 위험성을 알고 
난 바로 후에 책임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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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송에 나타난 많은 회사서류에 의하면 몬산토는 PCB
의 위험성을 수십년 동안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
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몬산토는 과학자를 고용해서 알아낸 
PCB가 쥐의 간을 손상시키는 실험결과를 알고 있었다. 많은 
PCB의 위험성을 다루는 서류에는 이런 어휘가 있다: “기밀: 읽
고 나서 찢어버려라”. 이것이 몬산토의 소위 말하는 “사회적 책
임의식”이다. PCB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극단적인 회사 방침이 나타난 것이다. 

1956년 미국 해군은 PCB가 함유된 유압유의 독성을 토끼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너무 위험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몬산토는 그 점을 벌써 알고 있었지만 다른 고객
들한테는 알리지 않았다.4‐10) 그것뿐만 아니라 알라배마주 아니
스턴시의 몬산토 PCB 공장의 폐기물을 주위 하천이나 쓰레기 
매립지에 버렸다. 

1996년 몬산토는 폐기물로 인한 하천의 위험성을 측정하고자 
미시시피 대학의 퍼거슨(Ferguson) 교수를 고용했다. 퍼거슨 교
수팀이 25마리의 물고기를 하천에 놓아주자 3분30초 만에 모두 
죽었다. 그러한 PCB의 위험성에 대한 비밀 서류가 50만장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니스턴은 미국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로 알려져 있다. 몬산토는 그것을 알면서도 전혀 공장 인근 사람
들한테 알리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암에 걸려서 
죽어갔으므로 주민들은 소송을 걸었고 2002년 알라바마 배심원
은 6조항의 몬산토의 책임을 판결했다. 그 6조항 중 하나는 
“outrage(격분)”이다. 격분 이라는 조항은 너무나도 극악무도한 
경우에만 쓰여지고 알라바마주 법정에서 거의 사용된 적이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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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로 인하여 몬산토는 7억 불의 배상을 물게 되었다. 
DDT는 몬산토의 또 하나의 금지된 살충제이다. 하지만 몬산

토는 1944년 DDT 판매를 시작할 때부터 DDT의 안전성을 주장
했다. 독립적인 과학연구자료가 DDT가 인간에 끼치는 위험성과 
환경의 파괴를 증명했지만 몬산토는 1972년에 DDT가 완전 금
지될 때까지 안전성을 끝까지 우겨댔다. 그림 4‐4)에서 보다시피 
DDT가 사람한테 좋다고 광고까지 냈다. 

                               그림 4‐4) DDT가 좋다는 광고

  몬산토는 PCB와 DDT외에도 고엽제 에이전트 오렌지로서도 
유명하다. 월남전쟁 당시 80,000,000리터의 에이전트 오렌지를 
숲과 농민의 땅에 뿌려서 480만 명의 월남인들이 노출되어서 40
만 명의 사상자와 장애자가 나왔고 50만 명의 기형아가 태어났
다. 월남전이 끝이 난지 40년이 되었어도 기형아 태생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상당수의 한국군인들도 고엽
제로 인해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이다. 

2015년 1월에는 웨스트 버지니아(West Virginia)주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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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니트로(Nitro)라는 작은 도시주민에 9천3백만 불을 몬산토가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몬산토는 니트로시의 공장에서 
1948년에서 2004년까지 월남전당시 사용되었던 고엽제와 제초
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이라는 부산물이 주위 환경을 오
염시킨 것이었다. 월남전에서 고엽제가 많은 사람에 질병과 죽
음을 가져온 것을 알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니트로 공장은 가동
되었다.4‐11) 2015년에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San Diego)
와 워싱톤주의 스포케인(Spokane)도 몬산토가 환경을 오염시켰
다는 소송을 걸었다. 

독성이 강해 사람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치는 제품을 계속 만
들어내서 몬산토는 돈을 벌고 있다. 그러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몬산토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물에 손을 대기 시작
한 것이다. 독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다국적 기업체가 한국 아이
들이 먹는 음식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잘 알려진 언론인 마리‐모닠 로빈(Marie‐Monique 
Robin)은 몬산토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할 때 “Monsanto”
라는 단어를 인터넷검색에 들어가서 치자 7백만 개의 참고 정보
가 있었다. “Monsanto”에 “pollution(오염)”을 더했을 때 
343,000 개가 있었고, “criminal(범죄)”를 더했을 때는 165,000
개가 있었고, “corruption(부패)”를 더했을 때는 129,000개가 있
었고, “몬산토가 과학적 자료를 조작했다”라는 어휘를 치자 
115,000개가 나왔다.4‐12)

그럴듯한 몬산토의 서약은 사기꾼이 등치기전에 ‘나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니 나를 믿어달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다. 그러
한 회사의 말을 한국정부는 믿는 것이다. 몬산토는 세계에서 가
장 악독한 회사일 뿐 아니라 보통사람이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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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악마 같은 행동을 하는 회사이다. 아마도 인류역사상 이렇게 
악독한 회사는 유례를 찾아보기가 힘들 것이다. 몬산토는 “죽음
의 다국적 공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몬산토는 유전공학의 진보로 제공된 지식을 식량세계를 독점
할 기회로 생각하며 전 인류는 그들한테는 실험실의 쥐 정도밖
에 안 되는 것이다. 어떤 건강의 위협이든지 어린아이들이 자폐
가 걸리든 그들이 상관을 안 하는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재정
으로 세계의 누구나 어느 국가이나 마음대로 매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본다. 

뒤에 보겠지만, 실지로 인도네시아와 캐나다에서 매수행위가 
발각되었다. 매수를 하는 그들의 재정력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제품과 작물을 팔아서 번 돈이다. 아마도 한국이 그러
한 재정에 기여하는 정도는 일인당으로 치자면 세계에서 제일 
높을 것이라고 본다. 

글리포세이트의 안전성 연구
몬산토한테는 과학과 사기는 같은 것이다.

- 존 라파포트(Jon Rappoport)

GMO는 하나의 반인류적 기술이다. 
GMO는 우리 지구에서 생명체의 연속성을 위협한다. 
테러리즘이나 심지어 핵전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 마이크 아담스(Mike Ad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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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업계의 전술은 다음 4가지이다: 유전자조작 성분을 
식품 속에 숨긴다. GMO가 안전하다고 조사결과를 조작한다. 과
학자에게 뇌물을 먹여서 과학적 논쟁을 조작한다. 과거에 DDT, 
PCB, 고엽제에 대해서 했듯이 끝까지 부인한다. 마이크 아담스
(Mike Adams)의 지적이다. 

그렇다면 글리포세이트에 대해선 어떠한 연구결과가 있을까? 
몬산토는 두 종류의 자료를 갖고 있다. 

하나는 그들만이 보는 자료인데 앞에서 말한 50만장의 비밀서
류 같은 것을 얘기한다. 그 내용을 사회가 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직원들이 보고 나서 찢어버리라고 명령하는 종류의 서
류이다. 

다른 하나는 그 제품의 안전성을 보여주기 위해 과학적 실험
결과를 사회에 알리는 자료이다.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비밀서류
가 최근에 알려졌다. 후에 자세히 다룰 것이다. 실험결과를 세상
에 알리려는 자료는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1978년 30개의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연구를 검토한 미국정부 
중독학자는 과학적 정직성에 대해서 믿기 힘들 정도라고 했다.4‐
13, 4‐14) 뉴욕 타임스는 연구의 위조로 인하여 정부가 글리포세이
트가 전혀 안전하지 못한 것을 안전하다고 판정을 내렸다고 
1991년 3월 2일 보도했다.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독립적인 과학적 증거들은 많이 나와 있
고 어디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대부분
의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불행히도 한국어로 볼 수 있는 정보는 
극히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어떠한 과학적 자료가 최근에 나왔는
지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글리포세이
트가 한국이 수입하는 GMO 작물에 함유되어 있다는 점을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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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최근에 나온 과학적 자료들이 보여주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질병들과 유전자조작 작물과 밀접
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과학저널에 뻗치는 몬산토의 문어다리
GM 연구에서…

과학의 정직성과 일반인의 권익은 빼앗기고 있다.  
- 브라이언 존(Brian John) 교수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기업체인 몬산토가 어느 정도로 과학에 
압력을 가할까? 앞서 얘기 했듯이 프랑스의 칸 대학(University 
of Caen)의 세라리니(Seralini) 교수팀의 GMO 연구 결과가 
2013년 Journal of Food and Chemical Toxicology라는 과학저
널에 실렸다.2­6) 

세라리니의 연구결과가 알려지자 몬산토가 강한 공격을 할 것
은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실험에서 너무 적은 수의 
쥐를 사용했고 사료 섭취량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고 사용한 통
계방법의 핵심 정보 부재등을 비평 했다. 

우선 세라리니 교수팀이 어떠한 과정으로 라운드업 옥수수에 
대한 독성 검증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 알 필요가 있다. 몬산토의 
독성 연구 논문은 공개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정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몬산토가 
했던 두가지만 빼고 모든 연구 철차를 똑같이 했다. 하나는 연구 
기간을 90일간에서 2년으로 늘였다. 또 하나는 내장 기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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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검증했다. 그렇기 때문에 세라리니 교수팀의 연구절차는 
몬산토가 반박할 수 없는 것이다. 

세라리니 팀의 연구결과가 저널에 발간된 지 6개월 후인 2013
년 5월에 Elsevier(Journal of Food and Chemical Toxicology 
과학 저널이 소속되어 있음)는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직위
(Associ­ ate Editor for Biotechnology, 생명공학 부편집장)를 
알린다. 그 직위를 차지한 사람은 몬산토 회사에 근무를 했고 
GMO를 장려하는 로비활동을 하고 있던 로버트 굿맨(Robert 
Goodman)이었다. 

굿맨이 부편집장이 된지 6개월 후인 2013년 11월 24일 
Journal of Food and Chemical Toxicology 과학 저널의 월레스 
해이스(A. Wallace Hayes) 편집장이 세라리니의 연구 논문을 
철회한다. 철회의 이유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과학연구 논문은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
다. 여러 논문이 기여하여 결정적인 증거가 점차적으로 얻어지
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자 과학자들이 Elsevier 저
널을 보이콧 하자는 운동이 일어났고 99개국의 1,391명의 과학
자와 4,019명의 평범인들이 서명한 청원서가 월레스 해이스한
테 보내졌다. 

하지만 월레스 해이스는 세라리니의 논문의 철회를 계속한다. 
결국에 2014년 6월에 세라리니의 논문은 다른 저널 “Environ­ 
mental Sciences Europe”에 다시 출판되었다. 후에 다시 얘기 
하겠지만 또한 월레스 해이스와 로버트 굿맨은 최근에 동시에 
해고 되었다. 

그런데 한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왜 세라리니 교수팀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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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까지는 90일까지만 했는가이다. 세라리니 교수팀의 실험 결과
가 보여준 것은 90일이 지나야 쥐한테 심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몬산토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
에 90일에서 실험기간을 단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몬산토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는 연구는 기간이 짧은 것은4‐15) 마
치 일어날 문제를 알고 있어서 피해가려는 것 같이 보인다.

푸스타이 박사의 해직 
유전자조작식품의 위험성을 발표한 과학자가 다국적 기업으

로부터 제일 처음으로 공격의 대상이 된 사람은 앞서 얘기한 푸
스타이 박사이다. 푸스타이 박사 연구팀은  유전자가 조작되어 
살충제를 직접 만드는 감자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연구였다. 푸
스타이 박사는 GMO 연구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었고 처음부터 
GMO를 지지하는 과학자였다. 

하지만 연구결과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게 나타
났다. 유전자조작 감자를 먹고 자란 쥐들만이 여러 가지 심각한 
질병 증세를 보였다. 그리고 1998년 8월 영국 TV 와의 인터뷰
에서 유전자조작 감자의 위험성에 대해 얘기했다. 그 인터뷰 바
로 후에 로웻 연구소(Rowett Institute) 소장은 연구가 뛰어나다
고 칭찬을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이틀 후에 연구소 소장한테 전화가 영국수상
으로부터 온다. 그 바로 다음 날 푸스타이 박사는 해고되었고 그
의 연구팀은 해체되었다. 그리고 연구결과에 대해서 입을 다물
지 않으면 소송을 당할 것이라고 위협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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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푸스타이 박사는 GMO의 위험성을 알리는 200개 넘는 
강연을 했다. 2009년에는 푸스타이 박사 부부는 스툿가트 평화
상 (Stuttgart Peace Prize)을 받는다. 

몬산토의 공격을 받은 차펠라 교수
유전자조작 작물의 문제점은 비 GMO 생물과 GMO 작물 사이

에 꽃가루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 먼 거리에서도 타가수분이 가
능하기 때문에 생태적 파괴가 가능한 것이다. 수천년간 내려오
는 다양한 옥수수 종류가 GMO 옥수수의 타가수분으로 멸종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실지로 이런 일들이 멕시코의 옥수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을 발견한 과학자는 미국 버클리 대학의 이그나시오 차펠라 
(Ignacio Chapela)이다. 그 발견을 알리는 연구 논문이 네이처
(Nature)에 실려졌다.4­16) 그로부터 차펠라 교수는 두 가지의 공
격을 받게 된다. 

첫째는 인터넷에서 제3자를 통해 차펠라 교수의 연구논문을 
심하게 비난을 한다. 가짜 이름과 가짜 조직을 만들어서 엉터리 
정보를 알리는 행위는 몬산토가 고용한 The Bivings Group이라
는 PR회사의 직원이라는 것이 영국 언론 The Guardian이 밝혔
다.4­­17) 

두 번째는 버클리 대학에 압력을 넣어서 차펠라 교수의 종신
제직권을 못 받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차펠라 교수는 소송을 
하여 승소하여 종신재직권을 얻게 된다. 



제4장 “죽음을 생산하는 기업” 몬산토를 알아야 한다 211

몬산토 회사 직원들은 GMO 식품을 먹을까? 
몬산토의 GMO 작물의 안전성을 알고 싶으면 그들의 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말과 행동보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장소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 몬산토는 GMO가 안전하다고 한
다. 그렇다면 그 회사 식당에서는 GMO 작물이 사용 될까? 

마이클 메카디(Michael McCarthy)가 그 점에 대해서 1999년
에 알려준다. 영국에 Buckinghamshire에 있는 몬산토 공장의 식
당에서는 GMO 작물을 쓰지 않는다는 사인이 식당에 붙어있었
다.4‐18) 이 점을 몬산토 회사의 대변인 토니 콤스(Tony 
Coombes)가 인정했다. 

몬산토의 정부 기관 침투 
민주주의 종말과 미국혁명의 패배는 

정부가 대기업의 손아귀에 넘어갈 때 일어날 것이다. 
-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GMO가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서 검토되는 동안 여
러 직원들이 염려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1992년 2월 루이스 프
리빌(Louis Pribyl)박사가 주의의 메모를 썼다. 유전조작으로 이
루어진 생명체는 보통 생명체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
다. 

같은 해 1월에 린다 칼(Linda Kahl)이 위험성을 조사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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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과학적 자료 없이 GMO에 대한 판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의
아하다고 표현했다. 이 제이 메슈(E. J. Matthews)박사도 GM 
작물이 예상하지 못한 독성물질이 함유될 수 있다는 경고를 했
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완전히 묵살되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를 알려면 누가 권한을 갖고 있었나를 보면 된다. 그 
당시 FDA에서 GMO 정책 결정에 실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은 마
이클 테일러(Michael Taylor)이다. 그는 식품 의약 관리청에서 
변호사로서 1976년에서 1980년 까지 일을 하다가 1981년에 아
틀란타의 법률회사로 들어간다. 몬산토가 그 회사의 고객이다.  
  1991년에 식품 의약관리청으로 복직하여 3년 동안 GMO 정책
에 대한 도안을 짜는데 감독한다. 그 후 농림부에 잠깐 있다가 
몬산토 회사의 부사장이 된다. 변호사 출신인 테일러가 전문과
학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GMO 정책을 결정한 것이다. 한마디
로 미국의 GMO 승인 절차는 몬산토 회사가 직접했다고 볼 수 
있다. 

몬산토 제품의 미국정부의 승인절차를 몬산토가 직접 관할하
는 예는 더 있다. 1993년 미국식품의약청(FDA)은 몬산토의 유
전자조작된 호르몬을 승인한다. 그 호르몬으로 인하여 소가 우
유를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승인절차를 관할한 사
람은 마가렛 밀러(Margaret Miller)이다. 하지만 밀러는 식품의
약청으로 오기 바로 직전에 몬산토에서 소 성장호르몬에 대한 
보고를 작성한 장본인이다. 

그러한 과정으로 승인된 유전자조작 호르몬은 소와 인간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몬산토 직원이 제품을 개발하고 직접 승
인을 담당하는 점은 모순이라는 점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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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 외에도 전 환경보호(EPA)국장인 윌리암 러클사우스(Willi 

am Ruckelshaus)는 몬산토의 이사로 12년간 있었다. 린다 피서
(Linda J. Fisher)는 환경보호국에서 약 10년간 조관리자로 일
하다 몬산토의 로비팀의 부사장으로 있다가 환경보호국으로 다
시 들어갔다. 

몬산토 보호법
GMO 작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몬산토 회사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 나면 그들이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말하는 
것조차도 전혀 신빙성이 없다. 

몬산토 회사의 GMO에 대한 진정한 생각을 가장 쉽게 보여주
는 것이 2013년 3월 20일 미국 상원이 통과하고 오바마 대통령
이 3월 26일 서명한 소위 “몬산토 보호법”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몬산토라는 회사를 보호하는 법이 미국 국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을까? 당연히 믿기 힘든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한국국회에서 예를 들어 삼성 보호법을 통
과시킨다고 생각하자. 그 뜻은 삼성이 어떠한 제품이라도 사람
을 다치게 하거나 건강에 해를 끼치더라도 회사한테 소송을 걸 
수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표현할 것
이다. 그런데 현대 민주주의 근원인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어떻게 그러한 법이 통과 되었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HR 993 라는 지출법안은 전해에 국회에서 허가한 미국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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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다 사용되어서 급하게 추가의 재정자금을 허락하는 농업
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는 안건이었다. 그런데 통과하기 바로 직
전, 몬산토의 GMO 작물로 인해서 피해를 볼 경우 소송을 할 수 
없다는 문구가 넣어졌다. 물론 몬산토를 보호한다고 직접적으로 
쓰여져 있지는 않았다. 그 내용은 애매하고 쉽게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자세히 조심스럽게 보지 않으면 실제의 뜻을 알아
차리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에 대해서 토론도 물론 
없었다. 

“몬산토 보호법”이라는 이름이 생겨났고 항의가 빗발치듯 일
어나기 시작했다. “몬산토 보호법” 폐지하라는 서명 운동이 일어
나서 25만 명이 참여했다. 다행히도 몬산토 보호법은 6개월 후
에 폐지되었다. “몬산토 보호법”이 통과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몬산토가 얼마나 사악하고 추잡한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들어나는 것은 그들이 GMO 작물이 얼마나 건강에 해
로운지를 알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몬산토 경영진은 앞으
로 일어날 소송에 큰 염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내가 추측하기에는 시간이 지나가서 GMO의 진실이 알려지게 
되면 알라바마에서 있었던 소송에서 밝혀진 피해의 몇 천 배 몇 
만 배가 될 것이라고 본다. 

몬산토 보호법을 보면 또 하나 알 수 있는 점은 미국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동경의 대상의 국가가 더 이상 아니다는 것이다. 몬
산토 같은 기업체에 하이잭 된 나라이다. 미국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을 신뢰했었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현재를 인식해야 한다. 
특히 식품에 관련된 다국적 기업체의 역사와 정신자세를 이해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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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산토의 속임수
GMO 콩이 일본에서 받아들여지기 전에 나고야 대학의 카와

타 교수는 몬산토가 제시한 서류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
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다. 1미터 높이나 
되는 서류를 복사할 수도 없고 하루에 5시간씩 10일만의 기간만
이 주어졌다. 그래서 카와타 교수는 40명을 이끌고 그 서류를 검
토하기 시작했다. 왜 몬산토가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했는지 카
와타 교수의 검토 결과 나온 것 같다. 카와타 교수는 몬산토가 
고의적으로 자료를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4‐19) 

보통 콩과 GM 콩이 다른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발견했다. GM 
콩은 반복된 고열로 220°C 에 25분간 구웠는데 그러한 과정을 
두 번 더 반복했다는 것이다. 카와타 교수는 그러한 상태에서는 
단백질 자체가 변성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몬산토
가 실험에 사용한 콩과 소비자가 먹는 콩의 단백질이 똑같지 않
다는 것이다. 또한 실험용 쥐가 섭취한 콩은 라운드업 제초제가 
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카와타 교수의 발견은 몬산토 자체가 GMO 콩이 심각한 문제
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뜻한다. 두가지 독(유전자조작으
로 변질된 단백질과 라운드업)을 몬산토는 잘 알고 있었다는 증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위험성을 숨기기 위해서 비과학적인 
연구 절차를 조작한 것이고 왜 그들이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했
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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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산토의 매수 행위
2005년 몬산토는 인도네시아에서 공무원을 매수한 것이 발각

되어 150만 불의 벌금을 물었다는 뉴스가 있었다. Asia Times
에 의하면 1997년에서 2002년 사이 최소한 140명의 전직과 현
직 공무원에게 70만 불을 불법으로 건네주었다는 것이다. 환경
규정을 폐지시키기 위해서 부정행위를 한 것이다.4‐20) 그 결과 몬
산토는 미국정부 SEC에도 3만 불의 벌금을 냈다. 

1998년에는 6명의 캐나다 과학자들이 상원에 몬산토가 자기
들을 매수 하려고 했다고 증언을 했다. 몬산토 회사 제품을 더 
이상 실험 검증을 안하고 통과하면 1‐2백만 불을 주겠다고 제시
했다는 것이었다. 인도네시아와 캐나다에서 노출된 몬산토의 뇌
물 사건은 그 회사가 하는 매수 행위의 아주 작은 부분인 것은 
확실하다. 발견되지 않은 뇌물 행위는 노출된 부분의 수천 배가 
될 것이라고 추측할수 있다. 

GMO 천국이 되어버린 한국은 몬산토가 무엇을 했고 하고 있
는지는 가히 짐작할만하다. 실제로 한국의 GMO 평가위원회가 
몬산토 회사로부터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에 대한 기사가 일요시
사의 강현석기자가 보도했다.4‐21) 원래 평가위원회는 GMO의 안
정성을 3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 검토했는데 2014년에는 2년가
량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러한 방안의 대한 검토는 몇 명
의 평가위원들이 몬산토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뒤 이루어진 
것이다. 평가위원들은 “GMO가 현지에서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
되고 있다”라며 “3년씩이나 검증할 필요가 없다”고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선천 기형아를 낳아서 고통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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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보고, 자폐엄마의 눈물을 보고,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
람들을 보고, 혈액투석을 해야 하는 당뇨병환자들을 보고, 자살
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보고, 치매에 걸리는 노인들을 보고,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보고 나서 그러한 결정을 하기 바
란다. 

IARC가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로 평가 
앞서 얘기했듯이 2015년 3월 20일 세계보건기구(WHO)인 세

계 암연구소(IARC)가 글리포세이트가 2A 등급의 발암물질이라
고 발표했다. 

뉴욕 타임스도 IARC의 발표에 대해 “Stop Making Us Guinea 
Pigs(우리를 실험실용 쥐로 만드는 것을 중단하라)”라는 제목으
로 기사를 실었다. 

월스트릿저널(The Wall Street Journal), 워싱톤 포스트
(Was­ hington Post), 시카고 트리뷴(Chicago Tribune), NPR, 
The Guardian, Huffington Post, National Geographic 등 많은 
세계의 언론들이 그 뉴스를 보도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뉴스가 한국에서는 거의 큰 언론에서는 
보도된 것이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보지 않는 작은 언론
기관만이 그 뉴스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그렇기 때문에 IARC의 
발표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이 점 역시 몬산토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
는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 

몬산토는 IARC의 판결에 예상대로 대해 강한 반발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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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EPA(미국 환경보호국)의 서류에 의하
면 글리포세이트의 발암 가능성에 대해서 1981년부터 몬산토는 
알고 있었다.4‐22) 1985년 특설 독성위원회가 글리포세이트가 
“Class C Carcinogen(C 등급의 발암물질)”이라고 판명했다. 하
지만 1991년 EPA가 “Class E”로 바꾸었던 것이다. 기이하게도 
바로 이 당시 몬산토가 라운드업 레디 작물을 개발하기 시작했
다. 

앞서 얘기 했듯이 몬산토는 두 종류의 자료를 갖고 있다. 하나
는 그들만이 보는 자료인데 앞에서 말한 50만장의 비밀서류 같
은 것을 얘기한다. 그러면 GMO와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비밀서
류가 어떠한 내용이 있을까? IARC의 보도가 나온지 얼마 후에 
몬산토의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비밀서류가 알려지게 되었다. 

안토니 샘슬(Anthony Samsel)박사가 미국 환경보호청(EPA)
으로부터 몬산토가 글리포세이트를 직접 실험한 비밀 연구서류
를 받은 것이다. 그 비밀서류의 내용에 대해서 케나다의 언론인 
토니 미트라(Tony Mitra)와 인터뷰를 했다. 유튜브에 최근에 올
려진 인터뷰에 의하면, 몬산토는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일으킨다
는 사실을 놀랍게도 35년 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기에 실시한 단기적과 장기적
인 실험을 쥐, 토끼, 개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그 양은 
15,000페이지가 넘는다. 이 서류들은 기업비밀이라 하여 공개되
지 않고 있었는데 FDA가 샘슬 박사한테 보내준 것이다. 

그 서류에 의하면 글리포세이트가 동물의 골수에 빠르게 들어
가는 것이 나타났다. 골수에서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서 가슴샘
으로 들어가서 백혈구와 T세포로 생성되기 때문에 글리포세이
트의 골수 침투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수 있다는 추측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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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백혈구와 T세포는 병균과 암세포와 싸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

에 IARC가 글리포세이트가 비호지킨 림프종과 전립선암을 일으
킬 수 있다고 제시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4‐23) 
또한 한국에서 급증하는 백혈병과 다발골수종과도 연관이 있다
고 추측할 수 있다. 

몬산토의 비밀서류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26개월
의 장기 실험결과이다. 장기 실험결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실지로는 증거가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1978년에서 1980년에 실시된 결과는 적은 글리포세이트가 뇌
하수체, 흉선, 갑상선, 신장, 젖샘, 고환, 췌장, 간, 폐, 췌장 등을 
손상시키는 것이 나타났다.  하지만 몬산토는 대조군을 조작하
여 그 결과를 묵살하였다. 

몬산토의 대조군을 조작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적 실
험과정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약의 위험성
을 검증하기 위해 10마리의 쥐에 투입하여 그 결과를 관찰한다. 
약이 투입이 없는 다른 10마리의 쥐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나를 측정한다. 

약이 투입된 쥐들은 “실험군”이라고 하며 약이 투입되지 않은 
쥐들을 “대조군”이라고 한다. 글리포세이트의 위험성을 파악하
기 위해서 실험군은 글리포세이트를 섭취하고 대조군은 글리포
세이트를 섭취하지 않는다. 그들의 실험에서 실험군은 암이 발
생했고 대조군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몬산토에 고용되
었던 과학자들은 그 실험에서 사용되었던 대조군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그 실험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연구결과의 대조군
의 자료를 도입하여 실험군에 나타난 결과를 묵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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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에 몬산토가 고용한 과학자들은 26개월 동안 글리포세
이트를 섭취한 쥐들이 췌장암이 걸리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도 
그들이 직접 한 실험의 대조군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이 실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오래전에 했던 다른 연구의 대조군의 자료를 
도입하여 결과를 묵살하였다. 

1990년에 또다시 1981년의 실험을 반복한다. 24개월 동안 글
리포세이트를 섭취한 쥐들이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 쥐들보다 췌
장암과 갑상선암에 더 많이 걸렸다. 이 실험 역시 그들의 실험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연구의 대조군의 데이터를 도입하여 결
과를 묵살하였다. 이러한 조작은 초등학생도 잘못된 연구방법이
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샘슬 박사의 주장은 몬산토가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유발시키
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못보도록 봉인을 한 것이라
고 한다. 또한 그는 글리포세이트가 명백하게 암을 유발시킨다
고 주장한다. 

샘슬 박사는 IARC가 글리포세이트가 2A 등급 발암물질이라
고 발표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1”등급이 더 정
확한 판단이라고 주장한다. 아마도 만약에 IARC가 몬산토의 비
밀서류를 볼수있었다면 2A 등급보다 가장 높은 등급 “1”으로 판
결을 내렸을 확률이 높다.

비밀서류가 공개됨으로써 소위 말하는 실질적 동등성은 몬산
토가 글리포세이트의 발암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공작을 
한 것이라고 해석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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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랩의 오염물질
샘슬 박사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발견을 발표한다. 쥐들이 먹는 

피드랩(그림 4‐5)에 오염물질이 함유된 것을 발견했다. 실험실
에서 주로 사용되는 쥐먹이인 퓨리나(Purina)의 3가지 종류의 
피드랩을 성분조사를 한 결과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었다. 문제
는 피드랩의 주성분인 옥수수와 콩이 라운드업레디 작물인 것이
다.4­24)

거의 같은 시기에 프랑스의 세라리니 교수팀도 피드랩을 5대
륙에서 13개 샘플을 거둬들여 성분검사를 실시했다. 놀랍게도 
여러 가지 독성물질들이 검출되었다.4‐25) 

특히 라운드업에 함유되어있는 글리포세이트와 보조화학성분
이 13개 샘플 중 9개 샘플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13개 샘플 중 
11개 샘플은 라운드업이 사용되는 GMO 작물인 것이 판명되었
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퓨리나(Purina)의 피드랩은 12.8%가 
GM 콩이고 35.6%가 GM 옥수수다. 

피드랩 자체가 글리포세이트가 함유되었다는 점은 GMO 작물
에 대한 안전성 검증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GM 카놀라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실험에서 “실험군”
은 GM 카놀라를 먹었고 “대조군”은 퓨리나의 피드랩을 먹었다. 
그 뜻은 실험군과 마찬가지로 대조군도 글리포세이트를 섭취했
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13주 동안 실시된 이 실험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GM 카놀라의 안전하다고 판
결했다.4‐26) 

피드랩이 글리포세이트가 함유되었다는 점은 다른 또 하나의 
논란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세라리니 교수팀의 GMO 작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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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자란 쥐들이 GMO 작물을 먹지않은 쥐들보다 종양이 더 많
이 생겼다.2­5)  몬산토의 앞잡이들은 대조군 쥐들도 종양이 생겼
다는 점은 쥐들 자체가 유전적으로 암에 잘 걸리는 기질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조군 쥐들이 GM 콩과 GM 옥수수가 
주성분인 피드랩을 먹었다면 당연히 글리포세이트 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림 4‐5) 실험실에서 쥐의 먹이로 사용되는 피드랩

오염된 피드랩은 GM 작물의 안전 검증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에서 실시되는 모든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성
에 대한 실험의 결과를 순수히 받아들이기 어렵게 된 것이다. 또 
하나의 중대한 의문점은 피드랩의 오염물질이 인위적으로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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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보통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
대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세네프 교수가 이메일로 필자에 보내준 서신에 의하면 샘슬박
사와 같이 몬산토의 비밀서류에 나타난 정보와 암과 글리포세이
트에 관한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한 아주 긴 논문을 준비하고 있
다고 한다. 

몬산토의 GMO 작물의 실험 제한
몬산토가 회사 제품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증거

는 과학자들이 GMO 작물을 검증하려 하는데 심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우선 농부가 GMO 씨앗을 구입할 때 서명해야 하는 계약서를 
보면 알 수 있다. GMO 씨앗으로 연구를 못할 뿐 아니라 연구를 
하려는 다른 누구한테도 줄 수 없다는 항목이 있다. GMO 작물
의 안전성을 연구하려면 몬산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실정이
다. 그 뜻은 진정한 독립적인 연구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학자는 연구를 포기하든가 실험
과정을 몬산토가 원하는 쪽으로 바꾸기 쉬운 것이다. 

암시적으로 허가된 연구들도 GMO 회사가 좋아하지 않는 결
과가 나올 경우 과학저널에 출판되는 것을 차단을 당하기가 쉽
다.4‐27) GMO의 건강과 환경안전에 대한 연구가 제압을 당하고 
있는 상태이다.4‐28) 무엇인가 몬산토 회사가 숨기고 싶은 사실이 
나타날까 두려워하지 않고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을 쉽게 알 수 있다. 



224 한국의 GMO 재앙을 보고 통곡하다

GMO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공식
불만을 2009년 26명의 과학자들이 미국환경보호청(EPA)에 제
출했다.4‐29) 2010년 결국 미국 농업부의 과학자들과 몬산토는 
GMO 작물의 연구에 대한 타협을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MO 작물에 대한 연구는 규제가 아직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
태이다. 어쨌거나 2010년부터 많은 GMO 작물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가 특히 유럽에서 많이 나온 것은 사실이다. 

몬산토의 허위광고 
1996년 뉴욕 주 법무부가 라운드업이 인간과 환경에 아무 해

를 끼치지 않는다는 몬산토 광고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 몬산
토의 광고는 라운드업이 생분해성 즉 자연 분해되기 때문에 친
환경적이라고 했다. 또한 글리포세이트는 쥐한테 주어지는 소금
보다 독성이 적다고 했다. 그 다음해 몬산토는 그러한 잘못된 광
고를 더 이상 안 한다고 합의하고 $50,000의 벌금을 냈다. 

보통회사 같으면 그러한 경험으로 인하여 똑 같은 잘못을 하
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몬산토는 보통회사와 완전히 다르다. 프
랑스에서도 라운드업이 생분해적이라서 흙이 깨끗해지므로 환
경에 해가 없다는 광고를 또 다시 냈다. 2001년 환경과 소비자 
단체가 그 광고가 허위라는 소송을 했고 패소판결이 나서 
15,000유로의 벌금을 내야 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몬산토가 주장하는 GMO 작물에 
대한 장점을 독립적인 연구 입증 없이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 경
고를 주었다. 하지만 몬산토는 계속해서 허위광고를 냈다. G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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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이 철저하게 규제되고 포괄적으로 연구되고 안전성이 검증
되었다는 것이다. 마침내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2014년에
는 몬산토의 허위 라디오 광고를 금지 시켰다. 

그들이 과거의 모든 악독한 행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세상이 
잘 알고 있는데도 계속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한 손해보다 그 범
죄로 하여 얻어진 이득이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들한테 손해
가 이득보다 커야 되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몬산토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체(?)
세계적으로 반 몬산토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몬산토가 회

사 이미지를 바꾸려고 노력한 것이 2014년부터 보이기 시작했
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은 거짓과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었다. 

악마 같은 행위는 계속하되 회사가 천사같이 보이도록 하는 
것이 그들이 항상 하는 수법이다. 그래서 2014년부터 여러 개의 
상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2014년 3월 3일 포춘(Fortune)이라
는 미국 경제 잡지가 몬산토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기
업의 산업별 부분 2위에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기가 막히게도 
선정되는 사항 중에는 “사회적, 환경적 책임”이 있다. 

CR 매거진은 몬산토를 100대 최우수 기업 시민으로 선정했으
며 다이버시티 매거진으로 부터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 50대 
기업이란 상을 받았다. 세계농업의 다양성을 파괴하려는 그들이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상을 받는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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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산토가 받는 상들은 마치 히틀러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몬산토의 PR 방법들 
GM작물의 많은 심각한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

러 정부들이 승인을 하고 계속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 이유가 여
러 가지이다. 

첫째,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잡초를 제거하는데 아주 편리하다. 
둘째, 몬산토는 회사직원을 미국정부 요직에 심어 놓는다. 앞

서 얘기 했듯이 마이클 테일러(Michael Taylor)를 식품 의약 관
리청으로 들어가게 해서 GMO 정책에 대한 도안을 짜는데 감독
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는 인도네시아와 캐나다에서 보였듯이 정부의 요직인원
을 매수한다. 

넷째, 앞에서 얘기 했듯이 세라리니교수의 GMO의 위험성이 
나타난 보고 같은 증거를 철회하거나 실리지 못하게 과학 저널
에 압력을 넣는다. 

다섯째, 과학자들의 GMO 작물의 연구방향을 조정하거나 못하
게 한다. 

여섯째, 언론계에 압력을 넣어서 회사한테 불리한 기사가 나오
지 못하도록 하고 유리한 기사가 나오도록 한다.4‐5) 

일곱째, GMO에 대해 부정적인 실험결과가 나오면 제3자를 사
용해서 심한 비난을 한다. 

여덟째, PR쇼를 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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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자. 2013년 영국의 환경가이자 저자인 마크 라이너스
(Mark Lynas)가 GMO 반대운동을 앞장서온 것에 대해 과학을 
무시한 잘못을 시인하고 공개 사과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농약을 더 많이 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GM작물의 대부분은 라운드업 레디인데 앞서 얘
기했듯이 잡초들이 저항성이 생기기 시작해 글리포세이트의 사
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라이너스는 모르고 있었을
까? 

라이너스가 마음을 바꾼 또 하나의 이유는 GM 작물이 보통작
물보다 더 안전하다는 것이다. 어디에 그러한 근거를 두었는지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GM 작물이 시작되고 나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발적인 질병증가를 모르고 있었을까? 

그가 반 GMO 운동에 앞장섰다는 말을 들은 진정한 반 GMO 
창시자인 조나단 메슈(Jonathan Mathews)는 비웃는다. 라이너
스는 앞장서지도 않았고 3년 전부터 GMO를 지지했다는 것이
다.4‐30) 라이너스는 “과학”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과학적 증거는 
전혀 제시 하지 않았다. 유럽의 EuropaBio는 몬산토 같은 생물
공학회사들로 구성된 그룹이다. 그들이 라이너스를 고용했다는 
것이다. 라이너스 같은 사람은 잘 알려져 있고 독립적으로 보이
기 때문에 그전 입장을 철회했다고 하면 선전에 효과가 있는 것
이다. 이러한 라이너스가 한국에도 초청되어서 강연을 했다. 과
연 그를 누가 초청했을까?

패트릭 무어(Patrick Moore)라는 의사 역시 원래의 생각을 바
꿔서 몬산토의 로비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1970년도부터 무어
는 환경보호그룹 그린피스(Greenpeace)의 멤버였었다. 

하지만 1986년에 돌연히 반환경적 자세를 갖게 된다.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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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하는 기업들과 싸우던 그가 환경을 오염하는 기업들의 옹호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가 마음을 바꾼 이유는 새로운 측면을 보았기 때문 이라고 
한다. 앞서 얘기했듯이 2015년 3월 20일 세계보건기구(WHO)
의 세계 암 연구소(IARC)가 글리포세이트가 2A 등급의 발암물
질이라고 제시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몬산토의 로비역할을 
하는 무어가 프랑스의 Canal+ TV의 인터뷰에 나와서 라운드업
이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아르헨티나의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여
러 종류의 암들이 라운드업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
다. 그는 또한 라운드업이 안전해서 마셔도 된다고 한다. 

그래서 앵커는 라운드업이 뒤에 있으니까 한잔 마시겠냐고 묻
는다. 그러자 무어는 “내가 멍청한 줄 아냐?”하고 화를 내면서 자
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몬산토 대변인이 라운드업이 안전하다고 하려고 방송국에 나
왔지만 무심코 멍청이만이 라운드업을 먹는 것이라고 인정한 것
이다. 이 인터뷰는 유튜브의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참으로 
우스꽝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4‐31)

인터넷 트롤링 
몬산토는 그들의 제품이 건강이나 환경에 해를 끼친다는 과학

적 자료가 나오는 것에 대응하여 헐뜯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
서가 따로 있다고 그 회사의 윌리암 모어가 자랑했다.4‐32) 그들은 
인터넷의 블로그를 통해 몬산토를 비평하는 사람들에 대해 돌팔
이라는 헛소문을 내거나 다른 중상모략을 전문적으로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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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행위를 “internet trolling(인터넷 트롤링)”이라고 한다. 이 
점은 여러 GMO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미심쩍
어 했었던 것이다. 

실제로 많은 신뢰할 수 있는 과학자들의 연구논문에 관해 
“quack(돌팔이)”라는 단어를 쉽게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 아이
러니하게 몬산토 회사 직원이 자랑을 하듯이 말함으로서 인터넷
에서 일어나는 진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1999년 뉴욕 타임스 기사에 의하면 워싱톤 식품의학청 앞에
서 GMO를 반대하는 시위에 대응하기위해 몬산토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어 GMO 작물을 지지하는 시위를 하게끔 했다고 보도했
다.4‐33) 몬산토의 보이지 않는 문어발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몬산토의 앞잡이 과학자
그들에게는 악의 한계도 없고, 행동을 제어하는 도덕도 없다. 

GMO를 촉진하는 과학자들은 
땅 위를 걸어 다니는 가장 비열한 유사인간이다. 

그자들을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인류에 대한 모욕이다. 
그자들은 반인류적이다. 그자들은 악령이다. 

그자들은 심장과 영혼에 기업적 비겁함과 
인류에 대한 반역성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악의 세력이다. 
- 마이크 아담스(Mike Adams) 

아마도 담배회사들과 몬산토 같은 비도덕적인 회사한테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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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려진 앞잡이 역할을 하는 과학자는 스탠포드 대학 The 
Hoover Institute(후버 연구소)의 핸리 밀러(Henry Miller)일 
것이다. 

밀러는 1994년 담배회사 Phillip Morris가 담배규제를 대응하
는데 주요 지지자로 역할을 했다. 2012년에는 니코틴이 별로 나
쁘지 않다고 제시했다.4‐34) 2010년에 밀러는 몬산토의 DDT를 
재도입 하자고도 주장했다.4‐35) 2011년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
력 발전소사고 이후 작은 양의 방사성에 오염된 것이 몸에 좋다
고까지 했다.4‐36) 이러한 밀러가 GMO의 안전성을 주장하고 
GMO 표시 제도를 반대하는데 가장 활동이 많은 과학자이다. 

2015년 3월 20일 세계 암 연구소(IARC)에서 글리포세이트가 
2A 등급의 발암물질이라고 발표하자 밀러는 그 몬산토 제품을 
옹호하는 기사를 미국 경제잡지 Forbes에 실었다.4‐37) 

몬산토 앞잡이 과학자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플로리다 
주립대학 케빈 폴타 (Kevin Folta)교수의 이메일이 세상에 노출
되면서 알 수 있게 되었다. 폴터 교수는 몬산토로부터 $25,000
을 받고 어떤 것도 사인을 하고 어떤 것이라도 쓰겠다고 했
다.4-38)

몬산토, 반사회적 인격 장애 회사
GMO으로 인하여 몬산토의 비도덕적이고 범죄적인 행위들이 

알려지게 되자, 세계적인 반 몬산토운동이 한편으로는 일어나고 
있고, 다른 한편은 인터넷에서 몬산토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수
식어가 나오고 있다. 그 중에 “마피아”, “the bully(약자를 괴롭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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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 “Mon‐satan(몬‐사탄)”, “인도에 반한 죄” 같은 표현들
은 강한 인상을 주는 것은 틀림없다. “인류가 몬산토를 중지시키
던가 몬산토가 인류를 중지시킬 것이다”는 표현도 볼 수 있
다.4­39) 특히 한국은 몬산토의 제품을 중지시키지 못하면 어느 
나라보다 가장 먼저 민족이 소멸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가장 적절한 수식어는 “sociopath(반사회적 인격 장애
자)”일 것이다. 미국 정신과학회의 DSM‐IV에 의하면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는 여러 가지의 증상이 있다: 말을 잘함, 교묘하게 
사람조정을 잘함, 자신을 엄청나게 생각함, 병적 허언, 양심의 가
책이 없음, 얕은 감정, 사랑 불능, 공감 불능, 무책임감, 기생충적
인 삶, 범죄적 다능성 등. 

이러한 악독한 회사가 GM 작물을 우리한테 팔고 있고 얼마 전
에는 한국의 1·3위 종자 회사들을 인수했다. 농민들이 몬산토로
부터 구입한 씨앗이 어떠한 유전조작이 되어서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가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몬산토 코리아는 지난 8월 서울대 농생명대학 학생들에
게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어떤 이유에서 일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광화문근처에 몬산토가 자리잡고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 
그 자리를 선택했는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몬산토의 탈바꿈(?) 준비
  2015년 몬산토는 450억 불로 스위스의 신젠타(Syngenta)를 
인수해 합병법인을 영국에 세우려는 의도를 밝혔다. 합병제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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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장 흥미있는 점은 회사의 이름을 바꾼다는 제시이다. 미국 
소비자 그룹 US Right To Know의 게리 러스킨(Gary Ruskin)
은 회사 이름을 바꾸겠다는 의도는 몬산토 경영진이 얼마나 절
망적으로 그 회사의 추한 역사에서 탈피하려는지를 알 수 있다
고 말한다.4­40 

  한 가지 확실한 드러나는 점은 그들은 그들이 행하는 범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탈바꿈을 하려는 것
은 마치 악독한 성범죄자가 이름을 바꾸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범죄행위를 계속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영국으로 이사
를 가도 회사이름을 바꾼다 해도 그들의 이미지를 탈바꿈을 하
지는 못할 것이다. 세계의 많은 시민기자들이 그들을 추적하고 
일거일동을 보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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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와 폐암의 연관성에 대한 역사에서 대중의 지식은 어떠했
나? 어떠한 방법으로 대중이 모르도록 했을까?
- 로버트 프락터(Robert Proctor)

GMO를 먹는 수백만의 소비자들은 매일 먹는 식사를 통해서 
지금 이 이 순간에도 죽임을 당하고 있다. 
그렇지만 소비자들은 그러한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다. 
GMO를 알선하는 과학자들은 
그들이 초래한 모든 죽음을 바라보며 웃고 있다.
- 마이크 아담스 (Mike Ada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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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은폐해 온 담배 회사
담배가 폐암을 유발시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현재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담배회사들은 1950년 중반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부정해왔다. 폐암의 원인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담배소비는 계속해서 
증가했고 1980년도에 들어서고 나서야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한 
것을 보면 그들의 속임수는 무척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담배회사들의 대중을 속이는 지식은 몬산토 같은 비도덕
적인 회사가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담배는 가장 치명적인 가
공품이다.5‐1) 

하지만 GMO는 담배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가공품이다. 왜냐
하면 담배는 대체적으로 어른만이 피는 것이지만 글리포세이트
가 함유된 유전자조작 식품을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이 매일 먹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담배
회사들과 생물공학 회사들이 대중을 속이는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담배 회사의 내부 고발자
1994년 담배회사들의 회장들은 미국 국회의 청문회에서 증언

을 한다. 그들은 담배가 암과 심장병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확정
되지 않았고 담배는 중독성이 없고 어린이를 상대로 팔려고 하
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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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한달 뒤, 미국에서 3번째로 큰 담배회사인 Brown & 
Williamson Tobacco Corporation의 서류가 제프리 위건드(Jeff­ 
rey Wigand)라는 내부 고발자(whistleblower)에 의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그 서류에서 나타난 것은 담배회사들은 담배가 
죽음을 일으키고 강한 중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수십년 동안 알
고 있었고 그들이 주최한 과학연구들은 모두 가짜라는 것이 드
러났다.5‐2)

결국에 1998년에 미국정부가 “The Tobacco Master Settle­ 
ment Agreement”라는 합의를 담배회사들과 하게 된다. 여러 가
지 안건들이 채택 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담배회사들의 모든 서
류들을 공개시키는 것이다. 그 숫자는 자그마치 3,000만장이나 
된다. 30년 넘게 사용되었던 대중을 속이는 방법들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그 서류에서 나오는 가장 놀라운 점은 담배회사가 과
학을 매수하는 방법이다. 

Action on Smoking and Health라는 반흡연 반대 단체의 회장
인 크라이브 배이츠는 이렇게 얘기한다: 필립 모리스가 과학에 
침투하는 것은 스캔들이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담배회사에 기꺼
이 용병 노릇을 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과학자
들의 독립적 연구들을 자세히 보아야 한다. 

폐암 급증의 원인 
1920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폐암에 대해, 그 이유는 향상된 

진단의 결과라는 주장이 있었다. 1885년부터 엑스선 사진 발명
으로 인하여 폐암과 결핵이나 유행성 독감과 쉽게 구분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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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되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엑스선 사진으로 폐암검증이 발
전한 점도 있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실지로 급증하는 폐암의 원
인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은 모두 동의한다. 또 
하나의 담배와 폐암의 연관성의 발견을 어렵게한 이유는 담배에 
노출된 시간부터 폐암의 발병까지 약20년에서 30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그림 5‐1)

그림 5‐1) 미국의 담배소비 증가(왼쪽선)와 폐암사망 증가(오른쪽선)

                                         (자료 : FDA, MMWR)

현재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질병들은 거의 백년전부
터 일어나기 시작한 폐암증가와 몇 가지 면에서 비교할 수 있다. 
우선 자폐증도 그랬듯이, 폐암은 무척이나 보기 드문 병이었다. 
20세기 전에는 너무나도 드물었기 때문에 폐암환자를 직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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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평생에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정도였다.5‐1) 
의대교수들은 학생들한테 폐암환자를 보여주면서 다시 볼 수 

없는 환자라고 하기도 했다.5‐3) 폐암은 18세기에 의학적으로 인
정을 받기 시작했고 1898년까지 140명의 환자만이 의료 논문에 
알려져 있었다.5‐4) 1912년에는 374명의 폐암환자가 알려졌다.5‐
5) 1919년까지도 폐암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은 또다시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5‐6)

그렇게 드문 병이 1920년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다. 1922년
에서 1947년 사이 영국의 폐암으로 사망한 숫자는 612명에서 
9,287명으로 25년 동안 15배 증가했다. 또한 폐암으로 인한 사
망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스위스, 덴마크, 미국, 캐나
다, 오스트래일리아, 터키, 일본 등).5‐7) 

그 당시, 논쟁이 폐암이 진짜로 증가한 것인가 아니면 향상된 
검진으로 폐암진단이 증가한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났다. 
담배가 원인인지 아니면 자동차나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등 다
른 환경 오염때문에 폐암이 증가하는지도 숙고하였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질병은 극히 드문 현상이었다. 그런데 담배에 
대해서 두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는 담배제조가 대량생산을 하게 되어서 무척 값싸게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기계화되기 전에는 여자 한명이 고작 약 200
개의 담배를 하루에 만들 수 있었다. 1880년도에 담배를 마는 
기계가 발명됨으로서 한대 당 십만 개의 담배를 하루에 제조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의 변화는 담배연기는 너무 독해서 흡입하기 어려웠던 것
을 순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된다. 담배잎을 따고난 
바로 뒤에 구움으로해서 산도(pH)를 줄이고 당분 함유량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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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유지시키면 담배연기의 거친 성분을 중화시킬 수 있다. 그
로 인하여 폐 깊숙히 들이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담배와 
폐암의 증가가 분명히 연관되는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담배와 폐암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
20세기 중반부터 폐암과 담배의 연관성에 대해 4가지의 과학

적증거가 나오기 시작했다. 

첫번째는 담배소비와 폐암 유병율의 평행적 증가이다. 이 점은 
제3장에서 보여주었던 글리포세이트와 여러 가지 질병들과의 상
관관계와 같은 점이다. 1939년 독일 쾰른(Cologne)병원의 프란
즈 허만 뮬러(Franz Hermann Muller)는 담배소비와 폐암이 평
행적 증가가 일어나는 것을 발표했다.5‐8) 뮬러는 담배 피는 사람
이 피지 않는 사람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을 
보여 주었다. 1943년 독일 예나(Jena) 대학의 연구팀이 훨씬 더 
큰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뮬러의 연구보고를 확증했다.5‐9) 

1950년, 미국과 영국에서도 독일 연구를 확증되는 5개의 자료
들이 발표되었다. 또한 1954년에 미국에서 발표된 187,766명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는 담배소비와 폐암의 연관성을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하는 강한 증거였다.5‐10)

두번째 증거는 1930년대부터 세포 병리학에서 나왔다. 
세번째 증거는 암을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화학성분을 담배연

기에서 발견했다는 점이다. 
네번째 증거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얻어졌다. 1900년에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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즙을 섭취한 실험실 동물이 암에 유병되는 것을 보여주었다.5‐11) 
그 후 여러 연구 과학자들이 그 점을 확증했는데 그중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과학자는 아르헨티나의 엔젤 로포(Angel 
Roffo)다. 로포는 1931년 농축된 담배연기를 토끼의 살갗에 바
르면 암을 유발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1930년에서 1940년 초
반사이에 암과 담배의 연관성에 관한 수십 개의 논문을 발표했
다. 1953년에는 담배의 댓진을 면도된 쥐의 등에 바르면 암을 
유발시키는 것이 보도되었다.5‐12) 미국의 잡지들이 담배가 암을 
유발하는 확정적인 증거라고 제시되었다. 그러한 보도로 인하여 
대중의 담배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고 답배회사들의 주가가 급격
히 하락했다. 

1950년도 중반에 담배회사의 내부 직원들은 담배가 해로운지 
확실히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53년 R.J. Reynolds라는 담배
회사에서 일하는 클라우드 티그(Claude Teague)라는 화학자는 
78개의 과학논문을 바탕으로 담배와 폐암의 연관성을 인정했
다.5‐13) 1962년에는 R.J. Reynolds라는 담배회사의 알랜 로즈맨
(Alan Rodgman)이라는 과학자는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위험에 
대한 증거는 “압도적(overwhelming)”이라고 인정했다.5‐14)

담배 회사들의 조작과 캠패인
담배가 폐암을 유발시키는 과학적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자 여

섯 담배회사들의 회장들이 1953년 12월 14일 뉴욕의 플라자 호
텔에 모여 대응책을 논의한다. 그들의 합치된 원대한 50년 계획
을 세운다.5‐15) 그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The Tobac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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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Research Committee(TIRC)라는 위원회를 설립하여 
과학을 컨트롤하는 핵심적인 목표를 세운다. 

TIRC의 초대 회장은 티머시 하넷(Timothy Harnett)이 선정
되었고 그의 취임식에서 몇가지의 근본적인 입장을 언론에 발표
한다: 

1) 담배가 암을 유발시킨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2) 암을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의 가능성이 있다. 
3) 수백만 명이 담배를 피면서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고 있다. 
4) 진실을 하루속히 찾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쓸 것이

다.5‐16) 

이 말은 하넷과 그의 후임자들이 다음 40년동안 반복했다. 그
리고 TIRC는 미국의 최고의 PR회사로 알려진 Hill & Knowlton
을 고용했다. Hill & Knowlton의 사장인 존 힐(John W. Hill)은 
가장 좋은 PR방법은 담배회사의 흔적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생
각했다. 그리고 힐은 담배회사가 직접 과학적 증거를 부인하는 
방법은 질수밖에 없는 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 대신 과학을 점
령해서 조정해야 된다고 제시했다.5‐17) 과학을 가장 잘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과학연구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독립적 과학연구 같지만 실제로 담배회사가 컨
트롤하는 획기적인 수단이었다. 

그리고 힐은 항상 과학의 회의론자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알았고 회의론자들의 생각을 확대시키는 것이 담배와 질병의 연
관성을 무마시키는 좋은 방법으로 생각했다. 그러한 회의론자를 
사용하여 과학적 연구결과를 비난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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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이 역사적으로 진리를 추구했다면 담배 기업체는 진리를 
“unmake(부수는)” 전략을 세운 것이었다.5‐18) 그렇게 하기 위해
서는 의료계, 과학, 공중위생학의 지식을 얻는 정상적 과정을 분
열시키는 것이다.5‐17) 이로 인해 과학과 기업체의 관계는 영원히 
바꾸어진 것이다. 담배과학이 나오기 전에는 과학이 외부의 영
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것으
로 생각했다. 그러한 과학의 평판을 이용하여 대중을 속이는 방
법은 담배회사들이 개발한 착상이다. 

그리고 대중을 속이기 위한 거대한 작업을 착수한다. 미국의 
400개의 신문에 “정직한 성명서(Frank Statement)”라는 제목으
로 전면광고를 낸다. 그 광고는 담배회사들이 소비자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며 항상 대중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
람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5‐19) 담배회사들은 과학연구를 
통해 논란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대중한테 설득했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정직한” 단어는 대중을 속이기 위해서 편리하게 쓴 
것일 뿐이고 그들이 한 행동은 정직의 완전히 반대였다. 

이미 그림 5‐1)에서 보듯, 1953년경 담배와 폐암의 연관성이 
나타난 직후에 잠시 담배 소비량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TIRC의 
조직적인 속임수로 인하여 미국에서의 담배소비는 1960년도 
1970년도를 거쳐 1982년 까지 계속 증가한 것을 보면 그들의 
계획은 대성공 했다고 볼 수 있다.5‐1) 

1973년 “담배와 건강: 알 필요가 있다(Smoking and Health: 
The Need to Know)”라는 담배회사의 선전영화는 담배가 폐암
을 유발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의견을 74.%에서 57.1%로 18%
나 낮출 수 있었다.

그런데 담배역사의 가장 놀라운 점들 중에 하나는 의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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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보다 폐암과 담배의 연관성에 대해 더 모르고 있었다는 점
이다. 1954년의 41%의 미국시민이 담배가 폐암을 유발하는 원
인 중에 하나라고 믿었다. 그런데 1960년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3분의 1의 의사만이 담배가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
고 믿었다.5‐20) 그리고 거의 2명의 의사중 하나는 담배를 피웠
다.5‐21) 이 점은 의사가 평범한 사람들 보다 담배회사의 선전에 
더 잘 넘어갔다고 볼 수 있다. 

담배를 옹호하는 전문가들은 어느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했
고 어떠한 실험결과도 인간과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수백만 
불을 들여서 폐암과 건강의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1963년에서 1964년 사이 담배회사들은 폐암원인을 유전, 공해, 
도회화, 바이러스, 곰팡이, 등이라고 제시한 기사들을 잡지에 실
었다. 그들이 의도는 폐암의 원인규명을 담배가 아닌 다른 방향
으로 쏠리게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50년의 과학연구들이 담배
가 “Best for You(당신한테 제일 좋다)”고 까지 해가면서 속였
다.5‐22) 담배회사들의 이러한 종류의 속임수는 GMO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발언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간접흡연의 위험성
간접흡연의 건강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

작하자 여러나라에서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담배회사들이 간접흡연의 문제를 대응하기위해 사용했던 방법
이 드러났다. 

말보로라는 제품으로 잘 알려진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Phi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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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ris)의 “The Whitecoat Project(화이트 코트 프로젝트)”라
는 서류가 세상에 노출됨으로써 어떠한 방법으로 과학자를 이용
해서 담배가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사람들이 믿게끔 하려는지 
알 수 있다. 

화이트 코트는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입는 하얀 코트를 뜻한다. 
1988년에 작성된 그 서류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과학자들을 포
섭하려 했는지도 들어있다. 필립 모리스의 1984년 서류에 이렇
게 적혀져 있다: “첫째는, 제3자를 사용하는 것은 상상력이 필요
하다…… 상상력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전에 없었던 연합, 
협회, 학회, 세미나, 집회 같은 것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5‐23) 독립적으로 보이는 제3자를 통하여 담배회사에 불
리한 증거를 제시한 과학자를 심한 비난을 하게끔 하기도 한다.5‐
24) 이러한 방법 역시 GMO를 옹호하는 전문가들이 자주 사용하
는 수단이다. 

다국적 기업체의 앞잡이가 된 과학자들 
뉴욕 타임스가 2012년 9월 3일 스탠포드 대학 과학자들이 유

기농 식품을 보통식품과 비교한 결과 영양적으로나 건강적으로 
더 낳은 것이 없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했다고 시사했다. 그 연구
에 참여한 데나 브라바타(Dena Bravata)는 자기들도 그 결과에 
놀랐다고 말했다. 

우선 그들의 연구는 유기농 식품과 보통 작물을 직접 실험을 
통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223개의 연구 발표 논문들을 종합
해서 메타 분석(meta‐analysis)이라는 통계학을 써서 얻어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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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다. 
그 연구팀의 한 사람은 잉그램 올킨(Ingram Olkin)이라고 하

는 통계학의 권위자이다. 그런데 올킨은 1970년대부터 담배가 
건강에 위험하다는 연구결과를 무효화 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
이다. 담배회사로부터 보조비를 받았다는 것은 지금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메타분석이 쉽게 할 수 있는 조작은 연구발표 논문들 중 유리
한 것들만 골라서 연구분석에 포함시키는 문제이다. 또한 거의 
아무도 이해 못하는 어려운 통계공식을 사용하여 허위로 과학적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이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3가지의 거짓이 
있다고 얘기한다. 거짓이 있고, 빌어먹을 거짓이 있고, 통계학적 
거짓이 있다. 그 뜻은 통계학을 써서 하는 거짓이 가장 악독한 
거짓이라는 뜻이다. 

몬산토 같은 다국적 기업체들이 직접 제공하는 연구 자료는 
신빙성이 없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그들은 너무
나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을 속이기 위해서 그들이 채택한 
방법은 담배과학과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을 포섭하는 것이다. 

그러한 것을 뒷밭침해 주는 증거는 GMO에 대한 연구가 생물
공학 회사에 유리한 판단을 내린 94개의 과학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연구자금 조달이 다국적기업으로부터 받았던가(8%), 연
구자금 출처를 밝히지 않던가(52%)였다. 한 저자는 94개의 과
학연구 중 44%를 개입했다.5‐25) 

람튼과 스타머(Rampton & Stauber)가 저술한 “Trust Us, 
We’re Experts!(믿으세요, 우리는 전문가입니다!)”라는 제목의 
책은 기업들이 과학을 매수하여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5‐26) 스웨덴, 영국, 미국, 이스라엘 과학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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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한 논문은 기업체들이 과학에 어떠한 정도로 침투했는지를 
폭로했다.5‐27) 명성 있는 과학 저널, 대학, 언론, 대학교수들이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에그노톨로지와 유전자조작 식품 
담배역사를 연구하는 스탠포드 대학의 로버트 프록터(Robert 

Proctor)는 “아그노톨로지(agnotology)”라는 신종어를 제시한
다.5‐1) 아그노탈로지는 진실이 아닌 과학적 정보에 대한 사람들
의 무지를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뜻이다. 아그노톨로지의 혁신적
인 기여는 무지가 그냥 대중이 몰라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담배회사가 했던 것 같이  조직적이고 치밀한 공작으로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담배회사들이 사용했던 여러 방법들은 다국적 생물공학 회사
들이 그대로 써먹고 있고 또한 담배회사가 고용했던 여러 PR회
사들이 몬산토 같은 회사들의 PR을 맡게 되었다. 

20년 전에 담배회사들의 로비활동을 하던 The Tobacco Insti­ 
tute라는 회사를 대표하였던 Fleishman Hillard라는 PR회사가 
몬산토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 최근에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몬
산토가 여러개의 상을 받게되는 것이 아마도 PR회사의 착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Ketchum이라는 PR회사는 1970년도에 담배회사들에 고용되
었는데 최근에 여러 생물공학회사들(몬산토, Syngenta, DuPont, 
Dow, Bayer, BASF)이 공동으로 투자한 The Council of Bio­ 
technology라는 그룹에 PR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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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부터 1997년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국장을 지낸 
대이빗 케슬러(David Kessler)는 담배회사의 부도덕적인 행위
를 알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그의 책은 담배회사들이 반
복해서 사용한 어휘는 “증거 없다, 증거 없다, 증거 없다”라는 것
이었다. 담배가 암을 유발하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어휘는 
담배회사들의 변호사들이 만들어낸 전략이며 담배회사들의 경
영진이 대중한테 탈선없이 사용하라는 지침이다.5‐28)

담배회사들과 마찬가지로 GMO를 홍보하는 전문가와 언론인
들이 어느 곳을 막론하고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쓰는 어휘들이 
있다. 

첫째, 지구 온난화 현상과 증가하는 지구인구로 식량위기가 임
박하기 때문에 유전자조작 작물은 필수적이라고 한다. 

둘째, 그들이 가장 열정적으로 반복하는 어휘는 GMO가 건강
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또 한가지 그들이 때때로 즐겨쓰는 말은 환경운동가 마
크 라이너스가 GMO를 반대했던 것에 대해 잘못을 시인했다는 
것이다. 

앞서 얘기한데로 라이너스는 PR쇼의 배우일뿐이다.  

담배 과학과 몬산토 과학의 차이점
담배와 유전자조작 식품은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 다국적 기업

들이 치밀하고 조직적인 계획으로 대중을 속여가면서 질병과 죽
음을 일으키는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다는 점이다. 대중을 
속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과학을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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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와 유전자조작 식품은 몸에 해로운 작용이 서서히 일어나 
질병과의 관련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점은 담배와 비슷하다. 하
지만 20년이 넘어야 일어나는 폐암에 비하면 글리포세이트 섭취
로 일어나는 질병들은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난다. 

다국적 기업체들은 서로 경쟁을 하지만 필요에 따라 서로 협
력을 하여 공동단체를 조직한다. 담배회사들의 TIRC가 그랬고 
생명공학회사들은 EuropaBio를 만들어서 GMO 반대운동에 공
동대응을 추구하고 있다. 유전자조작식품이 담배와 다른 점들도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GMO가 출시되기 전에 여러 전문가들이 위험성을 언급
했다. 하지만 몬산토는 실질적 동등성 같은 사전작업을 하여 
GMO규제 완화를 추구하였다. 

둘째, 담배는 주로 남성 어른들이 피는 것이지만 유전자조작 
식품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섭취하고 있다. 

셋째, 담배연기는 볼 수 있고 냄새가 나지만 글리포세이트는 
전혀 알아차릴 수 없다. 

넷째, 담배를 피기시작한지 20년이 넘게 지나야 폐암을 일으
키기 때문에 인구감소에 큰문제가 없다. 하지만 유전자조작 식
품은 불임증, 선천 기형아, 아동비만, 소아암, 자살, 자폐증, 정
서·행동장애, 저체중아, 조산아, 등을 일으켜 한국의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에 큰 악영향을 준다. 인구 증가율이 높은 나라들에서 
유전자조작 식품으로 일어나는 질병들은 한국의 인구감소 문제
처럼 치명적이 아니다. 

다섯째, 몬산토는 GM 씨앗을 통제함으로써 연구하기 무척 어
렵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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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현재까지 제공된 글리포세이트와 질병들의 원인에 대
한 증거는 1950년도 중반에 폐암의 원인이 담배라는 증거보다 
훨씬 더 강하다. 

일곱째, 몬산토 같은 다국적 회사의 대중을 속이는 교묘한 수
단이 담배회사들이 썼던 방법보다 훨씬 더 악랄하다. 

사람들이 GMO의 실험용 쥐가 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하
지만 많은 증거들이 보여주는 것은 몬산토는 유전자조작 식품이 
신체에 극심한 피해를 준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단지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다. 

몬산토가 어떤 회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앞서 얘기한 가로등 
효과가 오류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작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몬산토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전공작과 거짓정보를 사용하
여 속임수를 써서 유전자조작 식품이 34가지 질병을 일으켜서 
한국 어린이가 병들고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알아
차리지 못하도록  하게하는 것이다. 에그노톨로지가 가장 유효

하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질병으로 가장 많

이 피해를 보고 있다. 
몬산토와 앞잡이들은 GMO를 바로 알리려고 한다지만 그들의 

정작 목적은 대중을 속이는 것이다. “식량위기”, “식량안보”, “식
량문제 해결”같은 어구를 빙자하여 식량으로 인한 진정한 대재
앙을 일으키고 있다. 

GMO 킬링필드를 유지시키면서 얻어진 주머니에 숨겨진 그들
의 이득은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피와 자폐 엄마의 눈물로 
젖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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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역사의 교훈
어떤 질병이 어느 시기에 갑자기 급증을 하면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수색하기 시작한다. 그 수색과
정에서 적절한 판단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할 
수 있다. 담배회사들의 서류로 인하여 명백히 나타나는 것은 어
떠한 방법으로 사실을 혼동시키는 것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질병에 대해서 잘 평가하려면 담배
와 폐암의 관련성에 대한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몬산토 같은 비인도적인 회사가 담배과학역사를 통해 얻은 지식
으로 과학과 언론계를 조정하고 정부 규제기관을 부패시키고 대
중을 속이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몬산토 같은 회사는 담배회사들이 사용했던 지식을 
바탕으로 더 악랄한 방법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대중을 속이면서 
질병들과 죽음을 일으키면서 이득을 취하고 있다. 

그 반면 대중은 그러한 담배역사를 거의 모르고 있다. 담배과
학의 교훈을 대중은 모르고 몬산토 같은 악랄한 회사는 너무나 
잘 아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다. 과학자들이 배운 지식을 인간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병들게 하고 죽음을 일으키는 
데 쓴다는 것은 슬픈 현실이다. 

한국의 특유한 점
안에 적이 없으면 밖에 있는 적이 피해를 줄 수 없다.

- 윈스턴 처칠 (Winston Churc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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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두려워해야할 적은 안에 있는 적이다. 
- 밥 론스베리(Bob Lonesberry)

EU 국가들의 GMO에 대한 강한 반발로 일단 접어놓은 상태이
지만 식량거대 수입국인 한국, 일본, 중국에 집중하여 정, 관, 재
계 및 사법계, 언론계, 시민단체를 포섭하기 위해 제3의 중립적
인 기관이나 단체로 보이는 조직을 앞장세워 여론과 공론 조작
활동을 가동할 것이라고 김성훈 전농림부 장관이 추측한다. 

또한 학계와 일부 소비자단체장들이 미국정부의 초청으로 
GMO 시찰 명목의 호화스러운 미국여행을 다녀온 후 꿀먹은 벙
어리로 지낸다고 한다. 특히 식량 농업연구자들은 몬산토가 하
는 말들을 반복한다.5­29)

김성훈 전농림부장관은 최근에 사설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다: 
“세계 제1, 제2위의 유전자조작 식품 수입국인 우리나라에는 공
식, 비공식 GMO 장학생들이 각처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들은 GMO를 반대하는 행위마저 이념 대
결로 몰아붙이려 든다. GMO의 대척점에 존재하는 대안 농업인 
친환경 유기 농업을 폄훼 내지는 해하려는 직간접적인 공공 행
위마저 서슴지 않는다.”5­30) 

GMO와 이념대결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나? 이성적으로 도
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GMO에 대한 문제를 이념대결로 내치
는 나라는 한국뿐이 없을 것이다. 또한 베를린벽이 무너진지 25
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념대결을 이용하는 세력이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 아닌가 생각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에서도 공산
주의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을 현재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
다. 유전자조작 식품으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한국의 참
담한 모습이다. 미국에서는 상대를 빨갱이로 모는 사람이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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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
다. 

그런데 GMO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념 대결로 몰아붙이는 
점에 참으로 아이러니한 점이 있다.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성
공해서 공산주의가 러시아를 장악할 때 즐겨서 쓴말이 있었다. 
반대 세력(러시아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포섭해서 유용
하게 쓰는 것이다.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자기편을 배신한 사람
들에 대해 레닌은 전혀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레닌은 그들보고 
“쓸모 있는 멍청이(useful idiot)”이라고 불렀다. 만약에 쓸모 있
는 멍청이들이 없었더라면 러시아는 공산주의가 장악을 하지 못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물론 북한의 공산주의와 한국전쟁 같은 
비극이 없었을 것이다. 몬산토의 쓸모있는 멍청이들이 이념대결
을 사용한다는 점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특유하고 우습고 아이
러니하고 비극적이고 한심스러운 점이다. 

손자병법에 의하면 상대 나라의 가장악한 사람들을 포섭해서 
유용하게 사용하라는 말이 있다. 아마도 몬산토는 한국의 가장 
악한 무리들을 잘 선정한 것 같다. GMO가 34가지 질병을 일으
키고 대학살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열성적
으로 비굴한 방법을 써가면서 몬산토의 앞잡이 역할을 무척이나 
잘하고 있다. 

한국이 일인당 식용 GMO 섭취가 세계 1위, 질병률 세계 1위
를 감안한다면 몬산토로 부터 최고의 “쓸모 있는 멍청이” 상을 
받을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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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배려의 원칙이 없다
GMO가 처음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위험부담에 대해서 염려

의 목소리가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나왔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어로는 “precautionary principle”이라 하고 한국말로는 “사전
배려의 원칙” 혹은 “사전예방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는 개념이다. 
사전배려의 원칙은 극심하고 회복 불가능한 위험성이 있다면 확
실한 과학적 안전 증거가 있기 전에는 정책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000년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는 GMO에 
대해서 사전배려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6‐1) GMO
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는 논문이 여
러 학자들에 의해 제시됐다. 

그 중 한 사람은 예측권위자로 알려진 뉴욕대학(New York 
University)의 나심 탈리브(Nasim Taleb)교수이다. 그는 2008
년 세계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주장은 핵
에너지에 대한 위험은 잘 알려져 있고 그 위험은 어떤 지역에 한
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비용 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거기에 반면 GMO에 대한 위험은 잘 모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편익 분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한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GMO에 대해서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
다고 그는 주장한다.6‐2)

박종원 박사는 한국의 GMO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비
평한다: “우리나라의 GMO 규제 · 관리법제는 사전배려의 원칙
에 입각한 유전자조작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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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으로 하면서도, 각종 심사지침에 의한 리스크 평가에 있
어서는 전혀 사전배려의 원칙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6‐3) 그러한 
정책에 의하여 한국은 “GMO 천국”이 되어버렸다. 

사전배려의 원칙은 어려운 개념이 전혀 아니고 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큰 재앙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것을 철저히 조사를 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GMO 정책에서처럼 한국역사에서는 위기인식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이 거듭되는 재앙의 원인이다.

다른 나라들의 GMO 정책
GMO의 실질적 동등성이라는 미국의 정책과 사전배려의 원칙

은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GMO 리스크 평가에 대
해서는 다른 어느 나라들보다도 실질적 동등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나라들의 반응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특유한 점을 볼 수 
있다. 2014년 5월 터키에 수출한 삼양라면이 유전자조작식품 검
출로 검역을 통과하지 못하고 13톤에 달하는 제품전량이 폐기되
었다는 뉴스가 있었다. 터키는 식용 GMO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비의도적 혼합도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헝가리도 사우디아라비
아도 GM 작물로 만든 제품 수입을 금지한다. 페루와 알제리아
도 GM 작물의 수입 판매를 금지한다. 

아프리카에 있는 잠비아라는 국가가 있다. 인구 1,100만 명이
고 일인당 국민소득은 $931로 무척이나 가난한 나라이다. 2002
년 기근으로 시달리게 되자 GMO 옥수수 원조를 미국이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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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그러자 잠비아 정부는 4명의 과학자들을 GMO 작물의 
안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남아프리가 공화국, 미국, 유럽으로 보
낸다. 22일 후에 돌아온 과학자들은 GMO가 안전하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고 위험하다는 증거도 없다고 진술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주는 GMO 옥수수를 거절해야 한다고 권고 했
다. 잠비아 대통령은 GMO 옥수수는 “독”이 라고 훨씬 더 솔직한 
발언을 했다.6‐4) GMO 작물은 금지가 되었고 이미 잠비아에 도착
된 12,000톤의 GMO 옥수수도 분배를 금지하였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 케냐 역시 GMO 작물에 대한 신중한 결정
을 내렸다. 2012년 10월 케냐의 보건부장관 제임스 마카리아
(James Macharia)가 GMO의 안전성을 평가 하기 위해 12명으
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임명한다. 위원장 키룸바 타이루 교수
와 위원회팀은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의 건강 문
제를 120페이지의 보고를 통해 GMO의 안전성에 대해 자세히 
검토했다. 그 결과 제임스 마카리아 장관은 GMO 작물을 금지시
키는 법을 유지시킨다.6‐5) 

엘사바도르에서는 미국이 원조를 주는 조건으로 GMO 씨앗을 
구매해야 한다는 요구에 강한 반발을 했다. 엘살바도르 정부기
관의 리카도 나바로씨는 몬산토의 GMO 씨앗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압력에 대해 미국대사 마리 카멘에 항의를 했다. 엘살바도
르는 글리포세이트 사용으로 말기 신부전 환자가 급증함으로써 
GMO의 위험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국가이다.6‐6)

그러면 옆 나라 중국은 어떠한 GMO 정책을 쓰고 있을까? 
2014년 중국 육군은 GMO 작물을 육군식량에서 금지시켰다.6‐7) 
중국 육군의 그러한 결정은 중국정부가 조만간 GMO 작물에 대
한 판단을 어떻게 할지 예측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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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시 대부분의 수입된 GM 작물을 사료로 쓰고 있다. 
다른 나라는 아무리 굶주려도 거저 주어도 안 먹는 GMO 작물

을 한국은 단 하나의 연구 결과도 없이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식
용 GMO를 수입한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슈퍼잡초와 한국의 식량안보 
생명체는 다 자기 살길을 찾게 되어 있다.

- 영화 쥬라기 공원

농경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피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는 잡
초방제였다.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제
초제의 탄생이다. 그런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다국적기업
체도 인간이 섭취해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독성문제에 대해
서는 별로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 최근에 시작된 GMO가 그 점
을 잘 보여준다. 

GMO 작물은 농부한테는 잡초방제가 무척 편리 해졌다. 문제
는 제초제를 뿌려도 죽지 않도록 유전자조작된 작물은 글리포세
이트 같은 독을 엄청나게 많은 양을 흡수하게 되는 것이다. 잡초
들이 저항력이 생겨서 잘 죽지 않자 글리포세이트가 더 많이 뿌
리지게 되고 독은 계속해서 더 많이 흡수되는 상태이다. 

그런데 소비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농업종사자들의 
과다한 제초제 사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된다. 글리
포세이트의 내성을 갖는 슈퍼잡초들의 출현이다. 

글리포세이트에 내성을 갖는 잡초는 1980년도에 미국 인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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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에서 처음 출현되었지만 슈퍼잡초로 인한 심각한 문제는 
GM 작물이 도입된지 몇 년 후에 시작되었다.6‐8) 몬산토 대변인
은 제초제 내성이 강한 잡초는 GM 작물이 나오기 전부터 있었
다며 슈퍼잡초와 제초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림 6‐1) 글리포세이트 사용증가와 슈퍼잡초수의 증가 

                                             (자료 : Swanson)

하지만 이안 합(Ian Heap)교수는 1997년에 GM 작물로 인하
여 슈퍼잡초가 출현한다는 것을 경고했다.6‐9) 항생제 내성을 가
진 박테리아와 마찬가지로 글리포세이트의 내성이 강한 슈퍼잡
초의 등장은 시간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6‐1)에서 보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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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슈퍼잡초 종류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결국에 글리포
세이트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잡초제거에 편리했던 점은 장기적
으로는 크나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이다. 

나테니엘 존슨(Nathanael Johnson)은 GM 작물은 마치 마약
중독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6‐10) 초기에는 편리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림 6‐2) 사람의 키보다 휠씬 큰 
          쥐꼬리망초(horseweed)라는 슈퍼잡초 

                      (자료 :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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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의 쥐꼬리망초(horseweed)라는 슈퍼잡초는 어른 키
보다 더 크고 잡초 하나가 약 200,000개의 씨를 생산한다. 콩의 
수확을 80%나 감소시킬 수 있다. 

이 슈퍼잡초로 인해 한 농부는 3달 만에 50만 불을 잡초제거
에 지출하기도 하고 심지어 밭을 포기하는 농부들도 있다.6‐11) 개
비름(pigweed)이라는 슈퍼잡초는 더위와 가뭄에 잘 견딜 수 있
으며 줄기가 두껍고 강해서 콤바인을 멈출 수 있을 정도이다. 이 
잡초 하나가 600,000‐1,600,000개의 씨를 생산하고 옥수수 수
확의 91% 콩 수확의 79%를 감소시킬 수 있다.6‐12) 그렇다면 농
부들은 거의 절망적인 상태여서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잡초방
제를 할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국적회사들은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는다. 
글리포세이트에다 또 하나의 독을 더하는 것이다. 몬산토는 디
캄바(Dicamba)라는 제초제를 라운드업에 더한 제품을 라운드업 
익스텐드(Roundup Xtend)라고 한다(그림 6‐3). 

그림 6‐3) 새로 출시된 라운드업 익스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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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전자조작을 하여 콩이나 옥수수가 라운드업 익스텐드
를 뿌려도 죽지 않도록 하는 GM 콩이 개발되었고 미국 농경부
(USDA)는 2015년 1월15일 승인을 하였다. 몬산토의 밴 켐플맨
(Ben Kampelman)은 라운드업 익스텐드 콩이 세계적으로 
80,000,000핵타르에서 곧 재배될 것이라고 말했다.6‐13) 그 뜻은 
싸여진 유전자조작 생명체(stacked GMO)가 독이 5가지가 된다
는 것이다: 

1) 글리포세이트, 
2) 디캄바, 
3) 글리포세이트에 견디는 유전자, 
4) 디캄바에 견디는 유전자, 
5) Bt 독소를 만드는 유전자. 

그런데 디캄바에 노출되면 여러 가지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
다는 여러 개의 연구결과들이 있다. 디캄바는 대장암과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와6‐14) 선천성기형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6‐15) 또한 유전독성6‐16)이 있고 토끼한테 
유산을 일으킨다.6‐17)

다우(Dow)라는 다국적 회사는 글리포세이트에 2,4‐D라는 제
초제를 더해서 “Enlist Duo”라는 제품을 출시해서 몬산토와 경쟁
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 그런데 2,4‐D는 월남전에 사용되었던 고
엽제의 두 가지 주성분 중 하나이다. 

농부들의 잡초와 대결은 마치 군비경쟁과 흡사하다. GMO 작
물이 도입된 초기에는 농부들은 편리하게 잡초방제를 할 수 있
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잡초제의 저항력은 계속 향상되고 뿌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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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초제의 양은 계속 늘어나고 마침내 슈퍼잡초의 등장으로 2
가지 제초체가 뿌려지고 3가지의 변질된 단백질이 함유된 GM작
물이 탄생된다. 

한국정부가 제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우리의 식탁은 5가지 
독이 차있는 GM 작물이 올려지는 것이다. 

시너지의 위험성
하나의 독이 몸에 들어오는 것을 “1”이라고 치자. 두가지 독이 

들어온다면 “1+1=2”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뜻은 한국에 
일어나는 질병이 두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추측 할 수 
있다. 하지만 “1+1=2”는 단순한 생각이고 그보다 훨씬 더 심하
게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시너지(synergy)”라는 개념이 바로 
그것이다. 시너지는 협력작용이라고도 불리우는데 두개 이상의 
것이 하나가 되어 독립적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결과를 
내는 작용을 뜻한다. 수학공식으로 쓰자면 1+1=2 가 아니라 
1+1=5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가장 잘 알려진 시너지효과를 보여준 실험은 1978년에 슈버
트(Schubert)연구팀이 보여준 납과 수은의 협력작용이다. 수은
이 100마리의 쥐 중 1마리를 죽일 수 있는 양과 납이 100마리 
중 1마리 미만의 쥐를 죽일 수 있는 양이 결합되었을 때는 100
마리 모두를 죽일 수 있었다.6‐18)

글리포세이트와 보조화학 성분이 함유된 라운드업이 글리포
세이트보다 독성이 125배나 강하다는3‐25) 실험결과 역시 시너지
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글리포세이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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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가 합쳐졌을 때 수 많은 농부들이 스리랑카에서 말기신부전
으로 사망한 일들이 시너지로 일어나는 것이다. 또한 글리포세
이트와 예방접종에 함유된 알루미눔의 협력작용으로 자폐증이 
일어나는 것도 시너지 효과다. 

그러면 글리포세이트와 디캄바나 2,4‐D가 동시에 몸에 들어왔
을 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글리
포세이트와 디캄바나 2,4‐D가 제 3의 물질(예를들어 알루미눔)
과 어떠한 협력작용을 일으킬지 예측하기 어렵다. 잡초와의 군
비경쟁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한국사람의 미래는 더욱 더 
위태롭게 되고 있는 것이다.

최후의 수단 
최고의 권위로 평가받는 과학저널 네이처(Nature)에 특이한 

논문이 2013년 실렸다. 그 논문의 “The Last Resort(최후의 수
단)”이라는 제목은 그야말로 대문짝만큼 크다. 신문에서나 볼 수 
있는 활자의 크기로 급박한 상황을 강조하려는 방법을, 네이처
에서 쓰는 것은 참으로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후의 수단은 
다름이 아닌 항생제를 뜻한다. 

박테리아가 여러 가지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최후의 수단으로 쓰여지는 강한 항생제인 카바페넘
(carbape nem)에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가 등장함으로서 의
료계의 비상사태를 알리는 논문이었다.6‐19) 

카바페넘에 내성을 가진(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 
riaceae, CREs) 슈퍼박테리아는 미국병원 중 4%에서 발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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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걸리는 환자의 반은 사망한다.6‐19) Klebsiella라는 박테리아는 
카바페넘을 분해시키는 효소를 생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
에 관여하는 DNA는 쉽게 다른 박테리아에 옮겨질 수 있다. 

미국 질병관리센터(CDC)의 토마스 프라이든(Thomas Frie­ 
den)과 살리 대이비스(Sally Davis)는 상황을 “악몽(night­ 
mare)”과 “재앙적 위협(catastrophic threat)”과 같은 표현을 쓴
다.6‐19)

현대의학의 기적이라 불리우는 항생제는 알렉산더 플래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함으로서 시작된다. 항생제는 인간의 평균 수명
을 약 10년을 늘려준 엄청난 기적의 약이라고 한다. 

하지만 플레밍은 1945년 노벨상을 받을 때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 의사들이 신중하고 조심
스럽게 처방을 하면 오랫동안 항생제를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말을 했다. 하지만 카바페넘에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가 등
장은 모든 기대와 낙관을 허물어 버렸다. 

미국 질병관리센타(CDC)에 의하면 2013년 미국에서 항생제
에 효과가 없는 병균에 감염된 환자수는 2백만명이 넘는다. 그중
에 23,000명은 목숨을 잃었다.6‐20) 그림 6‐4)은 1997년부터 
2006년사이 미국 뉴저지주의 86병원에서 항생제 내성을 슈퍼버
그에 감염된 환자수가 377% 증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최후의 항생제로 알려진 카바페넘에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
아가 등장함으로서 의료계는 플래밍의 염려가 극단적으로 실현
되고 있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항생제가 소용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고 경고를 했다.6‐21,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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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미국 뉴저지주 86병원의 항생제 내성을 가진 
                       슈퍼버그에 감염된 환자수 증가 모습

글리포세이트와 슈퍼버그
항생제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의 진화에 1990년대부터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GM 작물에 쓰여지는 글리포세이트가 그것이
다. 2010년 글리포세이트는 항생제로 특허를  받게 된 것을 보
면,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미생물총을 죽임으로써 우리 
몸에 많은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글리포세이트의 항생작용으로 일어나는 또 하나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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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있다. 글리포세이트가 해로운 박테리아의 항생 면역력 진
화를 촉진한다.3‐60) 항생제 내성을 갖고 있는 슈퍼버그
(superbug)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원인이 글리포세이트라는 
점이다. 디피실리균이 가장 잘 알려진 항생제 내성을 갖고 있는 
박테리아다. 

수도모나스(Pseudomonas spp.)는 글리포세이트에 죽지 않을 
뿐 아니라 글리포세이트를 분해할 수 있는 특수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 분해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부산물로 산출된다.3‐126) 
수도모나스(Pseudomonas aeruginosa)는 글리포세이트를 분해
하여 인(phosphorus)을 사용한다.6‐23) 

그런데 수도모나스(Pseudomonas aeruginosa)는 글리포세이
트 뿐만 아니라 여러 항생제에도 생존할 수 있고 감염된 환자의 
사망률이 20%나 된다.6‐24) 

GM 작물을 섭취하는 가축에게도 슈퍼버그가 생겨나고 있다. 
앞서 얘기했듯이 글리포세이트가 소와 닭의 장에 들어가서 좋은 
박테리아 죽임으로서 해로운 박테리아(Clostridia)가 장을 장악
하게 되어 질병에 걸리게 된다.3‐65, 3‐66) 

글리포세이트가 해로운 박테리아의 항생 면역력 진화를 촉진
한다는 증거는 2015년 뉴질랜드 캔터베리 대학(University of 
Canterbury)의 잭 하이너만(Jack Heineman) 교수팀에 의해 얻
어졌다. 글리포세이트, 다캄바, 2,4‐D를 치사량에 가까운 정도로 
노출되는 박테리아에 항생제내성 진화를 촉진한다는 결과가 발
표되었다.6‐25) 박테리아가 치사량에 가까운 정도의 항생제에 지
속적으로 노출되면 다른 여러 가지 항생제에 대한 저항력이 생
기는 것을 가속화시킨다는 증거도 제시되었다.6‐26, 6‐27) 

항생제 남용은 항생제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를 촉진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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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은 많이 얘기하지만, GM 작물 제초제의 항생작용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하지 않는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특정한 상
황에서만 쓰여지는 항생제와는 달리 GM 작물 섭취로 인한 제초
제는 거의 매일 거의 모든 사람이 복용하고 있는 것이다. 

글리포세이트가 해로운 박테리아의 항생제 내성 진화를 촉진
할 수 있는 이유는 GM 작물의 섭취로 인하여 글리포세이트가 
치사량에 가까운 정도의 항생작용을 하는 것이다. GM 작물을 
복용하는 인간과 가축의 장이 항생제내성 진화를 만들어내는 최
고의 부화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기적의 약이 효력이 없게 만드
는데 GM 작물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항생제내성을 가진 박테리아를 대
응하기 위하여 5년간 1200억 불의 제정을 허가하였다. 항생제 
개발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작한 것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잘못된 GM 작물 규제로 박테리아의 항생제 내성을 촉진시
키는 면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GMO 작물의 통제 없이는 어떠한 항생제가 개발되더라도 짧
은 시간 안에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가 등장할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한마디로 항생제와 GMO는 같이 맞물려 있다. 그러므
로 글리포세이트와 GM 작물의 규제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필수
적인 것이다. 몬산토의 GMO와 글리포세이트는 다양한 방면으
로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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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선언
2014년 7월25일과 26일에 베이징에서 식량과 농경에 대한 공

개 토론(Forum)이 있었다(그림 6‐5). 세계의 여러 GMO 전문가
들이 참석하여 강연과 토론을 했다. 

그림 6‐5) 베이징에서 개최한 GMO 포럼

그들의 결론은 GM 공학이 식량생산을 증가시키지 않았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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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제초제 사용증가로 인하여 생태계가 파괴되어가고 있다
는 점이다. 지난 20년 동안 GM 공학이 농경에 가져다준 것은 인
류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제시했다. 그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베이징 선언에는 4조항이 있다. 

첫째, GMO 작물을 중단하고 GMO를 실험실 밖으로 방출하는 
것을 금지시킨다. 

둘째, 독립적인 과학연구의 제압을 중단하고 GM 공학의 부정
적인 측면 연구를 늘린다. 

셋째,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다국적 회사들의 씨앗독점
을 방지한다. 

넷째, GM 작물의 위협으로부터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인류
의 건강과 생존을 지키기 위하여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반복되는 한국역사의 비극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신채호 선생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 프레드릭 해겔(Friedrich Hegel)

“한국 기업의 위기 관리 능력은 C학점 수준입니다.” 홍보 자문
회사인 포터노벨리(Porter Novelli) 본사 총괄사장인 캐런 반 버
겐(Karen van Bergen)이 한말이다.6‐28) 버겐은 대한항공의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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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항 사건이후의 위기관리를 예를 들어 한국기업의 불충분한 점
을 얘기한다. 

한국기업이 “C” 학점 수준이면 한국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위
기관리는 어떠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에는 한국의 
위기 인식 · 관리능력은 낙제점수 “F”라고 본다. 특히 위기가 심
각하면 심각할수록 한국의 위기인식·관리 능력은 더욱더 떨어진
다고 본다. 

가장 좋은 예는 임진왜란이다. 임진왜란전의 미비한 준비의 원
인을 흔히들 일본을 갔다 온 통신사의 엇갈리는 정보 보고 때문
에 일어난 것이라고 얘기한다. 

정사는 서인 황윤길이었는데 왜군의 침략이 반드시 있을 것이
라고 상소했지만 동인 부사 김성일은 “그러한 정상은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황윤길이 장황하게 아뢰어 인심이 동요되게 하니 사
의에 매우 어긋납니다”고 하였다. 임진왜란의 책임을 김성일 한 
사람의 잘못된 보고로 단축한다면 미비한 준비의 진정한 원인을 
파악하는데 어렵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려는 징조는 임진왜란 일어나기 5년전인
1587년부터 나타났다. 도요도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최고의 통
치자가 된 직후 쓰시마의 지배자인 쇼 요시토시한테 조선국왕의 
항복과 복속을 받도록 요구한다. 쇼 요시토시는 다치바나 야스
히로를 1587년 9월 조선에 보낸다. 하지만 야스히로는 그러한 
요구를 조선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훤히 알고 있었다. 류성룡
은 야스히로의 난처함을 잘 알고 있었다. 야스히로는 귀국 후 처
형당한다. 

히데요시는 1588년 조선의 항복을 받고자 사절을 다시 파견
한다. 1589에는 쓰시마의 지배자 쇼 요시토시가 직접 건너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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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데요시의 항복 요구를 또다시 전한다. 그 다음해 조선조정은 
일본에 통신사 (황윤길, 김성일, 허성)를 파견한다. 히데요시는 
명나라를 침략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조선의 복속을 요구하는 내
용의 국서를 통신사에게 전달한다. 

상황이 이쯤 되면 즉시 전쟁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김성일이 부적절한 발언이 조선조정의 어처구니없는 정
책의 변명이 될 수 없다. 당파싸움도 전혀 변명이 될 수가 없다
고 생각한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다는 것은 수많은 백성들의 
고통, 죽음뿐만 아니라 회복될 수 없는 주권 상실의 가능성을 뜻
한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가능성이 1%만 있었더라도 최대한
의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일본의 무기, 전략방법, 침
략병력 크기 등을 파악하도록 첩보인원을 계속 침투시켰어야 한
다. 

류성룡같은 뛰어난 조정의 대신도 만 명 정도의 왜군이 침범
할 것이라고 추측한 것에 대해 후회를 했다. 일본은 16만 명의 
대병력으로 조선을 침략한 것이다. 거기에 반해 조선의 정예군 
숫자는 2만3천 명이었다. 전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병력은 불
과 8,000명 정도였고 나머지는 보조역할을 했다. 

4월 14일 왜군이 부산에 상륙하여 불과 18일 만인 5월 2일 한
강 방어진이 무너지게 된다. 막강한 일본군에 맞선 조선의 방어
능력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일본이 그러한 규모의 병
력으로 조선을 침범하려는 의도는 숨겨져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 제일 가까운 큐슈의 나고야를 히데요시는 출항지로 
선택하고 성을 구축하였다. 총동원된 일본군수는 30만 명에 이
르고 2천여 척의 전함이 구축된다. 1591년 12월에는 48만 명분
의 1년치 군량과 군수물자가 모아져서 전쟁준비가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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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선은 일본의 거대한 전쟁준비에 대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었다. 

얼마 전에 KBS 에서 징비록이라는 역사드라마를 연속극으로 
제작하여 방영하였다. 징비록은 류성룡이 관직을 떠난 후 저술
한 임진왜란에 대한 회고록이자 반성문이며 무엇보다도 후세에 
다시는 그러한 비극을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기는 경
고문이다. 과연 그의 경고는 얼마나 반영되었을까?

류성룡의 경고가 쓰여진 지 300년이 채 안돼서 조선의 안보 
불감증으로 인한 비극이 또 다시 오게 된다. 때는 19세기에 세계
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간이다. 영국에서 일어나서 다른 
서구국가들로 번진 산업혁명은 의류로 시작하여 여러 가지 질 
좋은 제품을 싸고 좋게 대량으로 만들기 시작한다. 서방국가들
은 그 제품들을 다른 국가들과 무역을 하여 경제 이득을 취하려 
한다. 1860대 후반에 프랑스, 미국은 강압적으로 통상을 시도하
려 하지만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막아낸다. 

일본은 미국에 1854년에 개항을 하고 개혁을 시작하여 경제
적, 군사적, 기술적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 발전된 
능력으로 일본은 조선의 침략을 계획한다. 그들의 치밀한 계획
은 강화도 조약에서 나타난다. 

1876년 7월 6일 조선과 일본 간에 맺어진 무역 장정의 내용 
중 “통과세 0%, 수출세 0%, 수입세 0%”라는 것이 있다. 당시 자
유무역을 표방하던 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자국산업 보호
를 위하여 보호무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관세 무역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조약이 가능했던 것은 조선이 세계정세
를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관세 없이 들어오는 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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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들을 팔아서 벌어들인 돈으로 일본상인들은 쌀을 구입했다. 
그래서 항구를 연 1876년에 쌀값이 2‐3배 폭등하게 된다.6‐29) 사
치품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파는 쌀은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
다. 이것은 경제 안보 불감증 에서 나온 결과이다.

강화도 조약의 항목 중 또 하나의 큰 실수는 10조이다: “일본
국 사람들이 조선국의 지정한 항구에서 죄를 저질렀을 경우 만
일 조선과 관계되면 모두 일본국에 돌려보내어 조사 판결하게 
하며 조선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본과 관계되면 모두 조
선 관청에 넘겨서 조사 판결하게 하되 각기 자기 나라의 법조문
에 근거하며 조금이라도 감싸주거나 비호함이 없이 되도록 공평
하고 정당하게 처리한다.” 조선에 들어온 일본인이 어떠한 범죄
를 저질러도 아무런 제재를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국제사회에서는 치외법권이라는 것이 있다. 하지만 그러한 
특권은 외교관에만 주어지는 것이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후 “정한론(조선을 정복하자는 논의)”과 
“점진론(당장 조선을 치기보다는 일본이 조금씩 힘을 키워나가
면서, 조선을 조금씩 잠식해 들어가자는 논의)”이 지도층 사이에
서 논의된다. 이러한 와중에 조선은 일본의 침략의도를 전혀 이
해하지 못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빨리 적응을 못하는 것이 
우리민족의 문제이다. 가장 결정적인 시간에 가장 큰 멍청한 실
수를 하는 것이 한국이 거듭해서 하는 고질병이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질병을 보
면 임진왜란전과 조선말의 강화도 조약 이후 위태로운 상황과 
비교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역사는 안보불감증 때문에 많은 곤욕을 치렀다. 국방문
제만이 안보문제라면 크나큰 실수이다. 식량안보, 국민건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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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유지 등도 국방안보만큼 중요한 것이다. 우리민족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까지 파멸되어야만 GMO의 위험성을 이해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특히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은 몬산토 같은 다국
적회사가 벌써 들어와서 로비 활동을 통해 한국국민이 위기상황
을 인식을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방해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다. 독을 먹이면서 돈을 벌기위해서는 충분한 속임수가 필수적
인데 한국에서는 그러한 방법이 잘 먹혀들어가고 있다.  

전쟁에서도 바둑에서도 인간의 몸에도 급소가 있다. 급소를 잘 
지키지 않으면 다른 모든 면에서 잘할지라도 패배와 파멸을 가
져온다. 그런데 GMO 작물의 수입은 몬산토같은 악랄한 회사한
테 우리민족의 급소를 노출하기보다는 맡기는 것이다. GMO 작
물 수입뿐 아니라 몬산토가 한국의 종자회사를 구입한 것도 나
라의 급소를 내주는 것이다. 이점을 잘 이해하는 김은진 원광대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종씨앗 나누기 운동을 하고 있다. 

식량이 무기로 사용된다는 것은 19세기 중엽에 일어났던 아일
랜드 대기근이 좋은 예이다. 아일랜드에서 백반 명이상의 사람
들이 죽고 백만명 넘게 해외로 이주했다. 역사학자 팀 팻 쿠건
(Tim Pat Coogan)은 아일랜드 대기근은 영국정부에 의한 의도
적인 대량햑살이라고 주장했다.6‐30) 

또 하나의 예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로 있을 당시 1870년에
서 1910년 사이 3천만 명이 기근으로 죽은 것으로 나타났다.6‐31) 
또한 2차 세계대전 당시(1942‐1945년) 6백만 명 이상의 인도사
람이 기근으로 사망했다. 이것을 뱅골의 홀로코스트라고 불린다. 
마드허스리 무커지(Madhusree Mukherjee)는 처칠 수상이 인도
기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수많은 인도사람이 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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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망하고 있는 당시 엄청난 양의 쌀을 인도로부터 수출을 
한 것이다.6‐32) 그런데 인도가 독립을 하고 나서는 그런 비극은 
더 이상 없었다. 이러한 예를 보면 식량의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역사에서 반복되는 막중한 실수의 원인은 상대를 너무 쉽
게 믿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나라를 침범할 의지가 없으니까 다
른 나라도 우리를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이 한국
역사의 비극의 시작이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게 독이든 음식을 
판다는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몬산토 회사도 우리한테 
독이 가득 찬 작물을 팔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이 우리민
족이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과거나 현재나 변하는 세계정
세에 민감하지 못한 것이 재앙을 초청하는 원인이다.

한국민족의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
양승조 의원이 제시한 심각한 한국의 인구감소 문제를 장진 

영화감독이 KBS의 “명견만리”에서 한국의 인구절벽에 대한 경
고를 일본과 비교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 옥스포드대의 
데이빗 콜먼(David Coleman) 교수가 예측한 인구감소로 소멸국
가 1호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이다.6‐33)

장진 영화감독은 일본의 한 인구학자의 말을 인용한다: “한국
은 운이 좋다, 한국은 일본이 갖지 못한 중요한 한 가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본이라는 실패의 교과서다.” 일본의 실패
의 교과서는 인구감축에 대해 너무나도 늦고 불충분한 인구정책
을 말한다. 한국의 인구감소가 훨씬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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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실패를 정부는 별로 감안하지 않는다. 
한국이 일본의 경험을 중요하게 배워야만 하는 또 다른 문제

가 있다. 왜냐하면 일본이 갖고 있지 않는 다른 한 점이 있기 때
문이다. 그것은 세계 1위의 일인당 GMO 섭취량인 것이다. 독이 
듬쁙 담겨있는 음식섭취로 일어나고 있는 폭발적인 질병들의 급
증을 감안 한다면 여성 한 명당 출산율 1.19명 가정하에서 나오
는 예측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이대로 몇 세대만 가면 한국민족
은 회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인구가 적어질 것이라고 본다. 
한국역사의 어느 때 보다도 현재 우리민족은 생존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의 방향착오
고려대 이원진 교수는 농약 노출은 급성중독 뿐 아니라 만성

질병들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어 농약관련 건강문
제는 알려진 규모 보다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다.6‐34) 특
히 농약노출로 인한 만성 건강영향은 아직 그 종류와 규모에 대
해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시한다. 이 교수의 주장은 
농약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독성이 강한 농약들을 독성이 적거
나 없는 농약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농약의 위험성중 특히 한국에서 잘 모르는 점은 글리포세이트
가 흡수되어있는 식용 GMO 작물이다. 글리포세이트라는 최악
의 독이 잔뜩 채워져 있는 GMO 작물을 지속적으로 먹고 있는 
우리민족은 역사의 어느 때보다 바람 앞의 등불과 같은 상태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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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적으로 급증하는 한국의 질병들은 마치 가파른 내리막길
로 치닫는 마차와 같다.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조그만 
더 가면 마차는 까마득한 낭떠러지로 떨어질 판이다. 만약에 우
리가 낭떠러지에 완전히 떨어져서 파멸되어야 급박한 상황을 이
해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일 것이다.

한국은 지금 침략을 당하고 있다. 몬산토는 군대를 끌고 온 것
도 아니고 무기를 갖고 온 것도 아니다. 하지만 한국은 GMO 킬
링필드가 되어버렸고 급증하는 질병들과 죽음은 세월호 같은 참
사가 매일 몇 번씩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앞서 얘기한 김치중 한국일보 의학전문기자가 쓴 “자살률 10
년 넘게 세계 1위 관련 공무원 달랑 2명”이라는 점과 한국의 다
른 또 하나의 세계 1위와 비교를 해보자. 

동아일보의 김준일 · 손영일 기자가 쓴 “140조 투입 R&D, 열
매가 없다”는 기사가 있었다. 10년간 정부가 R&D에 투입한 재
정은 140조5000억 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R&D 규
모는 세계 1위이다. 하지만 2006‐2013년 특허권 등 기술무역수
지에서 375억5000만 달러(약 41조5000억 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다.6‐35) 

김준일 · 손영일 기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이뤄지
는 국가 R&D 투자라고 주장한다. R&D 예산을 받는 공공기관들
이 ‘연구비 타내기’에만 집중할 뿐 국가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별효과 없이 R&D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에 비해 자살관련 
공무원 달랑 2명은 한국정부의 둔감한 위기인식일 뿐 아니라 심
각한 방향착오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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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발뒤꿈치 
세상엔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 생각은 반드시 답을 찾는다. 

- 조훈현 9단

생존하는 종은 가장 강한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지도 않다. 
단지 변화에 재빨리 적응하는 것이다. 

- 찰스 다윈(Charles Darwin)
2008년 7월 25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인 자동차 

디자이너들에 대해 무척이나 무게있는 기사를 실었다(그림 
6­6). 

디트로이트에 있는 제네랄 모터의 메인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200명의 디자이너들 중 43명이 한국인이라는 것이다. 당시 제네
랄 모터에서 나오는 차들 중 가장 뛰어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
는 시보레 카마로와 시보레 볼트가 한국 디자이너들의 작품들이
다. 강한 감수성과 다혈적인 한국인의 성격이 우수한 능력을 발
휘하게 한다고 말한다. 

한국인의 뛰어난 감수성과 창조력은 90년도부터 일어나기 시
작한 한류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한류”라는 단어는 1999
년 베이징 기자들이 한국 드라마, 음악, 음식, 패션 등이 중국에
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만들어낸 신조어이다. 

사극 드라마 “대장금”은 이란에서 90%의 시청률을 보였고 “별
에서 온 그대”는 미국 워싱톤 포스트의 1면기사로 나오기도 했
다. 특히 K‐pop은 미국과 영국이 주도해왔던 음악세계에 새로운 
옵션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대주의로 말미암아 억압되었
던 한국인의 잠재력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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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국인 자동차 디자이너들에 대한 기사

하와이대학의 미래학자로서 권위자로 알려진 짐 대이토(Jim 
Dator)는 다음세대는 꿈의 사회(dream society)가 될 것이라고 
한다. 

지금의 경제 주력 엔진 정보에서 상상력과 창조성의 이미지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고 새로운 국가의 지표는 국민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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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P) 대신 국민총매력(GNC, grosss national cool)이 부를 측
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류가 꿈의 사회의 첫 번째 
사례이고 미래세계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제시한다.6‐36) 

대이토가 그러한 예측을 한 2004년에는 한류가 아시아에서 
만이 인기를 끌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반짝 현상이라고 생각
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한류는 훨씬 더 발전되어 유
럽, 남미, 북미 등으로 확산된 것을 보게 되면 데이토 교수의 예
측이 들어맞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한류를 보게 되면 우리 민족은 특유하다는 뿌듯한 자부심을 
느낀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에서도 우리민족은 특유하다. 다른 
민족에서는 보기 드문 우둔한 위기 인식이다. 임진왜란과 한일
합방 같은 비극의 가장 큰 요인은 위기인식이 우둔하기 때문이
다. 아마도 오랫동안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었던 이유가 아닌가 
생각된다. 

데이빗 콜먼(David Coleman) 교수가 한국이 인구감소로 소멸
국가 1호라고 예측한 논문이 나온 것이 2003년이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도 우둔한 위기인식 때문이라고 본다.

작은 불이 방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크게 번져서 불을 끄
기에는 너무 늦을 때까지 가야 긴박한 상황을 인식하는 문화적 
성격은 한국인이 갖고 있는 취약점이라고 생각한다. 삼일운동은 
너무나도 늦게 긴박한 상황을 인식하여 일어난 참으로 슬픈 에
피소드이다. 

우리민족의 취약점은 마치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아킬레스
의 발뒤꿈치(Achilles’ heel)와 같다. 아킬레스는 트로이 전쟁에 
나오는 최고의 용맹스럽고 난공불락의 장수였다. 그가 불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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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힘을 갖게 된 것은 아기였을 때 그의 엄마가 아킬레스의 몸을 
스틱스 강에 담그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엄마는 아킬레스의 발
뒤꿈치를 잡고 강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물에 씻어
지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발뒤꿈치는 불사조적인 힘을 갖지 못
하게 되었다. 그는 모든 면에서 뛰어났지만 발뒤꿈치에 독화살
을 맞아 죽게 된다. 만약에 발뒤꿈치를 보호하는 철갑신을 신었
더라면 그러한 화를 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킬레스와 같은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인이 우리
의 약점을 잘 알아야 하고 그 점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
해서는 한국에서 지금 불이 나고 있는 것에 대한 긴박한 상황을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자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찬물을 뒤집어
씌워서라도 깨워야 한다. 불이 타다가 곧 꺼지겠지 생각하고 누
어있는 사람이 있으면 불을 끄도록 설득해야 한다. 불이 너무나
도 번져서 끌 수 없는 상황에 가서야 위기를 인식하는 것이 한국
인이 갖고 있는 아킬레스의 발뒤꿈치이다. 위기인식이 없이는 
위기대응과 위기관리가 작동될 수 없다. 

둔감한 위기인식으로 인하여 나오는 또 하나의 문제는 세계정
세에 우둔한 것이다. 임진왜란직전에도 조선말에도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세계정세에 어두웠다. 임진왜란 직전에는 일본의 침략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리한 안이함에 빠져있었다. 강화도
조약시에는 일본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전혀 파악을 
못했다. 

현재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질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서 식용 GMO 작물을 수입하는 원인도 세계정세를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이다. 최악의 독이 가득 들어있는 GMO 작물에 대해 
정부, 의료계, 과학계, 국민들 모두 모르고 있다. 글리포세이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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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몸에 어떠한 해를 끼치는지 거의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
다. 몬산토라는 회사가 어떠한 책임의식과 역사를 갖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미국정부의 GMO 정책이 어떻게 채택되었는지 감
안하고 있지 않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교훈
이 있다. 그런데 우리의 약점을 잘 모르고 세계의 급변하는 정세
에 어두운 한국은 손자병법에 완전히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것
이 반복되는 비극적인 역사의 원인이다.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
는 정신상태가 우리민족의 존재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무지에서 깨어나야 한다. 

GMO 표시제도가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식용 GMO 작
물 수입금지다. 그러한 정책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국민
이 반 GMO 운동에 참여해야 한다. 정치인을 설득시키고 GMO 
담당 공무원을 설득시키고 정부를 설득시키고 언론계를 설득시
키고 의료계를 설득하고 기업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부패가 심하면 민족이 소멸된다
부패의 방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이다.

- 리콴유

2015년 4월에  전 대법원 판사이자 소위 “김영란 헌법”을 제

시한,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가 KBS 명견만리에 출현하여 “부

패를 넘어 신뢰사회”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부패는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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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uption”이라고 하는데 그 어원은 라틴어의 “cor(같이)”와 

“rupt(파멸하다)”가 합성된 단어이다. 그 뜻은 부패가 심하면 나

라까지 망한다고 김영란 교수는 강조한다. 한국의 부패지수는 

43위로서 유일하게 개도국들의 부패수준이다. 

마이클 존스턴(Michael Johnston) 콜게이트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한국은 흥미로운 유형이라고 제시했다. 한국의 부패는  

엘리트 카르텔 으로 정치인 고위관료 권력형 부패라는 것이다. 

은퇴한 군인들이 재취업하여 저지르는 방산비리나 고위 퇴직자

가 부품업체에 재취업해 저지르는 원전비리가 권력형 부패의 좋

은 예다. 

하지만 엘리트 카르텔이 저지르는 범죄는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까지 일어나게 된다. 일본에서 낡은 여객선을 수입한 청해

진 해운은 인천 항만청 직원과 한국선급에 뇌물을 주고 무리한 

증축을 하여 결국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제공한 중대한 문제는 부패가 어린아이들의 생

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전자조작 식품으로 

일어나는 34가지 질병을 보게 되면 부패는 나라가 망하는 것뿐

만 아니라 한국민족이 멸종될 수 있다는 엄청난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피해야할 음식들
유전자조작 식품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 후나세 슌스케(몬스터 식품의 숨겨진 비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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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음식문화는 내가 아는 어느 나라 보다 몸에 좋은 음식
을 선호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일
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감안 한다면 몸에 해가 되는 음식
을 피하는 것이 좋은 음식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현재 가장 급히 시행해야 할 일은 글리포세이트 함유량을 모
든 수입되는 식품에서 철저히 조사해야한다. 한국에서 실행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나라에 샘플을 가져가서라도 검토해야 한
다. 그러한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으로 추측을 할 수 밖에 없다. 

피해야 할 식품 1순위는 식용유이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
분의 식용유는 GM 콩으로 만들어진다. 2014년 한국이 수입한 
GM 콩은 102.1만 톤으로 2013년 72.9만 톤보다 40%가 증가했
다. GM 콩이 거의 식용유를 착유하고 남은 대두박은 사료로 사
용된다.6­37) 한국이 GM 콩을 수입하는 나라는 미국(44.5만 톤)
과 브라질(48.6만 톤)이다. 미국은 GM 콩의 비율이 94%를 차
지하고 브라질은 93.2%나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되는 콩은 
거의 모두 GM 콩으로 간주하면 될 것이다.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식용유는 카놀라이다. 카
놀라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재배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카놀라
의 94%가 GM이고 캐나다에서는 95%를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
에 카놀라유 역시 모두 GM으로 간주하면 될 것이다. 

GM 콩이나 GM 카놀라로 만들어지는 식용유를 사지도 말고 
튀긴 닭이나 오뎅 같은 모든 튀긴 음식을 피해야 한다. GM 콩이 
사용되는 또 하나의 용도는 제과 제빵에 사용되는 경화유이다. 
한국에서 직접 생산되는 참기름과  들기름 수입되는 포도씨유와 
올리브유는 글리포세이트가 없다고 보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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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식용유 소비 증가와 3가지 

질병 (자폐증, 파키슨병, 불안증) 증가는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

준다. 

그림 6­7) 식용유 소비 증가와 
                     미국의 자폐증, 파키슨병, 불안증 증가

  

                                               (자료 : Swanson)

피해야 할 식품 중 2순위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지는 액상
과당과 물엿이 들어가는 모든 가공식품이다. 한국이 수입하는 
식용 옥수수 중 미국에서 70.6만 톤을 브라질에서는 28.9만 톤 
남아공에서는 5만 톤을 수입한다. 미국은 GM 옥수수가 93%를, 
브라질은 93.2%를, 남아공은 84-86%를 차지한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옥수수 역시 거의다가 GM으로 보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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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 두부, 장류에 사용되는 콩과 팝콘으로 사용되는 옥수
수는 GM 작물이 아니다. 하지만 GM 작물이 아니라고 해서 안전
한 것이 아니다. 또한 수입되는 밀은 라운드업 레디는 아니다. 
하지만 작물들이 추수하기 몇 일 전에 라운드업이 뿌려진다. 앞
서 얘기했듯이 라운드업을 뿌림으로서 작물이 바싹 마르게 되어 
거두어들이는데 훨씬 더 쉽기 때문이다. 또한 잡초들이 재거되
어 다음해 씨를 뿌릴 때 훨씬 더 쉬워진다. 실지로 몬산토는 농
부들한테 수확 전에 라운드업 뿌리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농사
하기는 쉽겠지만 글리포세이트는 작물에 흡수된다. 그렇기 때문
에 글리포세이트 함유량을 검사하는 체제가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 한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질병들을 감안한다면 여
러 가지 독이 가득 차있는 GMO 작물을 수입하는 것보다 모든 
국민이 하루 두 끼만 먹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한다.    

앞서 얘기 했드시 아프리카의 잠비아 정부는 흉년으로 심각한 
식량부족이 있었지만 유전자조작 옥수수를 국민이 먹는 것을 허
락하지 않았다. 2002년 므와나와사(Mwanawasa) 대통령은 잠
비아 국민을 실험용 쥐가 될 수 없다고 단호히 원조를 거절했다. 

한국의 카나리아를 보호해야 한다
앞서 얘기 했듯이 글리포세이트는 7가지 경로로 질병을 일으

킨다: 태아에 기형발생, 몸의 호르몬을 교란, 유전자 파괴, 몸 안
의 기관을 파괴, 몸의 세포를 파괴, 항생작용으로 우리 몸에 필
수적인 미생물총을 소멸, 독성물질 재거에 장애. 7가지의 경로는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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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들은 독에 민감하기 때문에 작은 양의 글리포세이트가 치
명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장애아동들의 중
증등급이 많은 주된 이유가 글리포세이트 섭취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부모는 글리포세이트가 함유된 모든 음식을 아이들이 먹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옥수수로 만들어지는 전당이 포함된 가
공식품과 기름에 튀긴 음식을 피하는 것이 무척 어렵지만 최선
을 다해야한다. 또한 옥수수 전당으로 단맛을 내는 콜라, 사이다, 
주스 등을 피해야한다.  

글리포세이트의 항생작용으로 여러 가지 질병이 일어날 수 있
는점을 특히 주시해야한다. 특히 2살 전에 미생물총의 불균형이 
일어나면 회복이 쉽게 안 된다. 될 수 있으면 항생제를 피해야 
한다. 모유를 아기에 먹이고 자라면서 채소, 과일, 현미 같은 건
강식을 하게끔 해야 한다. 밖에 나가 자주 놀게 하여 햇볕에 노
출시켜 비타민 D를 몸에서 합성되게 해야 하고 미생물총의 감염
이 되도록 다른 아이들과 놀게 하고 개나 고양이가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너무 청결한 환경은 미생물총 감염을 억제한다. 

한국의 가장 소중한 것은 어린이들이다. 우리는 몬산토의 최악
의 독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민족의 생존 문제이다. 

GMO 대응책
GMO 작물에 글리포세이트가 함유된 것을 아는 한국의 의사

들과 과학자들이 얼마나 될까? 한국에서 34가지 질병들이 폭발
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을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전문가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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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시급한 문제는 GMO 작물 섭취로 일어나는 질병들의 치료
와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얼마나 많은 양의 글
리포세이트와 Bt 독소가 한국사람 신체에 축척되어 있는지를 검
증해야 한다. 

또한 GMO 수입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한국
은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에 총력을 기울어야할 것이다. 식량
수입이 불가피하다면 유전자조작 작물을 피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작물을 구입하기 전에 철저한 조사를 해
서, 글리포세이트가 함유되었는가를 검증해야한다. 

GM 작물이나 글리포세이트가 함유된 작물을 거절하고 약간 
비싸더라도 독이 없는 곡식을 요구한다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들이 당연히 소비자한테 안전한 농작물 쪽으로 방향을 바꿀 것
이다. 하지만 몬산토는 정부규제 기관, 언론계, 과학계를 매수하
여 대중을 속여가면서 여러 가지 독이 가득 찬 유전자조작 식품
을 계속해서 국민이 먹게 되는 것이다. 돈을 지불하고 식량을 구
입하는 기업이나 국가에서 여러 종류의 작물 중에서 안전한 식
품만을 선택한다면 몬산토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  

몬산토와 몬산토의 제품이 점령하고 있지 않는 나라에서 농작
물을 수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스리랑카는 글리포
세이트 사용이 금지된 나라이기 때문에 사탕수수 수입을 그러한 
나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다. 

러시아 같은 나라는 GMO 정책이 무척 엄격하다. 유전자조작 
작물의 재배가 현재 금지되어 있다. 러시아에서 작물을 수입한
다면 한국의 유전자조작 식품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에는 오래전에 이주한 고려인들이 살고 있고 
그중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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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연해주에서 고려인들이 비유전자
조작/유기농 콩을 재배하여 2013년부터 한국에서 수입이 가능
해졌다.6‐38) 이 점을 살려서 한국의 식량안보문제를 보완해 나갈 
수 있다. 북한에서도 가깝기 때문에 농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지
원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면으로 한국정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다른나라의 땅을 구입해서 직접 
농사를 짓는 방법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국에 한국의 식량안
보는 우리의 손으로 모든 과정을 컨트롤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 

시민운동
대중이 이끌면, 지도자는 따를 것이다.

- 간디

악이 승리하기위해 필수적인 것은 좋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

대중이 어떤 식품에 독이 들어있는지를 알게 되면 자연히 그 
음식을 피할 것이고 기업은 당연히 생존하기 위해서 독이 없는 
곡물을 선정할 수밖에 없다. 정부규제 기관, 언론계, 의료계, 대
학연구 기관 등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때는 대중이 대
중을 보호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절실히 필
요하다. 

정부만 탓하고 정부가 GMO 정책을 바꾸기만 기다릴 수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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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른 나라에서는 여러 단체들이 창설되었고 지속적인 반 
GMO 운동을 하고 있다. 앞서 얘기했듯이 다른 나라에서는 반 
몬산토 행진의 규모는 한국의 수백 배가 된다. 이러한  반 몬산
토 행진의 시작은 미국의 켈리포니아주의 평범한 엄마인 태미 
카날(Tami Canal)로부터 나온 것이다. 

또 하나의 예는 미국의 엄마들이 자발적으로 모유를 실험실에 
보내서 글리포세이트의 함유량을 조사했다. 결과는 10명중 3명
이 높은 양의 글리포세이트가 모유에서 검출되었다.6‐39) 글리포
세이트는 엄마의 몸에 축적되어 모유를 통해 아기의 몸으로 전
해지는 것이다. 

로빈 오브라이언(Robyn O’Brien)이라는 엄마도 GM 음식 섭
취로 일어난 아기의 심각한 알레르기반응을 본 뒤 반 GMO 운동
에 뛰어들었다. 

엄마들의 그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2014년 1월 미국 식품회사 
제네랄 밀스(General Mills)는 가장 많이 팔리는 Cheerios라는 
시리얼에 GMO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치폴레
(Chipotle)라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은 GMO 작물을 전혀 사용하
지 않기로 결정한다. 또한 가장 잘 알려진 아기분유 브랜드인 시
밀락 어드밴스는 유전자조작 식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2015년 
5월 발표했다. 이러한 결과는 평범한 엄마들의 활동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2015년 3월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다. 앞서 얘기한 
프랑스의 세라리니 교수팀의 연구논문을 철회시킨 몬산토 회사
에서 근무했던 로버트 굿맨(Robert Goodman)과 Journal of 
Food and Chemical Toxicology 과학 저널의 월레스 해이스(A. 
Wal­ lace Hayes) 편집장이 동시에 해고되었다.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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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에 대한 또 하나의 큰 변화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반 
GMO 진술이다. 2015년 6월 18일 바티칸 당국이 곧 공표하게 

될 프란치스코 교황의 184 페이지의 회칙 내용을 사전에 입수하

여 보도되었다.6­41) 주로 종교적 윤리적인 면에 중점을 두는 통상 
바티칸의 회칙과는 달리 프란치스코 교황은 GMO에 대한 강한 
경고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GMO를 제품화하는 화학 회사들에게 기업 

이윤 최대화를 위해 사람 건강과 환경을 파괴한다고 진술한다. 

또한 GMO와 제초제에 대한 유해성과 효과에 대한 포괄적이며 

독립적인 실험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한다. 교황은 GMO 

농업이 대기업 대농장만이 이득을 얻는 반면 가난한 농부와 비

정규직 농업 노동자들에게는 비참한 빈민화를 일으키는 현상에 

대하여도 질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아마도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에 가까워
진다고 볼 수 있다. 티핑 포인트는 작은 변화들이 어느 정도 기
간을 두고 쌓여 어느 시점에 갑자기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그것은 마치 아슬아슬하게 견디고 있는 낙타가 작은 지푸라기 
하나가 등뼈가 부러질 수 있다. 

최악의 독이 잔뜩 담긴 유전자조작 식품을 지난 20년 동안 지
속적으로 수입 가능하게 된 데에는 철저하고 유효한 속임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더 이상 속임수
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들의 능숙한 말로 하는 허위는 시간이 
가면서 그 내막이 여러 방면에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임진왜란 때는 나라를 잃을 뻔하고 조선말에는 나라를 잃었다. 
하지만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인해서 
주권을 다시 찾을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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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위기는 민족을 영원히 잃는 파멸의 길로 가는 상황이
다. 이러한 역사적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 총
력을 가해야 할 때이다. 

조선을 침략한 히데요시가 모든 면에서 철저한 준비를 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점은 의병과 승병들의 참여였다. 임진왜란을 극
복하는데 무보수 무직위인 일반인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 지금 현재의 한국의 실정은 새로운 의병이 일어나야 한다. 
현대판 의병들은 창과 칼이 아니고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사용하
여 잘못된 정보를 파악하고 진실을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중요한 정보를 가족, 친척, 친구, 동료에게 알려서 적절한 
행위를해야한다. 

몬산토가 다루기 힘든 것은 세계 여러나라에서 시민기자들이 
나와서 정보를 대중에 알리는 점이다. 세계가 힘을 합하여 몬산
토를 대적하고 있다.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보통사람이 GMO와 
몬산토에 대해 수사를 하고 그 정보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손쉬
워진 것이다. 많은 비관적인 사건들이 많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앞날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되
는 점이다. 담배가 폐암을 일으키는 증거가 없다고 우겼던 담배
회사와 과학자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대중을 속인 과거는 지
금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최악의 독이 잔뜩 담긴 유전자조작식품을 안전하다고 우겨대
는 몬산토와 그들의 앞잡이들 또한 시간이 흐르면, 모든 진실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심판대에 곧 서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304 한국의 GMO 재앙을 보고 통곡하다

제6장 참고문헌
6‐1) Cartagena Protocol o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39 
I.L.M. 1027 (2000).
6‐2) Taleb, N. N. (2014). The Precautionary Principle (with 
Application to the Genetic Modification of Organisms). September 4, 
2014. http://www.fooledbyrandomness.com/pp2.pdf
6‐3) 박종원 GMO 규제 · 관리의 근거로서의 ‘사전배려의 원칙(Precaution 
ary Principle)’에 관한 연구. Biosafety, 7(4), 43‐59. 
6‐4) Gello, Z. (2002). 'Sorry, We Don't Want Your GM Gift': If You 
Are Poor and Starving You Accept and Eat Anything, Right? Wrong‐
Not If You Are Zambian. (around Africa: Zambia). New African. 
December. 
6‐5) Kenya maintains ban on GMOs. New24Kenya, June 12, 2014. 
6‐6) U.S. Government Ties El Salvador USD 277 M Aid Package to 
Monsanto’s GMO Seeds. Sustainable Pulse, 2014, June 8. 
6‐7) Chinese Army Bans All GMO Grains and Oil from Supply Stations. 
Sustainable Pulse, 2014-05-14. 
http://sustainablepulse.com/2014/05/14/chinese‐army‐bans‐gmo‐grains‐
oil‐supply‐stations/#.U3PD7i‐6V2c
6‐8) Loux, M. et al. Biology and management of horseweed. 
https://www.extension.purdue.edu/extremedia/gwc/gwc‐9‐w.pdf
6‐9) Heap I. M. (1999). The occurrence of herbicide‐resistant weeds 
worldwide. Pestic Sci,  51, 235–243. 



제6장 한국의 GMO 정책과 위기관리 305

6‐10) Johnson, N. (2013). Roundup‐ready, aim, spray: How GM crops 
lead to herbicide addiction. Grist. 2013, Oct 14. 
6‐11) Jeschke, M. (2013). Crops insights: Weed management in the 
era of glyphosate resistance/ DuPont‐Pioneer. 
https://www.pioneer.com/home/site/us/agronomy/weed‐mg‐mt‐and‐
glyphosate‐resis/.
6‐12) Chandi, A., et al. (2012). Interference of Selected Palmer 
Amaranth (Amaranthus palmeri) Biotypes in Soybean (Glycine max).” 
International Journal of Agronomy. 2012 at 2.
6‐13) Hart, J. (2015). Roundu Ready 2 Xtend soybeans set for 2016 
release. Southeast Farm Press. 2015‐04‐04. 
6‐14) Samanic C et al (2006). Environ Health Perspect 114(10), 1521
‐1526. 
6‐15) Weselak, M, et al. ( 2008). Pre‐ and post‐ conception pesticide 
exposure and the risk of birth defects in an Ontario farm population. 
Reprod Toxicol, 25(4), 472‐480. 
6‐16) Perocco P et al (1990). Environ Mol Mutagen, 15(3),131‐5. 
6‐17) Californi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Department of 
Pesticide Regulation; Summary of Toxicology Data on Dicamba p.6 
(1996). Available from, as of May 28, 2010: 
http://www.cdpr.ca.gov/docs/risk/toxsums/toxsumlist.html
6‐18) Schubert J, et al. (1978). Combined effects in toxicology. A 
rapid systematic testing procedure: cadmium, mercury, and lead. 
Toxicol Environ Health, 4(5/6), 763‐776. 



306 한국의 GMO 재앙을 보고 통곡하다

6‐19) McKenna, M. (2013). The last resort. Nature, 499, 394‐396. 
6‐20) Antibiotic resistance threats in the United States, 2013. 
http://www.cdc.gov/drugresistance/pdf/ar‐threats‐2013‐508.pdf. 
6‐21) Are you ready for a world without antibiotics? Guardian, 2010‐
08‐12.
http://www.theguardian.com/society/2010/aug/12/the‐end‐of‐antibiotics‐
health‐infections.
6‐22) Ashkenazi, S. (2012). Beginning and possibly the end of the 
antibiotic era. Journal of Paediatrics and Child Health, 49, E179‐E182. 
6‐23) Moore, J. K., et al. (1983). Isolation of a Pseudomonas sp. 
which utilizes the phosphonate herbicide glyphosate. Appl Environ 
Microbiol, 46, 316‐20.
6‐24) Micek, S. T., et al. (2005). Pseudomonas aeruginosa 
bloodstream infection: Importance of appropriate initial antimicrobial 
treatment. Antimicrob Agents Chemother, 49, 1306‐1311.
6‐25) Kohanski, M. A., et el. (2010). Sublethal antibiotic treatment 
leads to multidrug resistance via radical‐induced mutagenesis. Mol 
Cell, 37, 311‐320.
6‐26) Cohen, S. P., et al. (1989). Cross‐resistance to fluoroquinolones 
in multiple‐antibiotic‐resistant (Mar) Escherichia coli selected by 
tetracycline or chloramphenicol: decreased drug accumulation 
associated with membrane changes in addition to OmpF reduction. 
Antimicrob Agents Chemother, 33, 1318–1325. 
6‐27) Kurenbach, B., et al. (2015). Sublethal exposure to commercial 
formulations of the herbicides dicamba, 2,4‐dichlorophenoxyacetic 
acid, and glyphosate cause changes in antibiotic susceptibility in 



제6장 한국의 GMO 정책과 위기관리 307

Escherichia coli and Salmonella enteric serovar Typhimurium. mBio, 
6(2), e00009‐15. Doi:10.1128/mBio.00009‐15.
6‐28) 한국 기업의 위기 관리 능력은 C학점 수준. Chosun.com. 2015‐06‐
01. 
6‐29) 명맑음 (2004). 근대적 관세 제도의 정착: 1876년 강화도 조약 체
결에서 1883년 조약 개정까지.
6‐30) Coogan, T. P. (2012). The famine plot: England’s role in 
Ireland’s greatest traged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6‐31) Davis, M. (2001). Late Victorian Holocausts: El Nino Famines 
and the Making of the Third World. London: Verso.
6‐32) Mukherjee, M. (2010). Churchill’s Secret War. The British 
Empire and the ravaging of Indian during World War II. Basic Books, 
New York.
6‐33) Coleman, J. (2003). Low Fertility and Rapid Ageing in Korea: 
Demography, Analytical Tools, and Socioeconomic Issues. Proceedings 
of the Seminar on Low Fertility and Rapid Ageing.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6‐34) 이원진 (2011). 농약 노출과 건강. 한국환경 보건학회지, 37(2), 
81‐93. 
6‐35) 김준일, 손영일 (2015). 140조 투입 R&D, 열매가 없다. 동아일보, 
2015, 02, 23. 
6‐36) Dator, J. & Seo, Y. (2004). Korea as the wave of a future: The 
emerging dream society of icons and aesthetic experience. Journal of 
Futures Studies, 9(1), 31‐44. 



308 한국의 GMO 재앙을 보고 통곡하다

6‐37) 박수철, 김해영, 이철호 (2015). GMO 바로알기. 도서출판 식안연. 
6‐38) 김보근 (2015). 유기농 연해주콩으로 한민족 연대의 싹 키웁니다. 
한겨례신문, 2015‐06‐29.
6‐39) World’s number 1 herbicide discovered in U.S. mother’s breast 
milk. Sustainable Pulse, 2014, April 6. 
http://sustainablepulse.com/2014/04/06/worlds‐number‐1‐herbicide‐
discovered‐u‐s‐mothers‐breast‐milk/#.U0b6jVf1XIV
6‐40) Sarich, C. (2015). Huge Win!! Former Monsanto employee fired 
from major scientific journal’s editor position. Natural Society. 2015‐
03‐20. 
6‐41) Mercola (2015). Pope Francis, Neil Young, and 100,000 
Beekeepers Take a Stand Against Toxic Agriculture. Mercola.com, 
2015-06-30. 



■ 저자 오로지
오로지 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다니다 미국으로 이주했다. 
심리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 들어갔으나 유물론과 하찮은 주제에 집중하는 
고육과정에 실망을 하고 정신연구를 독자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약 20년간의 탐구 결과로 4권의 책이 완성되었다:  
1) Coherent Nature: The Structure and Process of Consciousness
2) A Genuine Theory of Everything: Explaining Consciousness through a
Unification of Psychology, Physics, and Biology
3) A Critique of Science: How Incoherent Leaders Purged Metaphysics of 
Mind and God
4) A Consciousness­based Biology 
도메인 www.koreanhealth.co.kr
이메일 pqbdpqbd@hotmail.com
전화번호 010-6670-1279
본 책자의 내용에 대한 문의는 반드시 문자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GMO 재앙을 보고 통곡하다
초판 1쇄 인쇄 2015년 11월 15일초판 1쇄 발행 2015년 11월 20일
지은이 오로지펴낸이 최병문
펴낸곳 명지사주소 100-855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90-5 폴리빌딩전화 02-2271-3117팩스 02-2264-9029이메일 myzisa@naver.com등록 1978년 6월 8일 제5-28호
ⓒ 오로지, 2015. Printed in Seoul Korea.
ISBN 978-89-7125-194-2 03470
가격 17,000원
*이 책은 저작권으로서의 통제가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복사가 허용됩니
다. 단지 내용을 바꿀 수 없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복사는 금합니다. 


